




남도역사기행 보성 자료집을 펴내며_ .③

남도역사기행의 자료집은 일정한 리듬 속에 준비됩니다 개월 동안의 자료 수집과 탐독1. . 2 , 3

주에 걸친 정리 그리고 주 동안의 교정과 편집이 진행됩니다 혹 중간에 다른 바쁜 일이, 1 .

나 사고 라도 생기면 며칠 정도 잠은 생략입니다 급체 와 소화불량 일지라도 호남의 역‘ !’ . ‘ ’ ‘ ’

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며 언젠가는 제대로 소화시키겠다고 되뇌이면서‘ ’ ...

아뿔싸 그런데 이번 보성역사기행이 원래의 일정에서 주 앞당겨졌습니다 평소의 작업2. “ !” 2 .

리듬과 물리적으로 달라진 환경에서 보성의 삼보향 의향 예향 다향 을 구성하는 인물과 사‘ ’ ( · · )

건 그 시공간적 배치를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원래의 구상과는 너무도 달라진 자료집을 펴,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예 회화 보성소리 등 예향 보성의 예인들이 빠져 너무 아쉽기만. · ,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자료집은 실제 답사 현장 순서를 우선적으로 정리했고 관련 내용들을 조3. ,

금씩 보충했습니다 애초의 구상에서 제외된 내용들은 참고문헌들 중에서 한번 읽어봄직한.

것들을 추려 뽑아 별도의 자료 형태로 편집하여 실었습니다‘ ’ .

남도역사기행 자료집을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와 문제4. .

의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의 무지와 게으름이 크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

다음 월의 남도역사기행은 화순 입니다5.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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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보향,

보성의 지리연혁문화 개관· ·

1 보성의 자연지리

위치(1)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남동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순천시 북서쪽으로 화순군 남서쪽으로. , ,

장흥군 남동쪽으로 고흥군과 경계를 이룬다, .

지형(2) 보성군은 전라남도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한다 해안선에 면해있는 득량면 조성면 일원을 제. ,

외하고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성군에서도 고지대에 속하는 서쪽 일원은 웅치면 제암산807m을 비롯해 사자산667m 일림산,
668m 등의 산악지대를 형성하였고 북쪽과 동쪽 일원에도, 천봉산608m 존제산, 712m 백이산, 582m,

제석산560m 등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하천(3) 보성군의 하천은 서쪽 고지대에 속한 사자산에서 흘러내린 보성강이 주류이고 보성강은 웅,

치면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을 거쳐, , , , 주암호로 유입된다.

보성군에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회천면 득량면 조성면 벌교읍 등의 지역에는 개의, , , 25

소하천회천천 송곡천 조성천 벌교천 등이 흐르는데 이들은 비교적 유로가 짧고 하류구( , , , ) ,

간이 감조하천感潮河川을 이루면서 남해바다로 유입된다.



6 남도역사기행__ ③

2 보성의 연혁

삼국시대 보성군은 복내면 일대가 마한의 불운국不 國 또는 벽비리국 卑 國으로 비정되기도 하며 백제,

때는 복홀군伏忽 이 있었던 곳이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년16 757 군현의 명칭을 모두 중국식으로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 보성군寶城 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려시대 성종 년14 995 절도사제도를 도입하면서, , 패주 州로 개칭하였고 이때, 별호로서 산양이라 부

르게 되었다.

현종 년9 1018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다시 보성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조선시대 태조 년4 1395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흥양현고흥의 치소를 보성군의 속현인 조양현현 조, ( ) (

성면으로 옮겨 조양이 일시적으로 고흥에 속하게 되었다) .

태종 년9 1409 본군에 속해있던 남양태강도화풍안의 현이 흥양의 관할에 놓여지고 조양, · · · 4 ,

현은 본군에 환속되었다.

세종 년12 1430 한때 장흥도호부의 관할에 놓여 있다가 이후 순천도호부에 속하게 되었고, ,

고종 년32 1895에는 나주부 관할이었다가 년 월 광주부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1896 8 .

순종 년2 1908 월 일, 10 15 낙안군이 폐지되고 낙안군의 개면 가운데 남하 남상 고상 고, 11 , , ,

하의 개면이 고상면과 남면으로 합해져 본군에 편입 되었다4 .

일제강점기 년대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에 의해 행정제도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다 주로1910 . 순천시

낙안면의 일부와 장흥군의 일부가 보성군에 편입되어 벌교면 회천면 웅치면으로 개편, , 되었고,

년과 년에는1937 1941 벌교면과 보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년 일제에 의한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장흥군의 장동면 마흘 율리의1914 ,

일부와 부평면 금동리 일부 순천군 동상면의 세곡리 일부 동하면의 봉림리 일부 고흥군, , ,

대서면의 남당리 일부와 동면의 하송리 일부, 장흥군의 회령면 천포면과 웅치면이 본군에,

편입되었다.

년 고상면과 남면을 합하여1915 벌교면을 신설

년 월 순천군 동초면의 연산 봉림 회정 장양 호동의 개리를 벌교면에 편입1929 4 , , , , 5

년 월1932 3 회령면과 천포면을 합하여 회천면으로 개칭

년 월 일1937 7 1 벌교면을 읍으로 승격

년 월 일1941 10 15 보성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보성군은 읍 면 리의 행정구역이 되2 10 126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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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성의 역사문화 자원

대한민국 년 월 일 본군 문덕면 한천리가 승주군 송광면으로 편입된 대신 년 월 일1973 7 1 1983 2 15

고흥군 동강면 장도리와 그 해역이 벌교읍에 편입 년에는 고흥군 동강면 장도리 및 주1973

변해역이 벌교읍에 편입되었다.

년에 기공하고 년에 완공된 주암 다목적댐 공사로 인해 본군 문덕면의 개리 복1984 1991 8 ,

내면이 개리 율어면의 개리 일부 지역들이 수몰되었다7 , 2 .

년 현재 보성군의 행정구역은2011 , 읍 면보성읍 벌교읍 문덕면 복내면 율어면 노동2 10 ( , , , , ,

면 미력면 겸백면 조성면 득량면 웅치면 회천면, , , , , ,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마, 126 , 316 ,

을 개 유인도 개 무인도 개로 구성되어 있다593 , 4 , 17 .

위 자료는 년 월 보성군에서 펴낸 보성군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용역보고서에서 선정한 보성군의 주2012 9 『 』

요 역사문화자원들을 읍면별로 표현한 것이다 스스로 표방하는 삼보향의향예향다향 이라는 정체성에 비춰. ‘ ( · · )’

아직 제외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여전히 많다.



꼬막의 고장 보성 벌교‘ ’,

벌교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꼬막부터 맛볼 일이다‘ ’ .

벌교갯벌이 키워낸 간간하고 졸깃하고 알큰하고 배릿하기까지 한, ‘ , ’ 태백산맥( ),

해질녘 뺄배를 타고 귀환하는 아낙들의 행렬에 찡해진 꼬끝으로.

녹차수도 보성‘ ’,

행여 차밭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묻지 마시라“ ?”, .

사시사철 푸르른 차밭,

눈으로 초록을 맛본 다음 입으로 마음으로도 초록을 맛봤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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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답사 열선루 터1 .

정유재란기 조선수군재건의 현장

1 수군 재건 당시의 상황

임란초기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반면. 1597

년 정유재란은 임란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순신이 칠천량. 漆川梁 해전 대패

의 비보를 접한 것은 이틀이 지난 년 월 일 새벽이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1597 7 18 .

부분적인 타격이 아니라 궤멸 상태였다.

칠천량 해전에서의 패배는 당시의 전황戰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남해상.

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전라도 침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전란,

개시 이래 년간 조선 수군과 의병들이 애써 지켜낸 전라도가 남원성이 함락됨으로5

써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의 대패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과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안 지방으로 가서 보고 듣고 난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눈으로 칠천량‘ ’ .

해전의 상황을 보고자 백의종군 처지임에도 현장조사를 자청하여 아홉 명의 군관을

데리고 퍼붓는 빗속에서 행군을 강행했다 삼가 단성 강정 곤양 노량진 등지의 경남. - - - -

해안을 살피며 수군의 손실 정도와 전선의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던 월 일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라는 조정의 교서8 3 기복수직교서 復授
敎書를 받았다 이 교서는 년 월 일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크게 패하여 위기에 처하자 선조가 상중. 1597 7 16
喪中의 몸으로 백의종군 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는 칠.

천량 해전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고 월 일 작성되어 연안 답사길에 나선 이순신에게는 열흘 후 진주에서7 23

전달되었다 그리고 월 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이 교서와 유서를 가지고 와서 이순신은 숙배. 8 3 拜를
한 뒤에 이를 받았다는 서장書狀을 올리고 곧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통제사로서 삼도 수군을 수습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진 것이다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계획은 수군 병력과 군량 무기가 있는. ,

곳을 먼저 파악하여 이를 수습하여 서진하고 있는 일본수군과의 해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가까운 거리에.

서 만 명의 일본군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적10 .

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때에 그나마 보유한 배설의 척 함선을 서둘러 무장시켜야 했다12 .

월 일 이순신이 옥과에 도착한 후 군관 송대립 등이 적정8 6 敵情을 탐지해 왔고 다음날 새벽 일찍 순천 등,

지로 가서 적의 정세를 정찰해 왔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남원성 공격에 나서는 일본 육군과 수군을 피해 전.

라도 구례에서 낙안 보성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

기복수직교서 기복.
起復

이란 기복

출사
起復出仕

의 준말로 나라의 필.

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상복

을 벗고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10 남도역사기행__ ③

2 이순신과 보성

보성에서의 일간1. 10

이순신이 보성에서 머문 일은 조선순군재건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난중일기 의 생생한 기록을 따10 . 『 』

라가며 보성에서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본다10 .

정유년1597 음력 월 일 일찍 출발하여 낙안8 9 , 벌교에 이르니 리의 길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인사하였다, 5 .

백성들이 흩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병사, , “ 이복남가 적이 임박해왔다고 전하자 창고에 불

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에 백성들도 도망하여 흩어졌다 고 하였다 관사에 이르니 적막하여 인기척도 없었.” .

다 순천 부사 우치적과 김제군수 고보상 등이 와서 인사했다 늦게 보성의 조양창. . 보성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에 가

서 김안도의 집에서 잤다.

일 몸이 불편하여 그대로 김안도의 집에 유숙했다10 .

조양창 김안도의 집[ , ]

전라병사 이복남의 지시로 집과 관사를 태웠고 창고도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적이 요긴하게 사용할 식.

량과 무기 등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이다 이른바 청야작전. 淸 作戰이었다 월 일 전라병사 이복남은 청. 8 9

야전의 일환으로 관청과 창고에 불을 질러 군량미와 무기 등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

여파로 피란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사이에 군사를 모으고 관고를 뒤져 식량과 무기를.

모아야 했다.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부임 후 처음으로 군량을 확보한 곳이 조양창으로 옛 조양현성의 군량창

고였다 전라좌수영 내 고흥 남양현 산성과 조양창만 군창이 있었으니 중요한 군량기지였다. , .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에 고내庫內라는 마을이 있다 마을 뒤 언덕에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때 군량을 얻.

었다고 전하는 군량창고 조양창의 옛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양현성 동헌 터는 고내 마을 뒤편에 있, .

었다 동헌 터의 바로 동쪽 텃밭과 대나무 밭이 내아. 內 터이다.

일 아침에 양산원11 또는 양산항( )의 집으로 옮겨서 유숙했다 송희립과 최대성이 와서 만났다. .

일 계본을 등서했다 그대로 유숙했다 거제 현령12 . . 안위과 발포 만호소계남가 와서 만났다.

왼쪽부터 조양창 조양창 마을 고내마을 조양성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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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거제 현령과 발포 만호가 와서 인사하고 돌아갔다 수사13 . 배설와 여러

장수 및 피란하여 나온 사람들이 유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후.

이몽구가 오긴 했으나 만나지 않았다 하동 현감. 신진을 통해 진주 정개산

성과 벽견산성은 병사가 스스로 외진을 파괴시켰다는 소식들 들으니 비

통하다.

박곡 마을 양산원의 집[ , ]

양산원은 참봉 양응덕의 아들이며 양팽손의 손자로 기묘명현의 후손이다 양산원의 증손자 양우급은 전.

라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곳으로 군관 송희립과 최대성이 찾아왔다 이들은 임란 초기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하는 데 중추적.

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이들이 이순신의 막하로 찾아온 것은 전열의 재정비가 이루어진 과정을 시사한,

다 송희립은 이순신의 군관으로 형제들과 함께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핵심 참모로서 뛰어난 지략과 용.

맹을 발휘하였다 송희립은 칠천량 해전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전라좌수영 쪽에 머물다가 통제사에 다.

시 기용된 이순신을 보성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군관 최대성은 년 월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관직. 1597 2 ,

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원균이 들어왔을때 최대성은 보성에 돌아온 다음 독자적인 의병활동에 착수,

하여 모의장募 將의 기치를 세웠다.

이순신의 전령을 받고 보성군수와 전라좌수영의 우후 이몽구 하동현감 신진 거제현령 안위 발포만호, , ,

소계남이 차례로 소집되었다.

이순신은 그동안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는 통 장계를 보냈다 장계의 내용은 월 일부터 일까지7 . 8 3 14

하동 구례 순천을 거쳐 보성에 오기까지 일본군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피해와 병참활동을 한 내용을, ,

보고하였을 것이다 또 여러 명의 군관과 수령에게서 보고 받은 전황과 수습대책을 장계에 올렸을 것이.

다.

양산항의 집은 삼도수군통제사의 움직이는 통제영으로 이순신은 옛 군관들을 만나 작전을 논의하며, ,

이들과 함께한 관민을 모을 수 있었고 수군 재건을 위한 병참활동의 내용을 장계한 곳이었다, .

현재 박곡마을에는 양산원의 집터지와 옛 정원인 오매정 석축 연지가 남아 있다, .

일 아침에 이몽구에게 곤장 대를 쳤다 식후에 장계 통을 봉하여 윤선각에게 주어 보냈다 오후에 어14 80 . 7 .

사임몽정를 만날 일로 보성군에 가서 잤다 밤에 큰비가 물 쏟아지듯 내렸다. .

일 비가 계속 오다가 늦게 쾌청하였다 식후에 열선루에 나가 공무를 보니 선전관 박천봉이 유지를 가지15 . ,

고 왔다 그것은 월 일에 성첩한 것이었다 영상. 8 7 . 유성룡은 경기 지방으로 나가 순행 중이라고 하니 곧 바로,

잘 받았다는 장계를 작성하였다 보성의 군기를 검열하여 네 마리 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에 밝은 달 비치. .

는 누대 위에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일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 등을 굴암으로 보내어 피난 간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돌16 .

아가기에 그편에 나주 목사와 어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보냈다 사령들을 박사명의 집에 보냈더니 사명의 집. ,

은 이미 비었다고 했다 오후에 궁장 지이와 태귀생 선의 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과 김붕만도 왔다. , , . .

양산원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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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루[ ]

어사 임몽정은 홍문관 교리로 선유어사의 칭호를 주어 칠천량 해전 전황을 알고자 비변사가 파견한 인

물이다.

이순신은 열선루에서 선전관 박천봉이 가져온 선조 임금의 유지宥旨를 받았다 선조 임금의 유지는 월. 8

일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선조 임금의 뜻은 약세인 조선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의탁하여 싸우라 는7 . ‘ .’

것이었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미약하여 수군을 폐지하고 육.

전에 종군하라는 유지를 내린 것이다.

이때 이순신은 보성에서 척의 전선으로 수군을 재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이12 .

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신에게는 전선 척이 있습니다. “ 12 今 戰 南有十二 죽을힘을 다하여 항거해 싸.

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수군을 전폐한다면 적들이 만 번 다행으로 여길 뿐 아니라 충.

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

이순신은 공무를 복원시키기 위해 보성군수와 군관 등을 소집하였다 유진 장소에 이지 태귀생 선의 대.

남 김희방 김붕만 등이 이순신을 찾아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한산도 통제영에서 수군의 활과 화살 등을.

만드는 장인이며 흩어져 있던 옛 군관들로 보성에서 유진 중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찾아 그 휘하,

에 들어갔으며 이로 명의 군사가 모집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120 .

보성 열선루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풍전등화에 놓인 조선을 구해내기 위해 조선 수군 통제영을 꾸

린 역사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성에서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서를 받고 군기를 검열하는. ,

등 공무를 수행하고 유숙하는 장소로 열선루를 활용하였다 열선루는 그 지리적 위치나 구조적 기능, .

때문에 이순신에 의해 군사 지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열선루는 관청 정자로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세운 누각이나 정자는 접대 의례 연. , ,

회 등의 여러 행사를 거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열선루는 보성에서 건립된 누정들 중 가장 이른 시.

기에 건립되었는데 수령이 외부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백사정17 白沙汀에 갔다 점심 후에 군영구미. 營仇未로 가니 온 경내가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의 군량을 감관과 색리가 모두 훔쳐 갔는. .

데 관리들이 나누어 가져갈 때에 마침 가서 붙잡아다가 중한 장형을 내렸다 그대로 유숙했다. .

일 회령포18 장흥 회진면 회진리에 갔더니 경상 수사 배설이 배 멀미를 핑계 대므로 만나지 않았다 회령포 관사, .

에서 잤다.

열선루 터지 좌 와 금상유십이 장계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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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정과 군영구미는 조선시대 당시 장흥땅에 속하였지만 현재는 보성군 회천면에 속한다 백사정은, .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앞 모래 둔덕과 물가이다 전선을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백사정은 목장성이. .

있었으며 식수와 말먹이가 풍부하여 군사 조련에도 적절한 수군 수비처였다 이곳에서 이순신이 휘하의, .

모든 군사를 도열했다 군영구미는 현재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에 있는 장흥부의 관방유적이다. .

봉수대 망파장 목장성 객사 동헌 옥 창고 사직단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전일리 일대가 군대가 주둔, , , , , , ,

한 군영이다 군영구미에서도 군량이 있었다. .

이순신이 이곳 군영구미로 향한 이유는 경상우수사 배설에게 전선 척을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12 .

군영구미는 경상우수사 배설의 함대가 입항하기로 한 곳이다 그러나 월 일 배설은 이순신의 지시를. 8 17

어겼다 육지에서는 남원성을 탈환한 일본군과 바다에서는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수군이 남해안.

을 넘어 서해안을 넘보며 수륙병진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장흥의 군량 감관과.

색리는 군량을 모두 도둑질해서 나눠 가지려던 참에 이순신이 당도하여 잡아다 호되게 곤장으로 다스렸

다 그곳에서 하룻밤 묵었다 다음날 장흥 회령포로 들어갔다. . .

이처럼 칠천량 해전 패전 후 이순신이 월 일 일까지 일 동안 보성에 머문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8 9 ~18 10

가 있다 이순신이 보성으로 향한 가장 큰 이유는 명량. 梁을 왜군의 서진을 막는 요충지로 인식했으며 임란,

이후 수군의 근거지였던 전라도에서만이 다시 수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당장 전열의 재정비가 절박한 상황에서 보성지역이 임란 당시의 막하를 비롯한 관민의 재규합이 비교

적 수월했으며 궁극적으로 연해읍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수군복구의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

왼쪽부터 군영구미터 군학마을 군학마을 노거수 김명립의 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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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좌수영 관할 고적2. 古 선소, 所

임진왜란 시기 보성군은 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년 이. 1591

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후 전쟁준비에 돌입하면서 보성은 관5 官순(

천광양낙안흥양보성 포· · · · )·5 浦사도방답여도녹도발포 중 한 곳으로 필요한( · · · · )

물자를 공급했을 뿐 아니라 수군의 한 축을 담당했다.

보성 수군이 편성되어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임진왜란 초기에 큰 전과를

올린 보성 수군의 전선 및 병선 등의 단위기지인 선소 所는 보성읍으로부터

리 거리인 현 보성군 득량면 비봉 리 선소마을 일대이다 지리적으로 뒤50 2 .

에 있는 오봉산에서 양쪽으로 산등성이가 쭉 뻗어 나와 이 마을을 마치 두

손으로 안은 것처럼 되어 있고 앞은 득량만의 연안바다인데 바닷가가 급경,

사를 이루어 마을의 서편 쪽으로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저수지처럼 되어

있어 선박들이 조류에 관계없이 항상 드나들 수 있어 관방의 요충지였다고

전한다.

이순신의 장인 보성군수 방진3. ,

이순신이 세 되던 해21 ,

년 상주방씨 방진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의 장인 방진은1565 .

선조 초 보성군수를 지냈다 방진의 사위가 된 이순신은 장인.

의 정신적 격려와 경제적 후원 속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처가에서 지내면서 무예를 연마하였다 장인 방진과 장모 남양.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후손이 없는 처갓집, 현재 아산 이 충무공 고택

은 이순신의 본가가 되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묘소도 이. ,

순신이 외손봉사外孫奉祀하게 되었다.

장인 아래에서 이순신은 장인의 병서를 두루 읽었을 뿐

만 아니라 궁술검술 등 무예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무예를 익혀 무과에 합격한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맞아서도

장인 방진의 무예전법과 정신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장인.

방진은 이순신에게 정신적 지도자로 스승이었다.

보성에는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인 방진관이 개관되었‘ ’

다 보성 군수의 관사를 이순신 역사교육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였다 그동. · · .

안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온 군수 관사를 이순신의 장인이자 전 보성 군수 방진의 이름을 딴 방진관으‘ ’ ‘ ’

로 개관하여 이를 계기로 보성군의 이순신 유적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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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답사 쇠실마을2 ,

비석으로 다시 만난 김구와 박문용

1 김구와 쇠실마을의 인연

대종교를 중광하고 황해도 구월산에서 단식 순교한 홍암 나철의 최후를 지켰던 인 수행제자 중 으뜸 상6

교尙敎가 김두봉이었다 년 월 남북협상 당시 김두봉이 김구를 만나 넌지시 건넸을지 모른다 재작년. 1948 4 . “

여름 주석께서 남부지방을 순회하시며 보성을 가셨다는데 제가 한때 모셨던 홍암이 보성 태생이십니다 그, .”

렇다면 김구 백연 그렇소이까 홍암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소만 내가 파옥하고 망명하면서 보성에, “ ! ? .…

서 신세를 졌으니 나도 홍암과 인연이 없지 않구려 그런데 우사 송재 박사님 외가가 보성이라지요 이종, . ! ?”(

범)

도망자가 되어 남도로

김창암은 년 월 황해도 해주 팔봉산 자락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났다 인조반정 일등공신이었다1876 7 .

가 효종의 역적이 되며 뿔뿔이 흩어졌던 김자점의 방계 후손이었다 한울님 모시고 도를 행하며 존비귀천을. ‘

없애자는 교리가 좋아 동학을 공부하면서 창수로 개명하였다 많은 평민과 산포수를 끌어들이며 애기 접’ ‘ ’ . ‘

주 소리를 들었다 년 살 때였다 이듬해 가을에는 충청도 보은을 찾아 최시형에게서 접주 첩지를’ . 1893 18 . ‘ ’

받았다 동학농민이 재차 기포할 당시 팔봉산 접주 김창수도 선봉장이 되어 해주성을 점령하였다가 일본군. ‘ ’

이 출병하자 구월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동학당을 토벌하고자 의려. ‘ 旅를 일으킨 안진사와 불가침 맹약’ ‘ ’

을 맺었다 안중근이 바로 안진사의 장남이다. .

김창수는 황해도 안악군에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중위 스치다 를 처단[ ]土田 亮
하였다 년 월 일 치하포 의거였다 인천감리영에 수감되어 해주감옥을 거쳐 인천감옥에 갇혔다가. 1896 3 9 ‘ ’ .

년 월 탈옥하였다 서울 수원 아산을 지나 강경포구를 넘어 전라도로 접어들었다 김제와 광주를 지1898 3 . .ㆍ ㆍ

나 함평으로 들어갔다 다시 목포를 거쳐 해남과 고금도 등지의 바닷가를 돌았다 다시 뭍으로 나와 강진장. . ·

흥을 거쳐 보성에 들어섰다.

안동 김씨가 많이 사는 마을을 물었다 일가를 찾았던 것이다 기러기재 에서 들어가는 득량면 쇠실‘ ’ . . [ ]峙
마을이었다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첫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른 집에 묵었다가 이튿날에 후. . “

한 집이 어디냐를 물어서 김광언씨를 찾았다.”

왼쪽부터 쇠실마을 김광언의 집 김구 은거 추모비 쇠실마을 백범김구은거기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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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도망자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사랑채에 머물게 하였다 쇠실마.

을은 깊숙하여 기러기재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마을 뒷산 구릉에 오르면,

동구가 훤하다 낮에는 구릉에 올라가 동구를 살피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

계곡에서 목욕하고 사랑채에서 덕담하며 글을 가르치고 동국사기 도『 』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김창수를 따랐고 서로 허물없었다 훗날 마을 노인. .

의 전언 우리 할아버지는 백범과 교우하느라 널어놓은 보리가 비가 와, “

서 떠내려가는데도 내버려 둬서 할머니가 성화를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 일 꿈같은 여름휴가였다 떠날 때가 되었다 동갑이던 선40 , . .

씨는 바느질 솜씨가 좋은 부인이 만든 필낭 囊을 선물하였다 어떤 일꾼.

은 따라나서려고 하였다 다음에 자리 잡고 부를 테니 기다려라 내가 큰. “ ,

욕을 얻어먹는다 아쉬움은 컸다 정표로 남긴 동국사기 속장에 이.” . 『 』 「

별이 어렵구나 別 을 풀었다.」

 

이별이 어려워라 이별이 어려워라 別 別
이별하는 곳에 일가들이 모였다오. 別 樹
꽃나무 가지를 꺾어 둘로 나누고서 樹一枝分 半
반은 종가에 남겨두고 하나는 지니고 갑니다. 半留宗家半 帶
지금 천지에 살면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生今天地 何時
이 강산 버리고 떠나기도 역시 어렵군요. 捨此江山去亦
네 사람이 같이 놀다 한 달이 넘었으니, 四員同 月
석별이 주저되지만 이제 가야 한다오. 惜別 去也
 

그리고 적었다 후일 보거들랑 혹여 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를. “ .

남겨 정을 드러내고 멀리멀리 떠나갑니다 종인. 宗人 김두호.”

김창수는 쇠실마을에서 김두호였다 이후 화순 동복과 담양 대덕 승주. ,

를 거쳐 하동 쌍계사에서 유숙하고 임실과 금산 등지로 빠져나가 계룡산 갑사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 마곡,

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년 가깝게 원종. 1 圓宗이란 법명으로 살았다 년 가을 환속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1899

가 년 겨울 부친상을 치렀다1900 .

부친상을 마치면서 기독교에 입문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사범강습도 받았다 황해도 신교육운동의.

기수가 되어 서울을 왕래하며 비밀결사 신민회에도 가담하였다 그러던 중 년 월 안중근의 동갑내기. 1910 12

사촌 동생 안명근이 독립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된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 15 .

감옥에서 백정 같은 비천한 사람이 깨어나는 날을 소망한다는 뜻으로 백정범부白丁凡夫를 줄인 백범으로 자‘ ’

호하고 김구로 개명하였다.

해방 이후 다시 찾은 남도

위에서부터 쇠실마을 우물 김광언의,

집 마루에 앉은 김구 시 이별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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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은 광복되고 석 달 지나 조국 땅을 다시 밟았다 년 월 일 백범은 명동성당에서 임시정부 국. 1946 9 13

무령을 지낸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을 영결한 이튿날 삼남 시찰에 나섰다 부산 김해 진해 창원 마산, . ㆍ ㆍ ㆍ ㆍ

진주 통영 등 경상도 지역을 약 주일 동안 방문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여수로 건너와서 순천 보성 강1 ,ㆍ ㆍ ㆍ ㆍ

진 목포 무안 함평 나주 광주를 지나 김제 전주 익산 군산 강경을 거쳐 상경하였다 환영은 뜨거웠.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고 강연회는 인산인해였다 백범에게는 자신을 살펴주었던 소중한 인연 호국과 충의의 현장이었다, . , .

이 여정에서 방문한 곳이 바로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쇠실마을이었다.

보성군 득량면 득량리는 년 전 망명할 때 수삼 개월이나 머물렀던 곳이다 그곳은 나의 동족들이 일군“ 48 .

동족부락인데 동족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 동포들의 환영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 입구의 도로를 수리하고, .

솔문을 세웠으며 환영 나온 남녀 동포들이 도열하여 나를 맞이하는지라 차를 멈추고 걸어서 동네로 들어갔,

다 내가 년 전 유숙하며 글을 보던 고 김광언 씨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그 옛날 내가 식사하던. 48 .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음식을 대접하고자 한다고 하여 마루 위에 병풍을 두르고 정결한 자리에 편히 앉,

으니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예전 그대로이나 옛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모인 동포들을 향하여 혹시 나를 아, . ‘

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 동네 여자 노인 한 분이 대답했다 제가 일곱 살 때 선생님 공부하시던 좌?’ , . ‘

석에서 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외 동족 중 한 사람인 김판남 씨가 나와서 년 전 나의 필적이 완연.’ , 48

한 책 한 권을 내보이며 옛일이 어제 같다고 말했다 전에 나와 알던 이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

쇠실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도로를 수리하고 솔문 을 세워 백범을 환영하였는데 당시 국민학교[ ] ,松
학년생으로 백범을 만났던 쇠실마을의 김경회는 집집마다 형편 되는 대로 쌀을 걷어 음식을 장만했다고 회2

고하였다 백범은 그렇게 마련된 음식을 병풍이 둘러진 마루에서 대접받았는데 그곳은 년에 그가 식사. , 1898

하던 자리였다 백범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 김광언은 해방 직전 고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에 오직 두. ,

명이 백범을 기억하였다 살 때 백범이 글공부하던 자리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여성 그리고 김판남이. 7 ,

었다 김판남은 백범이 김광언의 집을 떠나면서 김두호라는 이름으로 서명하고 속표지에 한시를 써서 선물. ,

했던 동국사기 를 보여주었다 단군부터 조선 순조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백범의 한문 필사본 동국사기.

의 표지 뒷면 첫 장에는 라 기록되어 있다 김구는 주민들에게 휘호를 써 주면서 감‘ ’ .戊 三月 初八日 抄
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중에 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다름 아닌 년 전 동갑되는 선씨 한 사람이 있어 나와 격“ . 48 ,

의 없이 지내다가 그 동네를 떠날 때 그 부인의 손으로 만든 필낭 하나를 작별 기념으로 내게 주었던 일이,

눈에 선하다 그 선씨에 대해서 물으니 선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부인과 가족은 보성읍 부근에 거주. ‘ ,

합니다 그 노부인 역시 옛일을 잊지 않고 지금 가시는 보성읍으로 마중 나온다 합니다 고 소식을 전했다. .’ .

그날 그 동네를 떠나 보성읍에 도달하니 과연 그 부인이 전 가족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 광경은 참으로 감,

격에 넘치었다 만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물으니 나와 역시 동갑이라 과거사를 잠깐 토론하고 헤어지는 예를,

마치었다.”

년 작별 선물로 백범에게 필낭을 주었던 선계근 씨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부인 안씨와 아1898 .

들을 보성읍에서 만나 인삼으로 답례하였다 이후 백범의 호남 방문은 강진 목포 무안 함평으로 이어졌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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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문용 의사박공기적비,

년 월 일 전남일보에 기미 독립만세 년 만에 밝혀진 제 의 독립선언 주역 이란 제목으로 한1979 2 28 “ 60 ‘ 2 ’ ”

독립운동가를 대서특필하였다 기사에서 묘소엔 비 하나 없어 부인 임여사 후손과 쓸쓸한 오막살이 기. “ ”, “ ” “

록마저 빠져 있는 역사의 인물 등이 눈에 띈다 생질인 조철환 옹이 정부기록보존소를 찾고 동아일보” . 『 』

등을 들추며 공적을 밝혀내자 전남일보 서영진 기자가 썼다.

박문용1882~1927 그는 년 월 일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서 태어났다 이황의 문인으로 광해군의 사. 1882 1 15 .

부를 거치고 현감으로 은퇴하여 노구에 임진의병을 일으킨 박광전의 대손이었다 가난했지만 가학의 전통11 .

은 깊었다 동국대학교 전신으로 년 월 개교한 명진학교에 다니던 그해 겨울 기말시험에서 우등생으로. 1906 5

뽑혔고 졸업 후 평안도를 거쳐 봉천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 연길의 한명의숙에서 교사생활을 하, ㆍ ㆍ

다가 년 고향에 돌아왔다 그이 나이 살이었다 그때까지 소식을 몰라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한 고1911 . 30 .  

향사람들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까지 능통한지라 놀랍고 반가웠다.ㆍ ㆍ ㆍ

그는 재능과 학식으로 인하여 고흥군에 있는 거금보통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다가 년 후인. 2

년에는 보성군 복내면장에 취임하였다 년 정도 고흥군 소록도 넘어 거금보통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1913 . 2

가 보성군 복내면 면장을 거쳐 겸백면 면장으로 옮겼다 당시 신식 면장은 수령과 향청의 명령을 마을에 단.

순 전달하는 정도의 이전의 면임 任과 달리 세금 징수 면 재정 운용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 .

나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년 월 그간 면에서 보관하던 원 전의 공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1913 12 327 6

떠났다 그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박환이란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

불변단 그리고 제 독립선언, 2

박환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문용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운동 직후인 월 일 천진에서 불변단, . 3 1 4 18 ‘ㆍ 不 團이’

결성되었다 변치 말고 독립에 목숨을 바치자 는 이 단체에 참여한 박환은 부단장 겸 의사부장을 맡았다. “ ” .

그리고 그해 월 일 박은식이 기초하고 발표한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 일명 제 독립선언 에 서명10 30 ( ‘ 2 ’)「 」

하였다 그 선언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

우리는 월 일의 초지를 중히 하“ 3 1…

고 인도와 정의를 위하여 한 번 더 은인하

고 한 번 더 평화로운 만세소리로 우리 대

한민국의 독립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

유민임을 일본과 몇 세계만국의 전에 선언

하노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

우리 민족을 통치하난 자는 대한민국의 임

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일본의 근. …

좌 전남일보 기사 우 비석이 되어 만난 김구와 박문용( )1979.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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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다소 자가의 비를 회오하여 조선통치의 개혁을 운운하나 이는 우리 민족이 중시할 바 아니라 우리 민,

족의 요구는 하나요 오직 하나이니 즉 완전코 절대한 독립이 있을 뿐이로다, .…

공약 삼장

일 질서를 엄수하여 난폭한 행동이 무할 것. .

일 부득이 자위의 행동에 출하더라도 부인 소아 및 노병자에게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말 것. , .

일 전국민 일치로 독립의 요구를 강하게 표하되 최후의 인까지 할 것. 1 .”

임시정부 전라도 특파원

년 월 박문용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정부 전라도 방면의 특파원이 되었다 그는 국내로 들어1920 1 , .

와 경성부 정동 번지에 잠입하였다 충청도 청양 출신 한우석을 만나 임시정부 교통부 차장 김철을 비롯11 .

하여 이동휘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등 임정 요인을 소개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독립군사령부와 같은‘ ’ㆍ ㆍ ㆍ

결사대를 조직하고 행동하자며 의기투합하였다 한우석은 민종식의 호서의병의 소모관으로 년 홍주성을. 1906

점령하는데 앞장섰다 전라도 태인에서 일어난 최익현 의병을 실질적으로 이끌다가 대마도에 유폐되어 돌아.

온 임병찬이 결성한 독립의군부에도 참여했다 또한 울산 출신 박상진을 도와 광복회에서 활동하다가 압록.

강 건너 망명하여 당시는 무역에 종사하던 중이었다.

박문용은 상해에 갔다가 돌아온 한우석과 함께 광주로 가서 일곡동 사는 부자 노진영을 직접 만나 군자금

천원을 요구하여 그 중 천원을 받아내서 압록강 너머에서 육혈포와 실탄 등을 사들이며 동지를 끌어들었6 1

다 이들은 한국 시찰을 위하여 방한하는 미국 의원단이 경성역에 도착하는 월 일을 로 잡았다. 8 24 D-Day .

이때 미국 의원단 환영식장에서 정무총감 이하 이완용 송병준 같은 친일파 거물을 응징하려고 한 것이다.ㆍ

그러던 중 월 일 한우석이 결사대를 같이 하기로 약조한 김상옥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압록강8 22 ‘ ’

에서 반입된 무기의 향방을 추적하던 일경에게 체포되면서 그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박문용과 함께 체포.

된 사람은 김동순 한우석 이돈구 조만식 명제세 김태원 등이었다, , , , , .

박문용은 년 전의 공금횡령까지 병합하여 년 징역형을 받았다 년 만에 만나 쫓기는 남편과의 불안한8 7 . 8 ‘

생활 속에서도 행복해하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그는 사식도 거절하면서 저항하였고 고문과 구타 등으로’ . ,

몸이 망가졌다 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내 운명하였다 년 월 일 향년 세였다. 1924 . 1927 7 20 , 46 .

한편 한우석은 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의병에 가담한 사실이 탄로나 형이 가중되어 모두 년 개월8 19 6

을 복역하였다 그런데 한우석에게 무기를 받으려다 날쌔게 몸을 피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김원봉의 의열단.

에 들어갔던 김상옥은 년 월 일본제국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동경으로 가는 조선총독을 암살하기 위하1923 1

여 서울에 왔다가 여의치 않자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열흘 동안 일경 수백 명과 홀로 시가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한 발 총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향년 세였다. 34 .

세의 일생을 파란만장하게 보낸 그는 겸백변 사곡리 초암산 기슭에 묻혔다 년 월 건국훈장 국민46 . 1980 8

장이 추서되자 년 봄 보성군에서 성금을 모으고 권용현의 비문을 받아 의사박공기적비1982 ‘ 士朴公 碑를 세’

웠다 권용현은 합천군 초계면 출신으로 부안 계화도에서 강학하던 척사유림 전우에게 배웠는데 죽곡정사를.

자주 방문한 인연이 있었다 년 백범은거추모비가 세워지자 당시 조철환 옹은 감동하였다 생전에 백. 1990 ‘ ’ . “

범을 모시더니 이제 다시 비석으로 만나시게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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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답사 나철기념관3 ,

한말 비밀결사운동과 대종교의 창시자 나철,

1 나철 동양평화 자신회 그리고 대종교_ , ,

나철1863~1916은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 창시자다 년 월 일 나용집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전라남. 1863 12 2 .

도 보성 출신으로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 생가가 있다 초명은 나두영 과거 급제 후에 나인영으로 고쳤. ,

다 자는 문경이며 호는 경전 대종교를 중광할 때 지혜와 홍익의 뜻을 담아 철. , 喆로 개명하고 호를 홍암, 弘巖

이라 고쳤다 본관은 나주 정묘호란으로 형제 맹약을 맺은 후금에 춘신사. , 春信使로 갔다가 온갖 곤욕을 치렀던

나덕헌1573 1640∼ 의 후예였다 언제 나주에서 벌교.  당시 낙안으로 옮겼는데 분명하지 않다.

어려서는 왕석보 문하에서 수학했다 당시 구례는 왕석보. 1816 1868∼ 와 세 아들 사각1836 1896∼ 사천ㆍ 1842 1906∼ ㆍ

사찬1846 1912∼ 을 중심으로 크게 문풍이 일어나며 시향‘ 으로 이름이 높았다 황현’ . 1855 1910∼ 도 구례로 이주하

기 훨씬 전 열 살 무렵부터 왕씨가에서 배웠으니 서로 만났을 수도 있다, .

김윤식과의 만남 배움,

살 즈음 년경에 한양으로 올라가 김윤식20 , 1884~1885 1835 1922∼ 을 만났다 김윤식은 일찍이 박규수에게 배.

우며 외국과의 통상 교섭의 필요성에 눈을 떴고 영선사를 이끌고 중국을 다녀와서 동양의 도, 를 지키고 서

양의 기器를 받아들이는 동도서기론東 器 을 신봉하였던 정치가요 문장가였다 남산에서 화전놀이 시회를.

열었을 때 찾아갔는데 신연 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어 낭송했다고 한다 호남 바닷가 벌교에서 글을 익히, < > . “

고 한강 북쪽의 한양으로 운양대감을 찾아왔소 한양에는 주옥같은 누각이 셀 수 없이 많으나 내가 머/ / /

무를 곳은 아직 찾지 못했네 이 시로 김윤식의 마음을 사로잡아 문인이 되어 서울의 명문대가들과 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윤식이 민비의 배척으로 충청도 당진 면천으로 유배 가자 아예 그의 계동 저택에서 살았.

다.

년 월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로 승정원 가주서 병조사정 승문원 부정자 등을 거쳤다 년 월1891 10 , , . 1895 6

징세서장으로 되었지만 일본군과 낭인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 직후 사임하였다 년 월 부친상을 당. 1897 3

하고 벌교로 내려와 시묘하였다 그런 중에 김윤식의 제주도 종신유배형 소식을 들었다 곧장 제주에 가서. .

스승을 모셨다 년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스승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1901 .

동양평화론과 도일 활동

나인영은 스승 김윤식에게 배우며 구미열강이나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김윤식으로부터 만국공법에 입각한 균세외교론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나인영은 모두 차례에 걸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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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도일은 강진 출신의 오기호와 해남 출신의 양한묵 그리고 김제 출신으. ,

로 구례에서 황현과 교류했던 이기 등이 합세했다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는 일본 지식인들에게 동양 평화를 위해 한일청 국이 친선동맹을 맺고 서로 주권을 존중. ‘ · · 3

하자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반응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사는 황궁 앞에서 일간 단식투쟁’ . . 3

을 했다 그때 일본이 한국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

나철 일행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온다 품안에 단도 두 자루를 품고서였다 매국노들을 모두 제거해야. .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결심에 따라 단도를 구입했던 것이다 서울에 당도해 숙소로 가고 있을 때 한 백.

발노인이 나타나 책 권을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삼일신고 와2 , 『 』

신사기 이다.『 』

두 번째 도일은 년 월 러일전쟁 이후 미국 포츠머스에서 종전협상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나인영은1905 8 .

오기호 윤주찬 이기와 같이 우리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진 출신으로 단성현감을 지.ㆍ ㆍ

낸 김형석이 토지를 전당잡혀 마련한 여비로 직접 미국으로 가고자 했으나 일본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일본

방문에 만족해야 했다 이때 양한묵이 동행하였다 해남 출신으로 능주 세무관을 지냈는데 일본에서 손병희. . ,

와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일본사정에 밝았다 훗날 독립선언서 에 서명하고 옥중 순국하였다. 3 1 .「 ㆍ 」

세 번째 도일은 년 월에 이루어졌는데 일본 국회의 시정방침을 파악하고자 도일했다 당시 이토1906 10 .

히로부미와 대립관계에 있던 오카모토 도야마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

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귀국하는 길에 그는 폭탄이 장치된 선물상자를 구입 이완용박제순이지. , · ·

용권중현이근택을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죽이려 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 .

네 번째 도일은 년 월에 이루어졌으나 국치 이후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기1908 11

위한 의도였다.

그가 추구했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쳐 서양의 침략을 격퇴해야만 동양 국의 강토를 보3

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앞장서 전파했던 것으로 그는 동양평화론을 실현하기. ,

위해 네 차례나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지식인관료들과 접촉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 .

본의 한국침략 의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나인영의 국내활동은 주로 학회와 계몽단체를 통해 전개되었다 년 월 일제가 황무지개간권을. 1904 6

요구하자 이기 홍필주 등과 신소소청을 개설하여 황무지개간권을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했다고종황제와, .

정부대신 주한 각국공사관 이토 히로부미와 오쿠마 시게노부 등에게도 성토문이나 호소문을 발송했다, , .

자신회 결성과 을사오적의 처단

년 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인영은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독립의 유지와 동양평화론의 한계를1905 11 ,

절감했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격분하여 매국의 장본인만큼은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매국노의 처단은 이미 결행된 바 있었다 년 월 기산도와 구완희 등이 군부대신을 지낸 이근택을. 1906 2

난자하여 중상을 입혔다 기산도는 적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어찌 나 혼자이겠느냐 라고 말하며 매국노에. , “5 ?”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했다.

기산도의 거사가 잊힐 무렵 년 월 나인영은 오기호 등 호남의 우국지사들을 중심으로 자신회, 1907 2 新會

를 결성하고 을사오적 처단에 나섰다 자신회의 지도부는 나인영과 오기호 윤주찬 등이 맡았으며 재정은‘ ’ . , ,

이용태 김인식 민형식 이광수 등이 담당했다 담양 창평의 이광수는 서재필의 이모부 이최선의 손자였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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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김인식은 주사였다 그리고 을사 적을 비롯한 현 내각의 정부대신들을 처단할 행동대는 강상원 김동. 5 ,

필 박대하 이홍래 등 의병계열 인사들이 맡았다, , .

자신회는 약 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기가 자신회의 취지서와 자현장을 나인영이 애국가와 동맹서 참간200 , , ,

장을 작성했다 윤주찬과 이광수는 한국정부와 통감부 헌병사령부 각국 영사관에 보낼 공함과 내외국인에. , ,

보낼 포고문 등을 작성하여 동맹서와 참간장을 영호남 일대에 배포했다 나인영이 작성한 동맹서에는 이번. “

거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오 천만 민족의 원한을 갚는 것 임. 2 ”

을 표방했다.

자신회는 처단해야 할 각 대신별로 명 조의 결사대 개조를 편성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년 월3 1 6 . 1907 3

일에 거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부대신 권중현에게 부상을 입혔을 뿐 모두 실패했다 권중현을 저격한25 . .

강상원이 체포된 후 일경은 연루자의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자 나인영오기호 등은 스스로 주모자임을. ·

밝히고 행동대는 죄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주도 인물들은 대부분 전라도 출신들이었다 나인영 등은 연루자 명, . 30

과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나인영낙안 오기호강진 이기구례 윤주찬강진 이광수담양 이승대, ( )· ( )· ( )· ( )· ( )·

담양 최동식순천 서정희광주 이완수담양 차정오담양 이승당담양은 전남 김인식남원 강상원금산( )· ( )· ( )· ( )· ( )· ( ) , ( )· ( )·

황문숙진산 황성주금산 이경진진산 이종학금산 최종오진산 등은 전북 출신이었다 이들은 년 유( )· ( )· ( )· ( )· ( ) . 5~10

배형을 선고받아 진도지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년 월 순종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1907 12 .

대종교 창시

년 말 순종의 특사로 해배된 나인영은 새로운 독립방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한편 한동안 선도1907 , (仙
에 빠져들며 번뜩하였다 국조 단군은 민족의 뿌리이니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알려야한다 단군) . “ .” “

사상으로 겨레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년 월 일음 자신회의 동지들과 재동 지금의 조계종 안.” 1909 1 15 ( ),

국선원에서 단군대황조신위 를 모시고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단군교를 공표했다 당시 참‘ ( )’ ‘ ’ .檀君大皇祖神位
석자는 오기호 이기 유근 김인식 정훈모 김춘식 최전 김윤식 등 수십 명이었다 대종교에서는 이날을, , , , , , , .

중광절 로 기념하고 있다‘ ( )’ .光
김부식의 삼국사기 는 단군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존재한 구삼국사 의 동명왕 사실까. ) ‘ ’『 』 『 』

지 황당하다며 생략하였다 그러나 일연의 삼국유사 는 달랐다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 “『 』

열어 조선이라고 하니 요와 같은 때였다 조선의 유민들이 나뉘어 여 국으로 되었으니 모두 땅은 사방. 70…

리였다 원의 침략과 간섭으로 휘청하던 시절 일연의 파장은 컸다 자주성과 고유성을 지켜내자는 의식100 .” , .

전환의 지침과 같았다 세기 국난 끝에 창업한 신왕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 14 .

종 치세 민족문화 황금기 또한 중국과는 다른 풍토 언어 하늘에 대한 자각을 자양 삼았다, .

국망의 세월 단군교는 나라는 망해가지만 사람의 마땅한 길 도마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국망도존, ‘

을 제창하였다 또한 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 아래 천하 마음이라는 천인동심 을 표( )’ . ‘ ’ ‘ ( )’國亡 存 天人同心
방하였다 즉 땅을 잃더라도 하늘까지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답게 살자 우리의. ! !

하늘을 처음 열었던 단군을 섬기자 단군교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

년 월 교명을 대종교 로 고쳤다 한얼 을 밝히는 종교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1910 8 ‘ ( )’ . [ ]’ . 10大倧敎 大倧
월 일음력을 단군 신조가 하강하고 나라를 처음 세운 날 로 선포하였다3 ( ) ‘ [ ]’ .檀君神祖下 及建極日
대종교의 교세는 날로 달로 번창해갔다 대종사인 나철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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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확장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었다 나철은 한동안 강화도와 평양 등 단군의 성지를 순례하고 민족의 영.

산 백두산을 거쳐 길림성 화룡현 청파호 에 본당을 세웠다 어느덧 수십 곳에 학교가 들어서고 입교( ) .波湖
자는 십여 만에 이르렀다 북간도 삼도구 에 들어가 고기와 술 담배를 끊고 밤과 새벽에 몸을 깨끗. “ ( )三 溝
이 닦으며 정성껏 도를 실천하니 세상 티끌이 말끔히 사라지고 남의 병을 치료하여 신비한 효험을 많이 보

았다 원근에서 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십여 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본국에서 교세를 확장하리라 생각하고. .”

서울로 돌아왔다 년 봄이었다. 1915 .

당황한 일제는 대종교를 종교단체로 보지 않고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게 된다 년 종교통제안을 공포. 1915

하고 대종교를 불법화시켰다 심한 감시와 탄압으로 교단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철은 년 월. , 1916 8

상교 김두봉을 비롯한 시봉자 명을 대동하고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한다 구월산은6 .

대종교의 성지다 월 일 사당 앞 언덕에 올라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론 선조의 묘소를 향해 참배한 뒤. 8 14 , ,

오늘 시부터 일 동안 단식수도하니 누구라도 문을 열지 말라고 문에다 써 붙이고 수도에 들어갔다‘ 3 3 ’ . 16

일 새벽 인기척이 없어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니 죽음의 이유를 밝힌 유서를 남기고 이미 숨을 거둔 뒤였, ,

다 그는 스스로 호흡을 멈추는 폐식법으로 세상을 떴다 목숨 바치는 세 가지 이유 순명삼조. . ‘ ’ 「 殉命三條」
세상 떠나는 노래 이세가‘ ’ 「 世歌 거듭 빛 노래 중광가‘ ’」 「 光歌 를 남겼다 년 월 일음 향년. 1916 8 15 ( ), 54」

세 나철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화룡현 청파호에 안장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

대종교의 유산

나철 사후 대종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교단을 만주로 옮겨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다 대표적인 예가 청.

산리대첩인데 교단 아래에 중광단을 결성한데 이어 운동 이후엔 이를 확대 개편해 북로군정서를 설치, ‘ ’ 3·1

하여 대첩을 이뤄낸 것이다.

대종교를 빛낸 인물로는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장도빈 신규식 주, , , , ,

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시영 이범석 신성모 이동녕 김좌진 홍범도, , , , , , , , ,

조완구 조성환 정관 이홍수 안호상 이상룡 김두종 이상설 김동삼, , , , , , , , ,

김승학 안희제 채동선 홍명희 안재홍 유동열 서상일 서일 박찬익, , , , , , , ,

등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쟁쟁한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대종교는 민족정신의 요람이며 독립운동의 활로였고 민족정신

을 배양하는 신앙결사였던 것이다.

하 홍암 나철추모관 내 외부 우상 홍암나철선생유적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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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철의 두 아들 정련과 정문,

나정련은 나철의 장남으로 년 대종교 교주인 아버지를 따라 입교하여 최초의 신자가 되었으며, 1909 , 1914

년 중국 간도의 연길현 의란구로 이주하여 전교에 힘썼다 구룡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민족교육에 이바.

지하는 한편 북로군정서 기밀참모로서 군자금 조달 및 군량미 보급과 의병 모집에도 헌신했다 년에는, . 1922

밀산현 당벽진으로 이주한 이후 여 년 동안 대종교 교세확장에 진력했고 년 총본사를 동경성으로20 , 1934

옮긴 이후 년부터는 발해고궁유지에 천진전1937 단군의 영정을 모시는 집,天眞殿 을 건립하여 교세확장에 더욱 힘썼다.

년 이후 만주지역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민족정신과 민족문화 선양운동을 크게 일으켜 국내의 민1942

족주의 지도자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으며 년 월 대종교 탄압이 거세게 일면서 교주 윤세복, 1942 11

이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으니 이것이 곧 임오교변壬午敎 이다 액하현 감옥에 구금된.

지 개월 만에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채 년 월 일 현지에서 순국했다 년 정부에서 대통9 1943 8 18 . 1968

령표창이 수여된 후 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1991 .

나정문은 나철의 차남이자 정련의 아우이다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성진척식은행에서 근무했으며 대. ,

종교의 참교參敎와 지교知敎로 활약하다가 년 가족을 따라 중국 간도로 이주하여 상교1914 商敎로서 포교에 힘

썼다 년 월 임오교변 시 대종교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을 때 함께 구금되어 일경의 혹독한 고. 1942 11

문을 받았다 개월 뒤 년 월에 액하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일 만에 순국했다 년. 15 1944 2 3 . 1968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수여된 후 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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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답사 태백산맥기념관4 ,

벌교에서 찾는 태백산맥 의 문학역사 공간·『 』

1 벌교의 역사

나심재모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벌[ ] ‘

교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순’ .

천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벌교는 처음 듣

는 이름이었습니다 벌교 한자로 뜻을 알. ,

지 않고 소리로만 들을 때는 얼마나 이상

한 이름입니까 태백산맥 권 쪽.( 3 , 223 )《 》

벌교는 한 마디로 일인日人에 의해 구

성 개발된 읍이었다 그전 까지만 해도, .

벌교는 낙안 고을을 떠받치고 있는 낙안 벌의 끝에 꼬리처럼 매달려 있던 갯가 빈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일.

인들이 전라남도 내륙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벌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권 쪽.(1 , 140 )

벌교는 낙안군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포구였다 조선 초기에는 낙안포 후기에는 단교포. , 斷橋浦로 불렸으

며 조세를 보관하던 해창海倉이 존재했었다 또한 년 수군제도와 선소가 폐지되기까지 낙안군의 수군과. 1895

전선들이 모여 있던 수군기지로 낙안군 선소 또는 낙안군 전선소라고도 불렀다 조선후기 오늘날‘ ( )’ ‘ ’ .所
전남 동부지역에는 순천도호부 낙안군 보성군 흥양현 광양현 구례현 등 개의 독립된 행정구역이 있었, , , , , 6

고 낙안은 흥양, 고흥구례광양보다 큰 고을로 수륙의 산물이 풍부한 군수관· · 守官이었다.

낙안군은 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폐군되는데 이는 항일의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에1908 ,

대한 보복성 만행이었다 전남 동남부 지역의 교통의 요지이자 해륙산물의 집산지인 낙안 벌교포에서 독자.

적인 지역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일제의 지역말살 정책은 낙안군의 행정력과 업무를 순천과 보성으

로 분산시킴으로서 항일의 대가를 보복하겠다는 술책이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 몇 천 년을 이어 살아온 고을을 빼앗긴 낙안군민들의 반일감정은 고조되었고 역설적

이게도 벌교는 일제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

오래고 먼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바깥의 갯가가 아니라 안쪽의 들판이었을 것이다 왕조시대의. …

관청인 동헌이 낙안에 있음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권 쪽.(8 , 277 )

바깥의 갯가는 벌교를 안쪽의 들판은 낙안을 의미하며 왕조시대의 관청 역시 낙안에 있었으며 봉건시‘ ’ , ‘ ’

대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역사시대 동안 유지되어온 낙안과 벌교와의 공간적 위상관계는 일제에 의해 무너.

좌 해동지도 낙안군 우 년대 도로망 체계( ) , ( )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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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일제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공간의 중심이 낙안에서 벌교로 이동하게 되고 중심성은 봉건적 권. ,

력에서 식민지적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행정구역의 변화와 함께 근대 교통의 성장은 벌교와 낙안의 지역 구.

조를 변화시켰으며 지배세력의 대체를 가져왔다 과거 봉건시대의 중심지인 낙안은 쇠퇴한 반면 일제에 의. ,

한 근대화로 지역의 중심성이 벌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인들이 전라남도 내륙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벌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벌교 포구의 끝 선수머.

리에서 배를 띄우면 순천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는 반나절이면 족했고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긴 뱃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목포가 나주평야의 쌀을 실어내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항구였다면 벌교는. ,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벌교는 고흥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다 철교 아래 선착장에는 밀물을 타고 들어온 일인들의 통통배.

가 득시글거렸고 상주하는 일인들도 같은 규모의 읍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만큼 왜색이 짙었고 읍 단위에.

어울리지 않게 주재소 아닌 경찰서가 세워져 있었다 읍내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터를 잡게 되었고 돈의 활. ,

기를 좇아 유입인구가 늘어났다 권 쪽.(1 , 139-140 )

이렇듯 일제는 벌교를 전남 동남부 지역의 중심포구로 개발해 내륙과 해안지역의 물자를 집중시켜 유출,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삼았다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벌교장은 전남의 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년대 벌. 3 , 1930

교는 합자회사나 주식회사가 여 곳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이 일본인 회사였다 조선식산은행 벌교지점 금30 , . ,

융조합 호남은행 벌교지점과 같은 금융업도 발달했다 단적인 예로 벌교금융조합은 년에 설립되어 벌, . 1919

교면 조성면 순천군 외서면 등 주변지역을 관할하였다, , .

그러나 벌교의 이러한 성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한 농민 문제 그, ,

리고 중도방죽이나 남선철도 부설 같은 대규모 공사로 노동자 문제까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의 상업적 자본의 침투로 농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대빈곤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특히 경지.

면적이 넓은 전남지방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토지를 사들여 대지주로 변신하여 소작료 수탈과 고리대를 이용

해 토지소유를 확장해나갔다 또한 일본인들은 벌교와 조성의 평야지대에도 진출하였으며 조성면 득량만 일.

대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농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몰락했다. .

단적인 예로 년 벌교에서, 1938

경영별 농업호수는 자작농 호154 ,

자작 겸 소작농 호 소작농417 ,

호로 소작농이 다수를 차지하2,158

는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인구구성

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년대 초반소작인 조직화의 진1920

전 소작쟁의의 빈발이라는 형태로,

가속화되었다 년 년초. 1922 ~1923

전남 곳곳에서 소작농의 권익옹호

를 목표로 한 농민단체가 출현하였

으며 전남에서 최초로 농민단체가

등장한 곳이 벌교이다.

년 월 일 조선1923 7 1 ,『

일보에 벌교 소작인들』

의 참상이라는 기사는

소작인들의 삶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구소작인. ‘

인 모를 심으면 신소작

인이 뽑고 신소작인이

심으면 구소작인이 시비

를 끊이지 않는데 경찰

은 지주의 권리만 옹호

할 뿐이다는 기사를 통’

해 당시 소작인들의 실

상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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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도 봉건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지주들과의 관계 일제시대 이중적 수탈로 인한 소작인들의 생활과,

의식개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작쟁의에 관한 내용이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는 서민영을 통해 토지문제의 모순은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분출되었으며 여순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민족분단을 야기하는 내재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본식 개화가 빨랐던 것에 비례해 농민의 저항도 심해 운동도 벌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소작쟁의도3·1

벌교에서 먼저 일어났다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이 벌교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것도 벌교의 사회적 분위기 때.

문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실제로 벌교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 심각했으며 사.

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소작인들이 많았다 벌교의 지역적 특성은 지리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 · ,

한 사실들은 작가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소설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2 근현대사의 축소판 벌교, ‘ ’

소설 태백산맥 은 여순사건부터 전쟁 직후 휴전조인 까지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작품6.25 .『 』

의 내용적 구성은 크게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제 부제 권 한의 모닥불 은 여순사건 직후4 . 1 ( 1,2,3 )〈 〉

보성과 벌교에서 벌어진 갈등양상을 다루고 있으며 제 부제 권 민중의 불꽃 은 입산한 염상진의 야산2 ( 4,5 )〈 〉

대가 율어를 해방구로 장악하는 과정과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제 부제 권. 3 ( 6,7 )

분단과 전쟁 은 년 월 년 월까지 전쟁 발발 직전의 사회적 상황과 전쟁의 성격을 규1949 10 -1950 12 6.25〈 〉

명하고 있다 제 부제 권 전쟁과 분단 은 년 월부터 년 월 휴전협정 직후의 시기와 지. 4 ( 8,9,10 ) 1950 12 1953 7〈 〉

리산에 은거한 빨치산들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년 여순사건 직후부터 년 휴전까지 시기이며 공간적으로는 벌교를 중심1948 1953 ,

으로 한반도와 만주까지 확대된다 작품의 표면적인 시간적 배경은 여순사건 직후부터 년 전쟁 직. 1953 6.25

후까지 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의 시기까지의 역사를 연속선상에서 밀도 있, ,

게 서술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전쟁이후 한반도 만주 지역 지리산으로 확장되지만 모든 사건은 벌. 6.25 , ,

교라는 공간으로 귀결된다.

벌교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특이한 데가 많았다 규모나 인구가 군청소재지인 보성보다 배 이상.

인 것부터 시작해서 농토를 중심으로 한 고읍들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포구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었

고 그 서로 다른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과 개화된 도시가 가깝게 붙어있는 것 같았다 보통의 읍 단위에서, .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규모가 큰 상점들 솥공장 철공소 제재소 주정공장 정미소와 같은 시설들 금융조합, , , , , , ,

우체국 공설시장 사진관 등의 규모가 그 어떤 도시와 다르게 없고 소방서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놀라지 않, ,

을 수 없었다 권 쪽.(5 , 95-96 )

벌교는 고읍들과 낙안벌의 농토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포구의 이중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농촌과 개화된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구조는 소설의 주요무대로서 벌교의 적합성.

을 드러내고 있다 고읍들과 낙안벌이라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은 토지를 둘러싼 지주 소작인의 갈등과 기존. ‘ ’ -

의 토지제도의 모순을 그려내기에 적합하다 지주와 소작인이 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계급간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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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하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었다 벌교 지역의 특수성은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구체적으.

로 묘사하기에 적합했으며 이는 해방 후 남한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지주양반덜이 양심적으로 혀야 믿제라 농지개혁헌다는 말이 나돔스롱부터 지주덜이 뒷구녕으로 실금실금.

무신 짓거리덜 허는지 서방님도 아시제라 김범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지주들은?” .

자기네 농토를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은폐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하는 일들을 벌이

고 있었다 그건 우선적으로 분양양도권을 가진 작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지주의 법적 토지가 줄. .

어드는 만큼 작인들은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참말로 순사가 들었다 허먼 몽딩이찜질당헐 소. “

리제만 서방님 앞이니께 허는디 사람덜이 워째서 공산당 허는지 아시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헌다고 말대, ?

포만 펑펑 쏴질렀지 차일피일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허고 무식헌 것덜이, ,

믿고 의지헐 디 웂는 판에 빨갱이 시상되먼 지주 다 쳐웂애고 그 전답 노놔준다는디 공산당 안 헐 사람이

워디 있겄는가요 못헐 말로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덜이 빨갱이 맹근당께요 권 쪽. , .(1 , 144 )

김범우의 작인 문서방의 입을 통해 지주들의 행태와 소작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현동이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서운상에게 토지를 팔.

아넘기고 소작인들은 서운상에게 소작을 얻으려 하지만 거절당하게 된다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서.

운상의 태도는 소작인들의 반감을 갖게 했고 소작인 강동기는 그를 삽으로 내리친다 강동기는 입산하여 빨.

치산이 되고 다른 소작인들은 오히려 강동기를 부러워하게 되고 좌익 사상에 동조하게 된다 토지제도의 모, .

순으로 인한 계급 간의 갈등 심화는 소작인들을 절대빈곤의 상태로 내몰았으며 좌익사상이 쉽게 침투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3 소설의 중심축이 되는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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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방죽과 중도들판 소작인들의 한1. , 恨의 장소

소설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열망은 소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지는 소작인들의 생‘ ’ .

존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계급과 이념 갈등의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벌교의 주요 농토는 고읍들 낙안벌 그. ,

리고 일제시대 간척된 중도들판이다 간척사업 시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데 중도방죽은 중.

도들판 간척을 위해 건설한 둑으로 일본인 중도나카시마 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중도방죽은, ( , ) .中島
현재는 벌교읍 장양리에 속해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은 뚝방 리길이라 부른다 지금은 뻘이 차올라서 방20 .

죽의 높이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두 길 높이였다고 한다.

중도라는 사람은 당시 실존 인물이고 철다리 옆에 있는 중도방죽 마을에 살았다 원래 재산은 가지고 있.

었지만 그런 엄청난 간척사업을 벌일 만큼 큰 재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의 이름을 내걸어 추진된 간척사,

업의 뒤에는 그 유명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돈줄이 닿아 있었다 자신의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인 소작인들이.

일제로 공출해가기 위한 식량기지 건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작가는 중도방죽 공사에

참여한 소작인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워따 말도 마씨요 고것이 워디 사람이 할 일이었간디라 죽지 못혀 사는 가난허고 가난헌 개돼지 겉은, .

목심덜이 목구녕에 풀칠허자고 뫼들어 개돼지맹키로 천대받아감서 헌일이제라 옛적부텀 산몬뎅이에 성쌓는.

것을 질로 심든 부역으로 쳤는디 고것이 지아무리 심든다혀도 워찌 뻘밭에다 방죽쌓는 일에 비하겄소 동뎅, .

이 지고 깔끄막 올라댕기기도 심이 들제만 장딴지고 허벅지꺼정 푹푹 빠지는 뻘밭에서 돌짐지는 고초에 비,

허겄소 그 에럽고 피 맺히는 일얼 가난허고 배곯은 조선사람덜 손으로 혔다는 것만 확실허제 근디 기? .…

맥히게도 방죽을 다 쌓고본께 배불리는 눔덜언 일본눔들 이었다 그것이오 하여튼지간에 저 방죽에 쌓인 돌.

뎅이 하나하나 흙 한 삽 한 삽이 다 가난헌 조선 사람덜 핏방울이고 한 덩어린디 정작 배불린 것은 일본, , ,

눔덜 이었응께 방죽 싼 사람덜 속이 워쨌겄소 더 기맥힌 꼴은 해방이 되야갖고 벌어지지 않었겄소 동척, .. .

재산인 저 논얼 불허할 적에는 응당 소작인헌테 해야만 옳은 순서고 순린디 미군정청눔덜언 소작인 제께놓,

고 지주둠덜하고 짝짝궁이 되어부렀단 말이오 중도들판 소작인덜 거지반 방죽쌓는 일얼혔던 사람덜이고 또. ,

그런 집안 자석덜인디 모다 그 꼴을 당허고 말었으니 누가 이눔에 시상얼 믿고 따르겄소 니나 읎이 가심에, .

쌓이느니 미움이고원한이제 권 쪽.(4 290~291 )

가난한 조선의 소작인들이 피땀 흘려가며 쌓은 중도방죽과 들판은 일본인 지주의 차지가 되었고 해방 후

에도 토지는 그들의 것이 아닌 조선인 지주들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이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루어진 중도.

들판을 바라보는 소작인들의 심정은 허탈함과 억울함이었을 것이고 가슴에 한으로 쌓이게 된다 소작인의.

한 그리고 민족의 한이 되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나 해방이 된 후에도 그들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소작인, .

일 뿐이었다 일본인 지주가 조선인 지주로 변했을 뿐 가난과 착취는 지속되었다 지주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

채우려하고 소작인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작인들의 한은 결국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고.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념 갈등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 소화다리2. :

소설 속에는 벌교천 양안의 봉림리와 벌교 읍내를 연결하는 다리가 셋으로 묘사된다 맨 위쪽이 홍교 두. ,

번째가 소화다리 마지막이 철교이다 소화다리의 원래 명칭은 부용교, . 橋인데 일제 강점기 소화 년인6

년에 건립된 다리로 소화다리라 불린다 소설 속에서 소화다리는 여순사건 이후 벌교를 장악한 좌익세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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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이 지주 유지들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을 처형한,

장소이다 그 처참한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

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

이라 재미가 오진 싸까쓰도 똑같은 거 두 번씩 보믄.

질리는 법인디 사람쥑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겄구만요 그리고 그 사람덜이 가난허고 배 곯, . ,

는 사람덜 편이랑께 나쁠 것은 읎는디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라고 사람마동 진 죄가 달블 것인디 워,

째서 마구잽이로 쥑이기만 허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덜이 무서짐스로 겁이 살살 난당께요 권 쪽, .(1 61 )

예전의 소화다리는 좁고 낡아서 사람만 이용하고 자동차는 그 옆의 새로운 다리로 통행할 수 있다 일제.

시대 소화다리 건립 당시에는 철제 난간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철을 공출해

가면서 난간을 뜯어갔다 여순사건 당시에도 난간이 복구가 되지 않아 학살 장소로 이용이 된 것이다 이 다. .

리가 소위 여순반란사건의 회오리로부터 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을 고스란히 겪어낸 소화다리이다6·25 .

실제로 반란군이 벌교에 들어온 지 일 사이에 백여 명의 우익인사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었다 이러한 상2~3 .

황은 반란이 진압된 후에 부용교 소화다리에서 고발자와 처단자의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연되었다, .

이와 같은 피의 고발극은 손가락총 에 의해 생사가 엇갈렸다 반란군이나 진압군이나 그들의 협조자에게‘ ’ .

색출 대상자를 지적케 함으로써 그 손가락 끝에 지적되기만 하면 다 총살시켰다.

년 월 일 이곳에서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는 진혼제가 열렸다2006 11 3 , .

이념의 대립 남북국민학교3. : ·

세 사람은 아름드리 플라타나스에 하나씩 묶여졌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이 가려졌다 운동장은 싸늘한 침. .

묵에 덮혀 있었다 어느 나무에선가 매미가 울어댔다 세 사람을 향해 아홉 사람이 총을 겨누었다 발. . ... “

사 총소리들이 운동장의 침묵을 흔들었고 세 사람의 목이 푹 꺾이면서 몸뚱이도 쳐져내렸다 사람들이!”.. .

말없이 교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큰 물결이 흐르듯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박수를 쳤던 열기가 침묵으로. .

바뀌어 있었다 권 쪽.(7 62-63 )

전쟁이 일어나고 인공세력이 벌교를 지배하면서 남국민학교에서 인민재판을 실시하는 장면이다 벌6·25 .

교 읍내에 위치한 학교로 소설 속에서는 이지숙과 손승호가 근무했던 곳이다 남국민학교는 계엄군의 열병.

식 인민재판과 조선인민해방군 환영대회 권 벌교보성 좌익척결위원회 결성 권 보도연맹가입자 관련, (7 ), · (4 ),

연설 권 정전 반대 국민대회 권 등 좌우익 세력들의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소설 속에서 벌(6 ), (9 ) .

교 읍민들은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 않아도 동원되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동이나 부역자로 몰리기‘ ’ ‘ ’

도 한다.

벌교 남국민학교는 년 월에 설립된 사립 유신학교가 전신으로 년 월 일 벌교공립보통학교1909 3 1917 4 14 ,

년 월 일 벌교남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광복이후 벌교남국민학교로 현재는 벌교초등학교이다 일1938 4 1 .

제 강점기부터 일인들 자녀와 벌교읍내 시가지 중심부에 살던 부유한 자녀들이 다닌 학교였다 과거에는 목.

조 층의 순 일본식 교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지어졌다 벌교남국민학교 건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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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벌교 북국민학교가 있었으며 소설 속에서는 남국민학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순사건 직후 좌익세력.

들에 의한 인민재판 권 군경의 벌교 수복 후 좌익가족 색출 권 반공교육 권 등이 북국민학교를 배(1 ), (2 ), (10 )

경으로 전개된다 북국민학교는 년 학구개편으로 폐교되어 남국민학교에 병합되고 벌교중학교에서 벌. 1970 ,

교여자중학교가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는 벌교여자중학교로 바뀌었다.

분단 극복과 민족의 화해 벌교역전4. :

벌교역은 년 월 경전선이 개통되면서 세워졌으며 현재 역사1930 12 는 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철1987 .

도교통이 주를 이루던 일제 해방 후에는 역을 중심으로 여관 식당 등이 번창했고 년대 초반까지는 역, , 70

광장이 버스정류장까지 겸하고 있어 붐볐으나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벌교역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근대화를 상징한다 역 자체로서는 이동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나 개방, . ,

성을 지닌 장소로 인식된다 소설 속에서는 김범우와 학생들의 순천으로의 통학 재판소나 도립병원으로의. ,

이동과 관련된 사건을 묘사할 때 등장한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역전의 광장은 전시 공개하기에. ,

적합한 장소가 된다 소설 속에서 계엄사령관 백남식 양효석의 부임 그리고 염상구의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 .

그리고 빨치산 배성오가 사살당해 죽자 그 시체를 역전 마당에 전시하자 손승호가 잔인성을 항의하기도 했

던 장소이다.

특히 벌교역은 악질 빨갱이 염상진 사살이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와 함께 염상진의 목이 내걸린 장소이‘ ’

다.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이여 당장에 못 띠내리겄어 염상구가 두 경찰의 어깨죽지를 동시에! !“

치며 외친 소리였다 그려 그려 니가 사람이다 하먼 느그 성인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호산댁은 솟구치. , , . , .

는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었다 권 쪽.(10 325 )

염상진의 수급 은 동생 염상구가 거두게 된다 둘은 피( ) .

를 나눈 형제이지만 이념을 달리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

다 소설 속에서 두 형제는 마주치는 장면이 거의 없다 둘은. .

마지막 장면에서 죽어서야 얼굴을 맞댄다 이념은 다르지만 피.

를 나눈 형제 이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비록 죽어서 화해를 하지만 형제를 통해 분단의 극.

복과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전마당은 통일과 화

해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된다.

이밖에도 벌교역에서는 백남식의 떠들썩한 부임 양효석의 금의환향과 봉변당하는 최익달 콧대 세던 윤옥, ,

자의 냉소 염상구가 어깨를 흔들며 어슬렁거리던 모습 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작가는 벌교역을 통해 우리. .

근대사를 관통했던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펼쳐놓고 있다.

벌교의 상징 홍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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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교는 벌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 칸의 무지개형 돌다리이다 원래 강물과 바닷.

물이 만나는 곳에 뗏목다리가 있었는데 수해에 의해 자

주 유실되자 조선 영조 년5 1729에 선암사 초안선사에 의

해 돌다리가 건립되었다 벌교라는 지명도 바로 이 뗏목.

다리에서 유래했으며 그 자리를 홍교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벌교의 상징이면서 근원이 되는 장소이다. .

일제시대 홍교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즉 벌교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년대 도시의 확장과 함께 벌교천의 하천정리 후 일제는 소화다리를 건립하고 홍교를. 1930

철거하려 하였다 일부 지주들과 결탁한 일본인 벌교면장과 행정당국은 홍교의 철거를 기정사실화 하지만.

주민들은 벌교에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고적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벌교사람들에게 있어 홍교는.

소중한 역사유적이자 벌교의 명소였고 낙안순천 방면으로부터 고흥보성방면으로 통하는 없어서는 안 될 다· ·

리였다 특히 일제 강점하의 홍교는 민족전통의 상징적 문화재로서 벌교에서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

었다 년 후반에 들어와서 일제는 홍교를 폐쇄하고 소화교 통행을 강요했으며 이 사건으로 벌교주민들. 1931

의 항일의식이 더욱 고조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거의 소화다리를 건너다니지 않았고 주로 일본인들이 통행.

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는 염상진과 하대치 등 좌익세력이 지주들의 쌀을 빼앗아 소작인들에게 설을 쇠라는 격문과

함께 홍교에 놓아둔다.

다리 위에는 쌀가마니들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글씨가 쓰인 한지 한장이 나붙어 있었다. .

벌교 인민 여러분 이 쌀을 고루 나눠 설을 쇠십시오 권 쪽! .(4 , 168 )

소화다리가 일제시대에 의해 건립된 다리라면 홍교는 벌교라는 지명이 유래된 벌교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염상진의 야산대가 지주에게서 빼앗은 쌀을 홍교에 놓아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홍교는 현재도 벌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이며 횡갯다리로도 불린다 홍교는 다리 밑이 반원 모, .

양의 무지개형의 다리를 말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홍교중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보물 호로 지정되304

어있다 원래는 세 칸의 무지개형 다리였는데 년까지 년의 보수공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 1981~1984 4

다 주민들은 년마다 환갑잔치를 열어주며 이 다리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한다. 60 .

이렇듯 소설 속 벌교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이다 이러한 벌교의 장소.

성은 벌교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벌교는 지리적 이점으로 일제에.

의해 성장한 근대적 상업 및 교통 도시이지만 일제의 극심한 식민지 수탈로 고통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중, .

도방죽 역시 일제의 곡물 공출을 위한 식량기지로서 간척되었으며 수많은 조선인 소작인들의 노동으로 이루

어진 한 의 장소이다 지속된 봉건적 토지제도의 모순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도 소작인들은( ) . ,恨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였으며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소작인들의 땅에 대한 열망과 지주들.

의 착취는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며 소작인들은 살기위해 빨치산이 된다 소화다리는 이러한 이념간의 갈.

등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장소이며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는 우리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

소설 속에서 염상진과 염상구는 형제이면서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한다 이 형제의 관계는 우리민족을 상징.

하며 염상진의 수급을 동생 염상구가 거두는 장면을 통해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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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설 속 좌익의 공간

좌익의 공간 산지1. 1 :

소설 속에서 좌익들의 주요 점유공간은 산지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산지들은 여순사건반란군.

의 은신처로서 조계산 전남도당으로서 백운산 여순사건 이후 주력부대 은신처 전쟁 후 전남전북경남, , , 6.25 · ·

도당집결지로서 지리산 백아산화순군당 덕유산전북도당 남반부 개 도당위원장 회의등이 등장한다, ( ), ( , 6 ) .

여순사건과 전쟁을 제외하면 좌익세력들의 주요 공간은 조계산과 해방구인 율어면이다 여순사건과6·25 .

전쟁 당시 좌익세력이 벌교를 장악하면서 우익세력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고 반대로 좌익세력이 퇴각6·25 ,

한 후에는 군경에 의해 좌익세력 및 부역자 색출이 이루어지면서 또한번 피의 고발극이 자행된다 이때 벌‘ ’ .

교는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게 표출되는 공간으로 민족상잔의 갈등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다.

산지는 빨치산들에게 피난처이자 인민해방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었다 소설 속에서 구빨치.

인 솥뚜겅이 입산한 손승호 에게 자신의 산 생활을 토대로 빨치산의 공간으로서 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

분이다.

산이란 거이 을매나 고마운 것인지 시나브로 알게 될 것이구만 빨치산헌테 산은 아그헌테 엄니품이나“ .

같은 겨 근디 경험 읎는 사람덜이 요것이 무신 말인지 알아묵어지겄어 차차로 젹어감서 알게 될일잉께 접. ?

어두고 좌우당간 일단 산에 들었다 하먼 똑 한가지 지킬 것은 있그만 고것이 먼고 허니 맥엄씨 산얼 무서, . ,

바하고 겁묵을 일도 아니고 글타고 시퍼보고 마구잽이로 뎀빌일도 아니다 그것이여 산이 첩첩이라고 타보, .

도 않고 무서바혀뿔믄 산심에 눌려서나 끝꺼정 갱신얼 못하게 되고 그 반대로 산얼 시퍼보고 뎀비먼 지가,

아무리 지랄발광을 혀도 산언 끄떡도 안 허는 디다가 종당에는 지가 당허고 말제 산이야 한 발 앞이 워찌.

생겠는지 몰르게 골골이 같은 디가 하나도 읎응께 글먼 워찌 할 것이냐 겁묵지도 말고 시선방구지게 나대. ,

지도 말고 그저 내 한 목심 보존시켜주십소사 허는 맘으로 산허고 친해지는 것이여 글먼 산타기도 몸에 쉴, .

허게 익고 산이 엄니품이 돼야 목심도 보존허게 되는 것이제 긍께로 산이 엄니맹키로 보듬아 주먼 이쪽에, .

서 순헌 애기맹키로 보듬낀다 그말이여 권 쪽.(7 , 203 )

하지만 산지는 평지에 비해 추위가 빨리 찾아오고 겨울 또한 길다 이러한 점들은 빨치산 투쟁의 어려움.

으로 작용하게 된다 겨울철 추위에 동사자가 늘어나고 식량보급도 어려워지자 정부는 겨울철 혹한기를 이.

용해 토벌작전을 수행한다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지리산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나뭇잎이 떨어.

져 토벌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혹한기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데다 눈까.

지 쌓이면 발자국 때문에 이동 자취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군경 측은 이 같은 약점을 공략하.

고자 겨울철을 토벌의 최적기로 삼아 몰아붙였다 빨치산은 정부의 적극적인 토벌작전과 불리한 자연 조건. ,

돌림병 피해 보급로 단절 등으로 해체되어갔다, .

소설 속에서 빨치산들은 차별과 착취가 자행되는 비인간적 공간에서 인민의 평등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투쟁하다 죽어간다 비록 인민해방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

의 투쟁은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죽어간다 빨치산들에게 산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거점이자 인민해방의 혁명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삶과 죽음의 공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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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구 공간 율어2. ,

내가 보기엔 이곳은 참 희한하게 생긴 천연요새야 옛.

날에 성이라는 게 제 아무리 높아봤자 저 산줄기들을 어

찌 감히 당하겠어 저 줄기들은 평균 높이가 해발 삼사백.

미터야 혹시 갑오란 때 여기서 동학군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때부터 여긴 비밀 군사기지로 사용?

됐던 거야 자연조건 때문이지 권 쪽. .(4 , 39 )

율어의 경우 보성군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여

순사건 당시 좌익세력이 약 였다는 설도 있다 한편 그때 당시 율어면의 실제 상황을 보성군사에서는90% .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보성의 모스크바로 불렸던 율어는 당시 보성군 내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 “‘ ’

로 꼽힌다 그것은 빨치산들의 주둔지가 되었던 존제산을 끼고 있고 조계산에 잇닿아 있는 지형 탓으로 반. ,

란사건 이전에도 빨치산들의 활동이 활발했었던 때문이다 율어는 보성의 모스크바로 불렸으며 당시 보성.” ‘ ’

군 내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꼽힌다 보성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은 벌교지역 이외에도 율어 문. ,

덕면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야산대의 주둔지이던 조계산 존제산 등을 끼고 있어 여순사건 이전에도 이. ,

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율어면의 경우 소작인이 많아 계급 간 갈등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 좌익.

활동가들의 고향으로 좌익세가 강했다 년 율어의 인구는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1928

있었으며 일제와 결탁한 지주들의 횡포로 소작인들의 삶은 곤궁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율어인구의 가구. 40

가 간도로 이주했으며 백 가구 이상이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년 월 일 광복 주년 기념. 1946 8 15 1

식 때 여명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관 명과 우익인사 명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율어 주변의 산2000 1 1 .

들은 당시 관의 추적을 피해 숨어들어온 사람들의 은신처여서 산속으로 치우친 율어는 많은 좌익 활동가들

의 무대가 되었다.

이처럼 좌익세가 강해서 여수순천이 진압된 이후에도 여 일간이나 율어는 좌익의 지배하에 있었다 율· 40 .

어지역의 좌익 토벌작전은 월에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밤에는 밤손님12 . ‘ ’

이라 불리는 좌익세가 내려와 밥과 가축 젊은 청년을 잡아가는가 하면 낮에는 군인과 경찰이 좌익에 협조, ,

했다고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

율어는 해방구로서 좌익에게는 활동의 근거지 이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었지만 좌우익의 이념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 이념에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측의 갈등으로 무참히 살

해되었던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다.

5 소설 속 우익의 공간

그곳은 지주들까지도 의외로 신식물이 많이 들어 있었다 옷부터 양복차림이 대부분이었고 재산도 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체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논만 믿고 장죽 물고 앉아 헛기침하.

해방구 율어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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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옛날식 양반 지주가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재빨리 계산하고 돈 버는 요령을 아는 사업가이면서 지주였

다 물론 그들은 가문이니 양반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건 자기네들을 과시하려는 거드름에 지.

나지 않았고 그들의 언행에는 이미 양반다운 품격도 체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표적인 이물들이 최익.

달 윤삼걸 정현동이었다 양반다운 언행으로 품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김사용이나 서민영 정도였다, , . .(6

권 쪽, 91 )

벌교는 홍교를 기준으로 위쪽은 낙안벌과 고읍들을 포함한 지역으로 농업이 기반이 되는 전통 벌교 전근‘ ’(

대적 공간이다 반대로 홍교 아랫쪽은 포구를 중심으로 벌교역과 같은 교통시설 읍사무소 금융조합 세무) . , , ,

서 등 관공서 남도여관 남원장 같은 상업과 서비스업종들이 분포하는 개화된 벌교 근대적 공간이다 즉, ‘ ’( ) .

벌교는 홍교를 기준으로 농업 중심의 전통벌교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화된 벌교로 구분되는 이중구‘ ’ ‘ ’

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 사이에 두 구지 공간이 혼재된 중층적 공간이 존재한다. ‘ ’ .

태백산맥 속의 문학 역사 공간들·『 』

봉림리 일대 전통벌교1.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벌교 인근의 봉림리 일대는 주로 지주의 공간에 해당한다 지주층의 대‘ ’ .

표적 인물이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이다 그는 유교적 사상을 지닌 지주로 신식문물을 적극 수용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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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으며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큰 아들을 지원하느라 재산을 많이 잃게

되지만 일제 식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지개혁 당시 농지 빼돌리기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

는 양심적인 지주였다 또 봉림리에는 지식인 좌익운동가인 안창민네 안씨 문중이 터를 잡고 있다 지주들의. .

공간인 봉림리 일대는 그들의 농토인 낙안벌과 고읍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주들.

은 자신들의 농토와 소작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범우의 집1)

홍교에 서서 벌교천 건너편의 언덕 위를 바라보면 마을 중앙에 오래된 기와집이 있다 그곳이 소설 속 김.

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제무대이다 항일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이후 인민군.

고급장교가 되어 귀향한 김범준이 횡계다리 홍교 목을 꺾어 돌면서 마주 바라다보이는 집을 보고 감회에 젖

었던 곳으로 벌교읍 봉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학적 사고를 지닌 김사용은 큰아들 범준을 독립군으로 내보내고 작은 아들 범우를 학병으로 보낼 수밖

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독립군 자금으로 한편은 일본을 위해 희사할 수밖. ,

에 없었던 슬픈 삶이 베어있는 곳이다 또한 자식과도 같은 염상진에 의해 인민재판에까지 끌려 나가야만.

했던 수모와 배신감을 눈감고 침묵으로 삭혀야 했던 김사용의 회한이 담긴 곳이다.

소설 속에 나오는 김범우나 김사용은 실존인물은 아니다 다만 조정래 씨와 이집 아들이 초등학교 동기였.

고 이 집에 자주 놀러와 당시 먹기 힘든 쌀밥누룽지에다 귀한 설탕을 뿌려먹었던 기억이 강해 이 집을 소,

설 속 배경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 작가는 김사용을 양심적 지주로 그려놓고 있다 김범. .

우의 경우 실존인물인 박순동조정래의 친외삼촌으로 어머니의 동생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 .

현부자네 별장2)

중도 들녘이 훤하게 내려다보이는 제석산 자락에 세워진 이 제각은 본래 박씨 문중의 소유이지만 소설에

서는 현부자네 집으로 꾸며졌고 정하섭이 무당의 딸 소화의 도움을 받아 그 현부자네 제각에 몸을 숨기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집의 안채를 보면 한옥을 기본틀로 삼았으되 곳곳에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식의 건물로서 문화재

적인 그런 가치는 없지만 그 시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건물이다 예를 들어 마루는 조선식 천장. ,

은 일본식이고 사방으로 둔퇴를 따라 돌아가면 안채에 설치된 화장실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래 한.

옥은 안채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경우가 없었었다 또한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구경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양변기가 놓여 있고 지붕 아래 처마의 서까래에는 벚꽃 무늬를 단청했다 또한 목욕탕의 욕조는 무쇠로 만.

든 것으로 툇마루 아래에 있는 아궁이를 통해 물을 데우게 되어있다 툇마루 밖으로 유리식 덧문이 설치되.

어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목욕탕과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문간채에는 층 누각이 서. 2

있고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당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형태로 소설 속에서 현.

부자가 누각에 올라앉아 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지기 소유의 농토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 이 누각에 올라보면 중도들이 한 눈에 훤히 보인다 현재는 재석아파트와 장미타운이 들어서 시야를.

가리고 있다.

소작인들의 공간 들몰3) ,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일터인 소작논 근처에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들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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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속처럼 넓은 낙안벌에 몇 십호씩 이마 맞대고 있는 들마을들은 구할이 넘게 작인들이었고 항아리,

속에 머리를 넣고 소리치면 되울림이 갑절이나 커지는 것처럼 그 소문은 낙안벌 들마을 들에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권 쪽.(5 , 312 )

들몰은 들마을의 전라도 발음이며 한자식 표현으로는 평촌‘ ’ 坪村으로 현 벌교읍 전동리에 속한다 들몰은.

초가 형태의 가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시 대부분 소작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들은 소작논과의 거리.

를 고려해 들판 가까이 자리잡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는 하대치의 부인 들몰댁의 친정 동네이다 구석구석에. .

들몰댁의 처녀적 부끄러운 소망과 설레던 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나이 들어갈.

수록 진한 그리움에 들몰댁에게는 친정어머니만큼 그리운 땅이기도 하다고 묘사되고 있다.

개화된 벌교2. ‘ ’

개화된 벌교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업적 자본주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가는 유지신식 지주들과 관련‘ ’ ( )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개화된 벌교는 일제시대에 개발된 당시의 중심가로 본정통이라 불렀으며 현 벌. ‘ ’

교읍 일대이다 본정통은 왜색이 짙은 일본식 건물들과 염상구의 주요 활동지인 차부 정현동의 술도가 포. , ,

목점 유지들의 회합 장소인 남원장 벌교 유일의 고급 숙박기관인 남도여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본정통, , .

중간 즈음에 금융조합 근 거리에 읍사무소 경찰서 청년단이 자리 잡고 있다 소설 속에서 좌익에 빠진 아, , , .

들 정하섭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술도가 사장 정현동의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정현동은 술도가를 내주고 금융조합 언저리의 왜색집으로 옮겨 앉았다 일본놈들이 모여 살았던 본정통.

주변 좌우로는 한옥집 보다 왜색집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정현동은 다다미방을 온돌로 개조하는 번거로운.

일을 벌이면서도 굳이 왜색집에 살기를 고집했다 권 쪽.(5 , 264 )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몰염치한 행태를 일삼으며 소작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 또한 이들은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정전협정이 진행되자 최익달의 술도가 모여 앉아 다음과 같.

은 대화를 나눈다.

어허 이래저래 여러 말 헐 것이 하나또 웂소 정전하고도 우리가 안심허고 편케 살 방도가 딱 한나 있소, . !

고것이 먼디 싸게 말허씨요 간딴허요 요새 큰 도시서부텀 말이 시작되고 있다는디 정전험스로 남쪽이 미, . . ,

국에 한 도로 들어가뿌는 것이요 미국은 도가 아니라 주요 도든 주든 워쨌그나 간에 그리 맹글어불먼 빨갱. .

이 걱정 안해도 되겄다 을매나 신간편케 살아지겄소허 고것 참말로 신통헌 방법이시 고것이야 우리 맘이, ! .

제 미국이 받아줄라등가 권 쪽?(9 , 168-169 )

술도가1)

벌교에서 유일한 요정 남원장이 있었던 곳에서 남국민학교로 통하는 길을 계속 걷다가 그 샛길이 끝나는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우측으로 이십여 미터 앞에 삼성주조장이라는 술도가가 있었다 그곳은.

소설에서 정현동의 술도가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 술도가의 주인과 소설에서 묘사되는 정현동과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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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듯하다 또한 그 술도가 집은 정하섭의 어머니 낙안댁이 아들에게 보내는 전대를 소화가 치마.

를 걷어 올리며 허리에 차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염려하기도 했던 곳이다 지금은 개인주택으.

로 변해있지만 술도가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황호일이 경영하던 솥공장의 경우 현재는 사라.

지고 없으며 그 흔적을 살펴보면 제일문구사 옆 경운기수리센터 자리이다.

남원장2)

소설 속 벌교 유지들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남원장을 들 수 있다 남원장은 벌교의 대표적인 요정으로 주.

로 벌교 유지들이 온갖 책략을 꾸미던 장소이다 좌익을 하는 아들을 둔 정현동을 토벌대후원회 회장으로.

추대하는 사건 권 서운상과 정현동의 토지거래 권 유지들의 좌익철결위원회 조직 권 계엄사령관 심(2 ), (2 ), (6 ),

재모를 용공행위로 고발하기 위한 모임 권 등이 남원장에서 이루어진다(5 ) .

남원장은 유지들의 대소모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안위에 반하는 세력 주로 좌익세력을,

제거하거나 반대되는 활동을 위한 공간 토벌대나 경찰과 같은 공권력과 결탁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

생존을 위해 땅 한 뼘도 아닌 소작권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작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간

인 것이다 남원장은 과거 본정통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철거되어 그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

금융조합3)

개화된 벌교에서 유지들의 또 다른 공간으로 금융조합이 있다 이곳 역시 유지들이 농지개혁법 발표 후‘ ’ .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대응책을 논의 하던 곳이다 금융조합장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음 내용을 통해.

유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송기묵은 일정 때부터 금융조합에 근무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금융인답게 토지 소유욕은 갖지 않았다. .…

그 대신 현찰신봉자였다 그는 현찰을 가지고 은밀하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 돈이라면 마누라도 팔아. .

먹을 놈이라고 소문이 난 윤 부자의 공공연한 고리대금업의 일부 돈줄이 송기묵과 연결되어 있었고 처남을,

앞세워 순천과 여수지역에 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권 쪽.(1 , 263 )

돈을 벌기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여순사건 당시 벌교를 장악했던 염상진 세력에 의해 처형

당한다 금융조합은 년 월 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건물이 보존되고 있다 벌교면 조성면 순천. 1919 3 14 . , ,

군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일부와 고흥군 동강면 대서면등 개면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광복 후에는 협동조, , , 7

합 농촌지도소 현재는 농민상담소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조합은 일제 식민 수탈의 선봉에 섰던 기관이다, , . .

벌교에 금융기관이 들어선 것은 교통의 중심지인 벌교를 식민지 수

탈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벌교가 순천만여자만에 가깝고 고. ·

흥순천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자를 실어내·

기위한 포구를 개발하고 수탈을 지원하는 금융조합을 설치했던 것

이다.

일본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가장 번화한 거리의 중심에 세운

금융조합은 현재 보성군 소유로 벌교금융조합이라는 건물 이름과‘ ’

함께 외부의 모습 내부의 금고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뒤편에 과거 조합장 사택이 목조건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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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여관4)

소설 속 남도여관은 실제 벌교읍내에 있는 보성여관이며 일제시대 건축양식,

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소설 속에서 경찰토벌대장 임만수와 그 대원들의 숙.

소로 이용되어 오다가 계엄사령관으로 부임한 심재모에 의해 민폐를 없애고 경

찰토벌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선창 옆 창고로 내몰리게 된다 지금.

까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건물 층은 현재 상점과 일반 가정에1

임대하면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층은 일제시대 당시 숙박시설의 건축구조2

가 그대로 남아있다 건물 뒤쪽 외벽은 검은색으로 바랜 목재가 그대로 있어 일.

제시대 건물이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다.

차부5)

벌교역 대합실을 나와 광장 끝에서 왼편으로 꺾어 돌면 현대식 건물로 서 있

는 벌교우체국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아침 일찍 첫차가 뜰 무렵부터 밤늦게 차.

가 끊길 때까지 쉴새없이 시끌벅적거리며 바쁘게 돌아가던 차부 곧 시외버스정.

류장이었다 년여쯤 전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인 도래등 위. 10

의 현재 터미널 위치로 이전을 하고 지금은 그 자리에 벌교우체국이 들어섰다.

소설에서는 주변에 좌판을 벌린 상인들에게 염상구가 이잣돈을 불리고 텃세를

받고 그 대가로 그들의 상권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목에 힘을 잔뜩 넣은 채 뱀.

눈을 가늘게 뜨고 어깨를 휘저으며 다니던 염상구의 모습과 정류장 양편 길가

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떡장수며 고구마장수 그리고 시끌복잡하던 모습들을 보여준다.

선창과 창고6)

소설은 선창을 김범우의 생각을 빌어 아름다운 한편의 시로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김범우는 벌교의 그런.

어스름녘을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선창 옆 창고는 소설에서 경찰토벌대와 계엄군이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심재모가 벌교지구 계엄사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임만수가 이끄는 경찰토벌대를 그동안 묵.

고 있던 남도여관으로부터 철교 아래 줄지어 선 창고로 내모는 한편 벌교에 배치된 계엄군 소대의 숙소도

이곳 창고였다.

경찰서7)

소화다리에서 벌교천 오른편 시가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 바로 삼거리에 이른다 왼편으로 오십여 미.

터쯤에 세운 장여관과 목욕탕이 있는데 그곳이 불타버린 옛 경찰서가 있었던 자리이다 군 소재지가 아닌.

읍에 경찰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제강점기 벌교읍의 번영을 짐작할 수 있다 년 여순사건 때 반란. 1948

세력들이 진압군과 경찰토벌대에 밀려 퇴각하면서 불태워졌다 소설 속에서는 반란군들이 벌교를 점령하면.

서 불태운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는 반란군들이 벌교에서 퇴각할 때 경찰서를 불태운 것을 소설은.

반란군 진입과 함께 경찰서가 불태워진 것으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이는 소설 태백산맥 이 논픽션이 아닌.

탓도 있겠으나 소설의 효과를 높이고 독자들의 책 읽는 재미를 살리기 위해 작가가 고심한 흔적으로 보인

다.

온갖 비리와 모략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계엄군 사령관 심재모

상중 보성여관의 내외부 하 차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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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토벌대장 임만수 계엄사령관 백남식 경찰서장 남인태 등도 역시 친일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

지역의 유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승진하기에 급급하다· .

청년단8)

읍사무소 뒤로 나가는 샛길을 따라 벌교공원으로 오르는 돌계단 아래 골목에 염상구가 큰소리치던 청년단

건물이 있다 김범우가 다방 아가씨들에게 듣고 나서야 알게 되는 청년단 건물의 위치는 소설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어쩜 벌교 사시면서 청년단을 모르세요 나같이 타향살이하는 사람도 아는데 공원 아래 목욕탕 이층이잖?

아요 권 쪽?(1 313 )

청년단 사무실은 염상구가 자애병원 간호원을 족쳐 총상 입은 안창민을 치료했던 사실을 밝혀낸 곳이다.

마음에 품었던 윤옥자의 가방에 조작된 빨갱이들의 편지를 넣어 빨갱이 세포라는 혐의를 씌운 뒤 여기서 살

아날 수 있는 길은 자기 마누라가 되는 것뿐이라며 그 자리에서 군용 모포를 펼치고 윤옥자를 겁탈한 곳이‘ ’

기도 하다 청년단 아래층에 있던 공동목욕탕은 거의 일본인들 전용이다시피 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 주인. .

이 쫓겨 가게 되자 그 집 일꾼으로 일하고 있던 나씨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많았던 때처럼.

목욕탕 운영이 신통치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고 소설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벌교읍 세망리 벌교읍 사무소.

뒤편에 위치해 있었던 청년단 건물은 년대에 헐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시멘트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다1990 .

청년단은 해방 후 생겨난 단체로 지역의 주먹패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먹패의 오야붕인 염상구가 단장이

다 염상구는 지식인 좌익 운동가 염상진의 동생이지만 형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교활하고 사악하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좌익에 대한 반감으로 전이되어 좌익색출에 앞장선다 염상구는 청년단장으로서 권력을 지니.

고 있었지만 재력에 대한 욕심으로 솥공장 정미소 주인 딸인 윤옥자와 강제로 결혼해 벌교의 유지가 된다, .

개화된 벌교 읍내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조합 청년단 건물 읍사무소가 근거리에 배치되어있다 돈과‘ ’ , , .

그것을 증식하는 서류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주먹이 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돈과 행정 그리고, ‘ ’ . ,

주먹힘이 민중을 수탈해 냈던 일제와 해방 초기의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구조인 것이다( ) .

태백산맥 에서의『 』

주요 문학 공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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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소설 속 흥미로운 공간들

고지 벌교공원1. M1 ,

부용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에 있는 공원으로 이곳에 오르면 벌교 시가지와 벌교 포구가 한눈에 보

인다 고개를 돌리면 김범우 집과 낙안들과 고읍들이 보인다 일제시대에 이곳에 신사를 세웠고 해방 후 공. . ,

원으로 조성되었다 작품에서 심재모가 부임한 후 계엄군 종합지휘소를 설치하고 권 쪽 이곳을 고. (3 108 ), M1

지라고 이름붙인다 심재모에게는 엠원고지였어도 벌교 사람들에게는 애망고지였다 애망고지는 엠원고. ‘ ’ ‘ ’ . ‘ ’ ‘

지에 대한 벌교인들의 한 맺힌 패러디이자 새로운 의미 창조이다 벌교 출신 민족음악가인 채동선기념비와’ .

부용산시비가 세워져 있다.

용연사2.

벌교읍 벌교리 번지에 위치한 용연사 는 소설에서 계엄사령관 심재모가 벌교를 지키기 위해 설795 )淵寺
치한 고지가 있었던 벌교공원 옆 부용산 칠부능선쯤에 자리하고 있다 년 무렵에 개창한 용연사는M1 . 1910

최근에 중창불사를 하였다 용연사 이전에 부용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기 어렵다.

소설에서 문기수가 야산대장 염상진의 최후의 명령 을 접수하기 위해 불공드리는 신도로 위장하고 용연

사로 향하는 대목이 있다 절 뒤로 더 올라가 바위들이 덩이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있는 미륵불을 찾아가기.

위해 손아귀에 배어난 땀을 말아쥔 채 한계단 한계단 느린 걸음으로 자연석 돌계단을 오르는 것이 다 쌀보

자기를 미륵불 앞에 놓고 느린 동작으로 절을 하면서 읍내에 세포조직망을 구축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받고

빨갱이 조직의 철저함과 무서움을 뒤늦게 깨달으며 자신의 전신을 휘감아오는 오싹한 찬바람을 느낀 곳이

다.

용연사에 올랐던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 길에서는 년대에 벌교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유행되고 애창5 60∼

되었었던 노래 부용산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의 배경이 되었던 부용산이 있다‘ ’( , ) .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 밭사이 사이로 회오리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푸르러

부용산의 곡을 지은 안성현은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엄‘ ’ ‘

마야 누나야 김소월 작시를 작곡한 사람으로 후에 월북했’( )

다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 부용산은 빨치산들이 즐겨 불렀. ‘ ’

다는 소문 때문에 빨치산 노래로 오해되어 오랫동안 금기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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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다리3.

년 경전서 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놓인 이 철다리는 소설의 배경이던 시절은 물론 년대 후반1930 1970

국도 호선도로가 확장 포장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홍교 소화다리 부용교와 함께 벌교천 포구의 양안을 연결, ,

하는 세 개의 교량 가운데 하나였다 소설에서는 독립투사를 만들어 낸 선창과 함께 주먹패들의 오야붕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전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주먹싸움에 이은 단칼싸움에서까지 패배한 땅벌이란 별명의 깡.

패는 염상구에게 희한한 설욕전을 제안해 온다 철교의 중앙에 서서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

버티다가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담력을 겨루자는 것이다 여기서 지는 자는 영원히 벌교바닥을 뜬다는’ .

조건으로 철교 아래서 들려오는 쌍칼이 이겼다아아 는 긴 환호성과 함께 염상구는 당당하게 벌교주먹패의

오야붕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장터를 중심으로 한 역전 일대의 텃세권 상점들의 정기상납권 하나뿐인 극. , ,

장의 기도권 부잣집의 경조사보호권 등 땅벌이 장악하고 있던 읍내의 권한이 고스란히 염상구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자애병원4.

자애병원은 실제 벌교에 있었던 병원은 아니다 다만 벌교읍사무소에서 홍교 앞으로 나가는 길의 중간쯤.

에 후생병원이란 이름의 양의원이 있었다 이 병원이 소설에서는 자애병원으로 묘사되고 있다 벌교 읍사무. .

소에서 홍교 방향의 대로로 나가면 옛 시장 아래 지금의 어린이집이 바로 자애병원으로 묘사된 후생병원 건

물이다 또한 자애병원은 염상구가 임신한 소화를 매질하다가 유산되어 몸부림을 치는 소화를 입원시킨 곳.

으로 기지를 발휘 정하섭의 모친 낙안댁을 요리하여 애 떨어지게 해주는 조건 으로 쌀 스무가마를 뜯어낸,

다 소화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한 낙안댁이 염상구에게 속은 줄 모른 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아들 정.

하섭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소화를 윽박지르기도 한 곳이다 자애병원으로 묘사된 당시 후생병원원장은 조.

덕제로서 지역민의 신망을 샀다고 한다 옛날의 병원은 둘로 나눠 팔렸는데 병동 부분은 성모유아원으로 유.

지되다가 년 무렵 현대식 건물로 신축돼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1995 .

회정리 교회5.

소설에서 서민영이 야학을 열었던 곳으로 회정리 구에 있는 교회이다 이곳은 원래 벌교교회로 회정리‘ 1 ’ .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벌교교회는 일제강점기 벌교 지역 음악가 채동선의 누이가 부지를 기증하고624 .

년 김형모 목사와 신도들이 건립한 평 정도의 석조로 된 예배당이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중국1935 60 .

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는 벌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년 월에 회정리 번지에. 1985 2 663-8

새로 대광교회를 세워 이전하고 지금은 대광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대광교회의 소유 건물이다 교회의 외부에는 지금도.

음각으로 새겨진 글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춧돌에는 지금도 선명히.

라는 건립 연대가 선명히 보이고 박공 부분에는‘1939. 5’ ‘ ’橋敎會
라는 글씨를 확인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서민영이 야학을 열었던 곳으.

로 묘사된 이곳이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그의 미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

고 있는 태백산맥 의 몇 안 되는 무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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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백산맥 에 서린 또 다른 이야기들『 』

이 글은 이종범 그리움이 사무쳐도 돌아갈 땅이 없어라 호남학산책* , ,「 」 『 』

한국학호남진흥원 년 월 일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 2020 9 1 ) · .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은 년대 의식화 학습의 필독도서였다 일찍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임70, 80 ‘ ’ .『 』

교수가 거의 다 되었는데 공부 성향이 문제가 되어 탈락하였고 이후 여러 대학 시간강사로 살며 인민혁명, ‘

당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등에 연루되어 순탄치 않았다 당신의 글은 시대를 향한 편지와 같았고’ ‘ ’ . ,

민족경제 수립을 위한 정치적 당면과제 민중의 민족적 과제와 전술 축소 지향적 민족적 생활양식 등의‘ ’ ‘ ’ ‘ ’

화두는 그 반향이 깊고 넓었다 어쩌면 살아남은 자로서 시대 변혁을 위하여 먼저 떠난 사람에게 들려주는.

고백이었는지 모른다.

일찍이 풀빛 나병식 형에 이끌려 중구청 앞 골목길 허름한 사무실로 처음 찾았는데 조선대학교가 민주화,

되면서 정교수로 초빙되고 나 또한 공채되면서 자주 만났다 언젠가 물었다 선생님 왜 문장이 이리 길어. . “ ,

요 그런데 태연자약 어허 원고료가 있잖아 조정래 작가가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도 옆자리에 낀 적이?” , “ , .”

있었다 년 월 서중학교 학년 살에 마을 가까운 백아산에 들어가서 소년돌격대 문화부 중대장으. 1950 10 2 16

로 복무하다가 총상을 입고 환자비트에 있다가 년 월 하산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세무서 다니1952 88 .

던 부친이 온 재산 바치다시피 하여 겨우 살아났다 선생의 입산 장면이 태백산맥 에 나온다. .『 』

 

실례하겠소 무슨 일이오“ . ?”

염상진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다.

누군디 왜 그요“ , ?”

총을 든 젊은이가 조금도 달라지는 기색 없이 염상진에게 눈길을 딱 고정시켰다 그 당돌한 것 같기도 하.

고 당당한 것 같기도 한 태도에 염상진은 어이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셋 중에 키나 몸집이 제일 작았고, . ,

얼굴까지 하얘서 그런 태도가 영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눈만은 예사롭지 않게 총기가 서리고.

날카로웠다.…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에 당돌하였던 총을 든 젊은이가 박현채였다.

어느 날 물었다.

박준옥이란 분을 아시지요“ ?”

우리 중학 다닐 때 교장선생님이셨어 일본 구주제대 나왔지 입산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부 가르쳤“ , .

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쉬운가 그런데 아주 쉽게 말씀하여 사람들이 좋아했지 환자들이 있는. . .

비트에서도 많이 가르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다고 하면서 먹지 않고 아껴놓은 떡이나 과자를‘ ’ . ‘ ’

드리곤 하였지 그러면 다 잡수고 않고 나한테도 주고 가셨어 하루는 엿을 받고 현채 갖다 주어야겠다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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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지 거기에서 총 맞고 돌아가신 거야 자네가 왜, . . ? ”…

태백산맥 에서 박준옥은 출판과장으로 나온다 오랜 교단생활 경험으로 출판과장은 어려운 이론을 아‘ ’ .『 』

주 쉽게 풀어서 강연하는 솜씨로 지구의 모든 대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배움이 없는 기본출들에게.

그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그 인기는 인기로 끝나지 않고 기본출들 거의는 출판과장을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 .

가 주로 하는 강연은 사회발전사였다 인간의 원시생활과 노동의 시작 노동의 신성과 평등 농경생활과 집‘ ’ . , ,

단사회 공동경제사회와 정치권력구조 봉건사회와 경제착취 착취의 부당성과 노동신성권의 회복 혁명의 필, , , ,

요성과 인민이 주도하는 혁명 이런 단계로 풀어 가는 강연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고 설득력이 강했다, .…

그런 존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투. 를 나간 대원들은 출판과장에게 선물할 물건을 따로 챙기게 된

것이었다 꿀 조청 약 같은 것을 손에 넣게 되면 출판과장에게 갖다 주었고 그런 귀한 것을 구하지 못한. , ,

대원들은 지고 온 쌀을 축내 선물하기도 했다.

박준옥은 넉넉하지 않으나 자존심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성 미력면 출신으로 본관은 진원 구주제대  . .

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지주였던 호남은행장 현준호 의 장학금 덕분이었다 현준호는 비록 친일( ) .玄俊
인명사전에 올랐지만 박준옥만이 아니라 여러 유망 청년에게 그런 혜택을 베풀었는데 일찍이 김성수 송진, , ㆍ

우 등과 같이 창평의 영학숙 에서 배우고 휘문의숙을 거쳐 일본 메이지 대학을 다녔다( ) .學塾
박준옥은 한때 유명한 친일기업인 박흥식의 화신백화점에서 근무하며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온 규수‘ ’

와 결혼하였다 해방 후 공산당에 몸을 담고 한동안 정읍 등지에서 지방조직을 추스른 적도 있었다 그러나. .

남로당이 불법화되자 한 곳에 살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부인은 이제나저제나 부군이 돌아올까 밥상을 차릴.

때면 먼저 부군의 밥그릇을 먼저 챙겼다 인공 때 서중학교 교장에 부임하며 만났지만 곧바로 영영 이별. ‘ ’ ,

하였다 당시 부인은 살 주위에서 재가를 권유하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찌 그런 분을 다시 만날 수. 29 , . “

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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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답사 서재필기념관5 ,

개화독립민주의 삶 서재필· · ,

1 근대계몽운동의 선각자

일천하로 역적이 되다3

서재필1864~1951은 전남 동복군 하내리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서 서( )

광언과 성주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본적은 충청남도 논산군.

구자곡면 금곡리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이지만 그곳에 가 본 적이 없( 1 )

었다 서재필은 가천에서 나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가천리는. .

서재필의 외가로 어머니가 친정이 워낙 명당자리라고 하여 이곳에서 낳

았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살 때까지 생활하였고 촌 아저씨인 서광하. 7 , 7

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로 올라갔다.

청년 서재필은 년 세 때 별시문과에 최연소로 급제하면서 본1882 19

격적으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를 갖는다 당시 개화파는 서울 서대문.

에 자리한 봉원사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다 봉원사에는 개화파 승.

려인 이동인이 주지로 있었는데 부산 출신인 이동인은 어려서 일본말,

을 배워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들을,

일본에서 들여와 당시 개화파들에게 제공하였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 , ,

범 홍영식 유길준 이동인 등은 모두 한때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 , , ,

수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후일 갑신정변의 주역.

들이 봉원사에 비밀리 모여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읽고 시국을 논하면

서 자연스럽게 개화당을 형성하여 결속을 다지게 된 것이다 서재필은‘ ’ .

이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서재필은 과거에 합격해 출세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식군대의 필요성을 절감 년 월, 1883 5

김옥균의 권유로 도일 월경 일본의 도야마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하여 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듬해, 11 8 5

월 졸업 월 귀국하였다 하지만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기에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년, 7 . . 1884

월 김옥균이 주도하는 갑신정변에 가담하였으나 정변의 실패로 일본을 거쳐 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12 1885 .

서재필 인생에 있어 갑신정변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갑신정변 주역은 역적으로 몰렸고 서재필,

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였다 서재필의 부모를 비롯하여 명의 친형제 등 가족들이 사약을 받거나 사람. 3

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관가에 기생으로 보내지기로 된 서재필의 부인은 죽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독.

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당시 서재필에게는 두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굶겨서 죽였다고도 하고 아. , ,

이가 굶주림에 지쳐 죽은 어머니의 젖을 물었는데 어머니 몸속에 있던 독이 아이 몸속에도 퍼져 죽었다는

설도 있다 군대에 있던 그의 동생 서재창 역시 처형당하였다 개혁을 꿈꿨던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일가족. .

의 몰살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었다!! .

위에서부터 서재필 생가 서재필과 독립신,

문 보성에 세워진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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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

일본으로의 망명 그러나 일본은 냉대했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년 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 . . 1885 4

게 된 서재필은 막노동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녁에는 에서 영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YMCA

갔다 서재필은 어느 교회 신자를 통해 홀렌벡이라는 사업가를 소개받고 년 월 세 해리 힐만 아. ‘ ’ 1886 9 (23 ) “

카데미라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재필은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등 여러 과목에서 등생이 되었다" . , , .

서재필은 교장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으로 퇴임한 교장의 장인이 함께,

살고 있어서 그에게서 미국의 역사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서재필은 년 필립 제. 1888 ‘

이슨 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필립 제이슨은 서재필을 거꾸로 하여 필재서로(Philip Jaisohn)’ . ‘ ’ ‘ ’

만든 다음 필을 필립 으로 재서를 제이슨 으로 음역한 것으로 미국식 이름에서도 국을, ‘ ’ (Philip)’ ‘ ’ ‘ (Jaisohn)’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담겨 있다.

홀렌벡이 대학을 보내주고 조선으로 가 선교사가 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하고 결별하였다 대학에 다닐.

무렵 서재필은 하루 불의 품삯을 받고 유리창닦이 등 잡역부로 노동을 하였고 노동의 여가로 틈타서 독학, 3 ,

으로 영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년 컬럼비안 대학지금의 조지워싱턴대학에 입학하였다 년 미국에. 1889 ( ) . 1892

서는 한인 최초로 세균학 전공으로 의학사 가 되었고 년 정식 의사면허를 받았다(M.D.) , 1893 .

유태인 및 유색 인종은 의대에 입학할 수 없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

고 컬럼비안 대학 재학 중이던 년 월 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데 황인종에게1890 6 10 ,

시민자격을 부여하지 않던 당시의 제도에 비추어보면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년 월 미국 초대. 1894 6

철도우체국장의 딸뮤리엘 암스트롱과 재혼하고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됐다 뮤리엘은 제임스 뷰캐넌 전 대( ) .

통령과 사촌 형제이자 남북전쟁 당시 철도우편국을 창설했던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의 딸로 그 아버지는 이

미

작고한 상태였지만 의붓아버지가 워싱턴에서 유명 인사였던 탓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의 조명, ‘ ’

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서재필과 뮤리엘 암스트롱은 두 딸 스테파니와 뮤리엘을 두었다. , .

서재필은 의사 개업을 하였으나 인종차별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조국에 돌아와 국민을 계몽하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다

서재필은 미국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년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개혁. 1894

이 단행되고 갑신정변 주도자에 대한 역적 누명이 벗겨지자 년 미국에 들른 박영효의 권유로 그해1895 12

월에 귀국하였다 그가 미국에서 품어온 꿈 보고 들었던 것을 국내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이때에 서재필은. , .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국민계몽과 사회개략을 실천목표로 정했다 서재필은 공적으로는 중추원 고문직.

을 맡으면서도 실제로는 국민계몽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년 말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1895 1898 5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그는 독립협회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서대문 밖.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축하고 영은문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정치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만민공동회를 여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위한 보

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고 일본과 러시아는 서재필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결국, .

년 정부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심하고 미국으로 추방하였다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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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국으로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활동을 위해선 안정적 재정이 필요하다 며 미국인 친구와 동업해 인“ ”

쇄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종업원 명 규모로 번창했고 서재필은 이를 재정적 바탕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벌. 50

인다 년 서재필은 윌크스 베리에서 디머 앤드 제이슨이라는 상회를 세웠고 년에는 필립제이슨 상. 1904 , 1914

회로 단독 운영하면서 년까지 사업이 번창하였다1924 .

그러던 중 펜실베니아에서 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월 일 필라델피아에서 제 차 한인의회 한인회3·1 4 13 1 ’(‘

의 한인자유대회를 소집하였다 일 동안 열린 이 행사에는 이승만 정한경 유일한 조병옥 안창호가 설’·‘ ) . 3 , , , ,

립한 국민회 간부 등 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재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미국인 인사들도 참150 ,

석하였다 결의안은 첫째 임시정부를 후원한다 둘째 구미에 외교사무소를 설치한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 , . , . ,

우리의 독립선언과 국내 실정을 이해시킨다 넷째 일본의 실책을 깨닫게 한다 다섯째 임시정부의 승인을. , . ,

미국과 국제연맹에 요구한다 등이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의장 서재필의 지도로 명이 한국국기의 행렬.” . 140

을 시도하였다 이어 미국독립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폐막하였다 또한 잡지. . The Evening《

와 제휴 한국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한국에 친화적인 성향의 미국인을 규합하는 한국Ledger , ‘》

친우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또 미국에서 일본이 벌이고 있던 조직적 선전활동에 대항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한국통신부를 설립한 후 를 발간하였다 서재필은 를Korea Review . Korea Review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년 맺어진 조미수호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상해임1882 .

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활약 년 워싱턴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연판, 1922

장을 제출하고 년 호놀룰루의 범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일본의 침략을 폭로규탄하였다, 1925 , · .

이역에서 잠들다

그 후 서재필은 메디아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중 조국해방의 소식을 들었다 년 이승만을 견제하고자. 1947

했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귀국 미군정청 고문과 남조선과도정부 특별의장관을 맡았다 그, .

가 년 월 일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당대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영1947 7 1 , , ,

접을 나갔으며 그의 귀국환영대회는 이승만 김구 여운형을 명예위원장으로 하고 운동 인의 한 사람, , , 3·1 33

인 오세창을 위원장으로 해 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리기도 했다5 .

그러나 해방조국은 당파의 이익과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들끓고 있었다 년 월 일 정일형 등. 1948 6 1 ,

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은 서재필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월 일에. 6 29

는 박사추대 연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재필은 월 일 불출마 성명을 발표했다‘ ’ . 7 4 .徐
그래도 제헌국회가 월 일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에게 표가 나왔지만 그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유로7 20 1

무효 처리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옛 제자인 이승만을 만나 총선에 불참한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5·10 ,

파를 끌어안을 것을 권유했다 마침내 년 월 일 인천항의 배편을 이용하여 다시 미국으로 떠나야만. 1948 9 11

했다 이승만과의 불화 및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그때 서재필은 배웅나온 군중들에게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남겼다 조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잘 살. “

기 바란다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요 정부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권리를 외국인이. , .

나 타인이 빼앗으려 하거든 생명을 바쳐 싸워라.”

얼마 안 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조국에서는 한창 전쟁 중이던 때인 년 월 일 서재필은 필라. 195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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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아 근교 노리스타운 병원에서 세의 나이로 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게 되었다 년 건국훈장86 . 1977

대한민국장 추서되었으며 유해는 년 월 일에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94 4 8 .

2 서재필의 외가 가내이씨의 시련,

출처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으로소이다 사회문화원 쪽* : , , , 255~257『 』

서재필의 외가인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 가내이씨의 본관은 성주이다 고려말의 이조년 등의 위인을 배출.

하였다 서재필의 외증조부인 이유원은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풍수에 조예가 깊어 전국의 산수와 지리를 답.

사한 끝에 지금의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 가내마을에 터를 잡아 거택을 짓고 살게 되었다.

서재필의 외조부인 가은 이기대1792~1858는 책을 좋아하였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부에 충실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살림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학업에 대한 뜻은 변하지 않아 언제나 책을 옆에 두고 보.

았다 가은은 일찍이 자식에게 상자에 가득한 황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렁에 가득한 책을 주는 것이 나으리. “

라 책이 없으면 사람이 속되어지니 하루도 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 말년에는 정사를 지어 책. ” .

을 두고 식량을 마련해 놓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였다.

가은과 장흥임씨 사이에는 남 녀를 두었으며 계배인 경주김씨와의 사이에는 남을 두었는데 그 중1 5 , 1 , 5

녀가 서재필의 어머니이다 서재필의 어머니는 어느 날 초당 후원의 뽕나무를 큰 용이 잡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뽕나무 잎을 모두 즙을 내어 마시고 부군을 모셔오게 하여 서재필을 낳았다고 한다 부군이.

동복현감 임에도 친정에서 생활한 것은 아들이 친정에서 운영하는 삼학당가은당 일감헌 친상재에서 공부( , , )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좌 성주이씨세거지 가내마을 우 서재필의 외가( ) , ( )

가은의 아들이며 서재필의 큰 외숙인 지용1825~1891은 글을 좋아하고 재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큰 흉년이 들면 남을 도와주는 데 아낌이 없었다 높은 벼슬은 사양하고 현감 등의 일선행정을 맡아보면서.

기강을 세우고 예교를 일으켜 풍속을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상사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산청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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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어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다 하지만 지용은 소졸한 사람이 분수없이 망령되게 벼슬길에 나섰으. “

니 스스로 취한 재앙을 누구에게 탓하리요 라고 하며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지용은 나이 세에 병환” . 67

으로 집에서 작고하면서 가인들에게 선묘를 수호할 것과 아손을 가르칠 것만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지용은.

남을 두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교문4 , 1846~1914이다.

할아버지인 가은은 교문에게 말하기를 이 애가 가르칠 만하다 조금만 자라면 노사 기정진에게 가서 배“ .

우게 해야겠다 내가 늙어 그것을 보지 못하겠으나 너는 명심을 해라 라고 하였다 노사도 그의 진실함에 글. ” .

을 배울 만하다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성균관에 유학했을 때에는 관유들이 서재의 장의로 추대하여 모범으.

로 삼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오랫동안 뜻을 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옆길을 일러주자 교문은 말하기.

를 장부가 세상에 살며 직도를 행해야 한다 고 할 뿐이었다“ ” .

아버지 지용이 석성의 수령으로 있을 때 설사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더럽혀진 옷과 이불을 밤에 손수 냇가

에 나가 빨았다 관노들이 이를 알고 대신하려고 하지 아를 물리치면서 부모의 침과 콧물도 남의 눈에 띄. “

지 않게 하는 것이어늘 하물며 똥이겠느냐 라고 하여 주위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깊이 감복하였다 한다” .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교문은 항일의병전쟁을 결의하였다 년에 면암 최익현과 같이 충청도에서 의병. 1907

을 일으키려다 여의치 않아 호남으로 옮겨 양희열이백래백경인 등과 화순 쌍봉사를 본거지로 호남의병창· · ‘

의소를 설립하여 군율사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년 월 일 안규홍을 도와 진산대첩을 하였다 교문’ . 1909 8 20 .

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다 세에 종사가 회복된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나의 무궁. 69 “

한 한이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

교문은 남 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이 일4 2 1868~1927이다 그는 세의 나이에 모친과 조모가 세상을 떠나. 19

게 되어 살림을 맡아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사의 범절이나 손님의 접대 등 큰일에 실수가 없었다. .

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서재필의 외가인 성주이씨 집안도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 가산은 탕진되1884 .

고 가족은 이산하는 참변을 겪게 되었다 교문은 의병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집은 일본군 주둔소가 되었다 일의 아들인 용순은 일본군에게 총살당하려다가 구명되었으며 가족은, .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은 이런 참담한 소식에 강하는 비록 아름다우나 두옥은 이루기 어렵고 천지는 넓으. “

나 홀몸도 은신하기 어렵다 고 탄식하였다” .

용순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항일운동에 몸을 바쳤다 해방 후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제일 먼저 용.

순을 서울로 불러 만났다 서재필은 용순을 전남 미군정의 고문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

대 용순에게 제발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 수진제가하고 가업에 충실하라 고 당부하였다 용“ ” .

순은 고향으로 돌아와 후진양성과 지역발전에 전념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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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답사 천봉산 대원사6 ,

봉소형국의 명당 대원사와 티베트박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선 왕벗나무 터널 길 양편에는 남짓한 벚나무 터널이 있고 그 끝에 대원사‘ 100 ’. 6 ,㎞

가 자리하고 있다.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 년3 503 아도화상 和尙이 세웠다고 전해지며 고려 후기 원종 무렵 자진국사 원오에,

의해 중건되었다 이후 조선 영조 년. 7 1731에 큰 불로 모두 불타버려 년간에 걸쳐 극락전을 비롯하여 동, 4 16

의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입었다 모두 불에 타고 극락전만 남을 정. .

도로 퇴락했다고 한다.

봉소형국의 명당 대원사,

천봉산은 주암호 건너 솟아 있는 동소산과 함께 봉황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천봉산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날아온 봉황이 터를 잡아주었다는 것으로 아도화상의 꿈으로부터 비롯된다 삼국유. 『

사 에 따르면 아도화상은 경북 선산군에서 몰래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신라 대 지증왕이 배필을 구, . 22』

하기 위해 전국에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아도화상이 신녀를 소개해 왕과 두,

터운 친분을 쌓았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아도화상을 해치려고 하였.

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의 꿈에 봉황이 나타나서 슬피 울며 소리쳤다 아도. “ !

아도 사람들이 오늘밤 너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오는데 어찌 편안히 누워 있!

느냐 어서 일어나라 아도 아도 다급하게 외치는 봉황의 소리에 깜짝 놀라. . ! !”

아도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나와 보니 한 마리의 봉황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아도에게 봉황은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머뭇거리던 아도는 봉황의 인도를 받아 광주 무등산 봉황대까지 이르.

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도가 머무는 동안 화려한 날개짓을 하던 봉황.

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봉황이 꿈속에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불

러 깨워 그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도는 그 고마운 봉황을 찾아

무등산 조계산 모악산 모후산 등을 년 동안 헤매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 , 3 .

천봉산에 이르러 하늘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봉소형국을 찾아내고

기뻐 춤추며 산 이름을 천봉산이라 하고 대원사을 창건하였다 그 봉소형국의.

명당 터가 오늘날의 대원사이다.

절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사철나무에

커다란 왕목탁을 걸어 놓았다 그런데 이 목탁은 머리로 쳐야 한다고 한다. .

머릿속에 뭔가 안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삶의 고통스러우니 모든 걸

용서하고 지우는 마음으로 머리로 세 번 치라는 뜻이다.

위에서부터 대원사 벚꽃길 극락전, ,

극락전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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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을 지나 연지문을 들어서면 극락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극락전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벽화가 있다 왼쪽에는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고 있는 수월관음도 오른쪽. ,

에는 신광선사단비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달마도가 그려져 있다 이 달마도는 선.

종 제이조인 혜가의 설중단비 설화를 표현한 것이다.

극락전 왼쪽에는 자진국사 부도가 있다 고려 원종 때 대원사를 중창한 송광사의.

제 대 국사인 자진국사 원오5 圓梧의 부도이다 극락전 오른쪽으로는 커다란 태안 지장.

보살상이 서있다 낙태된 어린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조성된 야외 지장전이다 주변. .

으로 작은 동자승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각자 표정을 달리하고 있다.

대원사에는 티베트가 있다 현장스님-

년 현장스님과 티베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스님은 인도 북부지역을1987 .

여행하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닥을 방문했다 라닥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 .

불교의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곳이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 때에도 해를 입지 않을‘ ’ .

정도 히마라야의 오지이다.

불교문화가 온전하게 간직된 이곳에서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당시 티베.

트인의 정치적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쵸크람사에서 묵언기도 중이었다 처· .

음 보는 사람도 참으로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후 여러 차례 티베트와 중국 인도 몽골지역을 답사했다 그리고 티베, , .

트 스님들을 대원사에 초청하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어느 날. , 28

세 때 망명하여 어느 덧 예순이 된 한 망명 티베트 스님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동족을 죽이고 사원을 파괴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당시 부모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분하고 괴로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그들은“ . .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인은 잘못된 업으로.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고문으로 몸이 망가진 또 다른 티베트 스님은 가장20 “

괴로웠던 때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어버렸을 때였다 고 답했다고 한다.” .

어느 덧 현장스님은 불교계에서 티베트 전문불자로 알려졌다 슬라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각 사찰에서. 100

여 차례 강연을 했다 년 티베트의 예술과 자연 이란 책자도 발간했고 같은 해 티베트 불교미술특. 1998 ,『 』

별전을 열기도 했다 그의 티베트에 대한 열정은 마침내 티베트박물관으로 결실을 보았는데 년 월. , 2001 7 8

일 대원사 경내에 박물관을 개관했다 제 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개관축하 서신을 받았다 달라이 라마는. 14 .

서신에서 많은 티베트 문화유산이 티베트 땅에서 파괴되고 있는 이때 티베트박물관을 연다고 하니 무척“ ,

기쁘다 며 불교도든 아니든 모든 한국분들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해다 그리고 개” “ .” .

관하기 한 달 전 대원사를 다녀간 주일 티베트 망명정부 대사 자툴린포체는 티베트에도 망명정부에도 없“ ,

는 박물관 라고 했다” .

이 박물관은 지하 층 지상 층 규모로 이곳에는 티베트 불상과 경전 천문지리의학점성술 등 생활문1 , 2 , · · ·

화 전반을 기록한 탕카티베트 불화 밀교법구 민속품 등 모두 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 , 1000 .

대원사의 아기자기한 불상들과 티

벳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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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답사 천봉산 산앙정7 ,

의향 보성의 뿌리 죽천 박광전,

호남의 오현 죽천 박광전,

정유재란이 터진 년 겨울 세의 노구에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죽천 박광전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1697 , 72

세상을 떠났다 사후 년이 지난 년에 제자 안방준은 스승의 행장 을 짓고 그 말미에서 이렇게 말. 56 1653 「 」

했다.

우리 호남은 본래 문헌의 고장으로 불렸다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이“ .

높았던 사람은 오직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일재 이항 미암 유희춘 그리고 우리 선생뿐이다 하서의 학, , , , .

문과 조행 절의와 문장은 높아서 따를 수 없고 고봉의 명쾌한 의논이나 일재의 강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음, ,

이나 미암의 넓은 지식과 많은 문견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지만 실천의 독실함을 논하자면 저 세 분,

현인이 우리 선생과 견주어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다만 이름과 지위가 미치지 못하여 세상에 아는 사람.

이 없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랴.”

이는 세기 호남유학의 현을 거론하고 그 중에서 스승 박광전의 학문적 특징을 독실한 실천력으로16 5 , ‘ ’

정리한 것이다.

박광전의 본관은 진원 자는 현재 호는 죽천이며 보성군 조양리에서 진사 박이의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 , , .

양리는 현재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다 세에 스승 홍섬으로부터 배운다 훗날 영의정에 세 번 중임된 홍섬. 9 .

은 당시 김안로의 전횡을 탄핵하다 흥양에 유배와 있었다 세에 두 번째 스승을 만났다 바로 양응정으로. 22 .

그는 조광조의 시신을 수습한 양팽손의 아들이다 세에는 이항의 제자인 한윤명과 년 동안 경전을 토론. 31 1

했으며 세에는 보성 노동면 죽천에 정사를 짓고 과거공부 외에 위기지학 곧 도학과 주자학, 32 ‘ ( )’,爲己之學
에 몰두했다 그리고 세 되던 년 봄 천봉산 대원사에서 남언기와 반년을 강학하면서 우계기 를 남. 34 1559 , 「 」

겼다 남언기는 이항과 김인후의 문하에서 학문했고 세 되던 년에 이황의 문하를 찾아갔는데 이황은. , 22 1555

그를 동방의 도학을 전수할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 .

년 겨울 그의 나이 세에 퇴계 이황 문하에서 수학하기 위해 안동으로 떠난다 안동은 천리 길이기1566 , 41 .

도 하거니와 조선시대에 대면 노인이다 그는 안동 도산서당에서 한 철을 난다 이듬해 정월 귀향하는 그40 . .

에게 퇴계는 만년에 좋은 벗을 만났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이별“ ?”

시 다섯 수를 지어 마음을 전하고 그가 편찬한 주자서 절요 한 질을 선물했다 죽천은 이 책을 읽다가 모' ' .

르는 부분을 묻고 스승은 답하는 서신왕래 문목問目이 항에 달한다 이 내용이 퇴계집에 전한다86 . ‘ ’ .

박광전은 년 증광회시에 진사 등으로 합격했다 이어 년 세의 나이로 경기전 참봉을 맡으면1568 2 . 1571 46

서 드디어 출사한다 헌릉 참봉을 거쳐 년 학문을 인정받아 왕자사부에 제수된다 그는 사저에 있는 임. 1581 .

해군 세과 광해군 세을 가르쳤다 년 죽천은 함열 현감에 이어 회덕 현감을 지냈다 백성을 다친 사(7 ) (6 ) . 1583 .

람 살피듯 한다는 뜻의 시민여상 자를 동헌에 붙여놓고 일했지만 자주 상관의 뜻을 거슬러 결‘ ( )’ 4民如傷
국 파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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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좌의병을 일으키다

세 되던 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의 김천일고경명 경상의 곽재우 충청의 조헌 등이 의병으67 1592 · , ,

로 나섰다 그러나 담양에서 일어나 천명의 의병을 모은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순절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6

서 창의격문을 쓴다.

경상도와 충청도는 이미 궤멸되어 왜적의 소굴이 되었고 호남만이 겨우 한 모퉁이를 보전하여 군량의 수“

송과 정예병의 징발이 모두 이 한 도만을 의지하고 있으니 국가를 일으켜 세울 기틀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격문이 도착한 날에 즉시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온 고을에 알리고 깨우쳐서 군인들을 기록해. ,…

가지고 이 달 일에 보성관아의 대문 앞으로 모입시다20 .”

월 일 보성관아에 여 명이 모였다 당시 세의 박광전은 와병 중이어서 임계영을 의병장으로 추7 20 700 . 66

대했다 그러면서 장남 근효를 참모관으로 차남 근제를 사병으로 출전시킨다 이들과 제자 안방준의 활약으. , .

로 남원전투에서승리하고 차진주성전투에합류 왜군을물리쳤으며경상도성주의령등에서공을세웠다 또   1     ,        ·       . 

동궁광해군이 전주 분조를 이끌 때 병든 몸으로 달려가 민생안정 군량확보 등 시사에 대해 언급할 만한( ) ,

것 여조를 올렸다10 .

년 정유재란에 왜적이 또 전라도를 침범하여 남원이 함락되고 길이 막혀 천봉산 골짜기에 은거했는1597

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른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망을 얻은 지 오래되었으니 원컨대 의병장, “ ,

에 추대되어 여러 사람의 마음에 호응해야 합니다 하였다 박광전은 난리는 날로 급박해지고 병세는 날로.” . “

무거워지니 나는 장차 죽을 것이오 그러나 한 줄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 맹세코 이 왜적들과 같은 하.

늘 아래서 살 수 없소 라며 출사표를 던지며 의병장으로 나섰다 그는 왜군을 무찌르고 화순 동복전투를 승.” .

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니 향년 세였다 훗날 좌승지에 추증되고 보성. , 72 .

의 용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 文康이다.

세에 새로운 학문의 길을 떠나고 세에 의병을 모아 거병을 하고 세에 의병장이 되어 전장에 나서41 , 66 , 72

는 죽천 박광전 그의 후손들 또한 독실한 실천력을 계승했다 병자호란 당시박광전의손자인 세박춘수. ‘ ’ .      16  

는 동생박춘장 사촌박춘호 아들박진형과함께안방준이이끄는의병창의에참여했다 후손박태승은동학접    ,    ,                .       

주로활약하였다 박문용은 만주봉천에서독립운동을전개  .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선현의문집과유산을보존하고.           

절의정신의가통을계승하기위해용산서원을중건하고 의          , 

병기념관을건립해의향보성을빛낸 명의영웅들을후         777    

대가기억하게했다    . 

우계기 그리고 산앙정,

천봉산과 대원사의 두 계곡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바

로 우계인데 이곳에 산앙정이라는 유서 깊은 정자가 자‘ ’ ,

리하고 있다 년 봄 박광전과 남언기는 대원사를 유. 1559 , 왼쪽부터 시계방향 퇴계가 준 이별시 죽천정 퇴계가 선( ) , ,

물한 필사본 주자절요 용산서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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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다가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계곡 옆에 정자를 하나 짓는다 당시 대원사 스님 여명을 동원하여 집을. 30

지어 올리는데 그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말술을 대접했다고 한다 주변을 잘 다듬어놓고 보니 은사가 노. ,

닐며 휴식하기에 적격이었다 박. 광전과 남언기는 흥에 겨워 긴 시내를 따라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박광전은.

그 중에서 표시할 만한 곳의 경치를 골라 이름을 지으며 각각 의미를 부여하여 우계기 라는 기문을 남20 「 」

겼다 시내 이름을 우계. 라 부르고 석공을 불러 열 번째 정자인 구암에 남언기가 쓴 글씨를 새겼다 지금도, .

그의 글씨는 구암의 바위에 남아 있다.

기문에는 정자를 짓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계곡의 풍광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다 특히 우계, .

라는 시내 명칭을 설명하는 부분이 백미이다 만난다. “ 함은 무엇인가 적막한 물가에서 무료할 때에 흐르는?

물을 따라 걷다보면 우연히 시냇가에 이르러 뛰어난 경치를 얻게 되니 이는 사람이 시내를 만난 것, 人 溪이
다 처음 천지가 열려. 사물이 생길 때에 이미 지형이 뛰어난 곳을 갖추어 놓았건만 광채를 감추고 숨긴 지

몇 해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발견되니 이는 시내가 사람을 만난 것, 溪 人이다 사람이 시내를 만난 것인가.” ,

시내가 사람을 만난 것인가?

훗날 박광전의 후손 박화석이 스승 김창협에게 우계기를 보여주자 김창협은 두어 군데 오자를 수정한 뒤,

에 좋은 문장이로다, “ ! 좋은 문장이로다 그 말이 참되고 아름다워 한 시내의 맑은 경치를 멋 훗날 사람의!

눈에 밝게 비추어 주었으니 도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식과 내용이 이처럼 환히 빛날 수 있겠,

는가 라고 평했다 김?” . 창협은 척하파의 거두였던 김상헌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의 아들로 당대

의 문장가였다 또한. 안방준의 손자인 안음은 무이산의 아홉 구비 시내는 주자를 힘입어 그 같은 이름이“

붙었고 천봉산의 한 갈, 래 시내는 죽천 박 선생을 만나 그처럼 일컬어졌다 라며 천봉산의 우계를 중국 무이.”

산의 구곡에 견주었다.

박광전의 친필 우계기는 후손가에 보관되고 문집 죽천집에 실려 후세에 전해졌으나 우계는 오랜 풍상을,

겪으며 잡초에 묻혀 퇴락함을 면치 못했다 년대에 들어와서야 후손과 보성 유림들의 노력으로 옛 모습. 1920

을 되찾고 유식하던 장서에 산앙정山仰亭이 건립되었다.

정자 내부에 걸린 산앙정기에 의하면 년에 죽천 박광전의 사상을 받드는 보성의 재야지식인들이었던1929

한말의 도학자 회봉 안규용 설주 송운회 낙천 이교천 등이 중수하는데 동참했다 현판은 문신서화가요 벼, , .  

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른 해관 윤용구가 썼다 그는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 .

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보내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 현판 전남, , . ,

도내 정자 현판 등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산앙山仰은 고산앙지 도학과 절의로 뛰어난 인물을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보는 것은 사람의 떳떳‘ ( ,山仰止
한 도리이다 와 태산북두인개앙 그러한 인물을 사람들은)’ ( ,學 之爲人 山仰止秉彛也 泰山北斗人皆仰
태산과 북두성처럼 우러러 본다에서 딴 것이라고 한다 존경할 만한 선현을 사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어느) . .

경우이건 산앙정은 박광전의 학문과 덕행을 받들고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보성의 학자시인으로 산앙정을 수축한 안규용 송운회 이교천과 교유했던 담은 조병진이 박광전을 기리· , ,

며 읊은 시가 전한다.

천봉산은 높고 물 절로 흐르고 선생은 모습은 천추에 남는다/ .

하늘이 내림 원액 그 글 중하고 귀신이 보호하는 바위 글 고적으로 남는다/ .

달빛 아래 다듬이 소리에 마을이 가깝고 구름 속 종소리에 절문이 그윽타/ .

해마다 향리 선비들 시를 짓고 녹음방초 좋아해 함께 노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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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자료[ ]

답사지 이외의 보성의 역사와 문화

1 미력면에 세워진 부조묘 문익점_

출처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쪽* : , , , 227~229『 』

문익점은 강성현 원당리 배양촌에서 태어났다 현재 산청군 단성면 배양리이다 호는 삼우당 본관은 남평. . , ,

개국백 무성고 다성의 후손이다 고려 중기 권문세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태어나면서 왼쪽 어깨에 노란 점. .

이 있어 아명을 익첨이라고 하였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 가정 이곡에게 배웠다 년인 세에 정동성향시에 급제하고 년에 과거에. 1353 23 , 1360

급제하였다 그의 나이 세였다. 30 .

세 되던 년에 원으로 사신을 가게 되었을 때 친원파가 반원정책을 추진하였던 공민왕을 폐위시키33 1363

려고 책동하자 이에 저항하였다 그는 구류되었다가 중국의 남쪽인 교지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 34

세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년 만에 귀양이 풀렸는데 그는 거기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2 ,

목화를 보급하였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문래문영 두 아들이 실 뽑는 기계를 만들었고 또한 베 짜는. ·

법을 개량하였다 문익점 집안에서는 실 뽑는 기계를 물레라 함은 문래 무명은 문영 에서 나온 말이라. ‘ ’ < >, < >

고 한다.

귀국 후 문익점은 여러 높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고려의 멸망이 다가오자 은퇴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

그의 아들들에게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나이 세 때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년가량. 62 . 8

을 더 살고 년에 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문익점은 고려에 의리를 지키고 역성혁명에 불복하였던1400 70 .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왕들은 문익점을 존중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문익점을 의로운 선비로 칭송하고 그가. ‘ ’

와병 중임을 알고 예부를 시켜 문병하도록 하였다 정종은 문익점의 장례에 예물을 내렸으며 제전을 하사‘ ’ . ,

하였다 묘사를 세우고 묘직호로 호를 배정하였다. 4 .

문익점에게 가장 후의를 가졌던 왕은 태종이었다 태종은 충선공의 시호를 내리고 조상의 신위신주를 다. ·

른 사당에 옮겨 제사하지 않는 부조묘 즉 불천지묘를 건립토록 하였다 부조묘는 본시 그가 살던 산청에 세, .

워졌다 여기에 결의 토지와 노비 명을 하사하고 고려충신지문의 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세종은 영의. 100 70 ‘ ’ .

정을 추증하고 부민후에 봉하였다‘ ’ .

고려에 충성하면서 조선을 따르지 않았던 문익점에 대하여 이처럼 대우하였음은 문익점이 조선국가의 국

시가 된 성리학을 보급함에 있어서 이색정몽주와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사실과 고려의 충신을 존중·

함에 조선국가의 충신이 생겨난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봉호의 뜻이 백성을 부자되게 한. ‘

다는 의미인 것을 보면 이전까지 부자는 명주 모시 삼베를 입고 백성은 동물가죽 옷을 입었던 의류생활’ , , ‘ ’

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는 공덕을 높이 샀던 점이 주요할 것이다 삼한시대에도 면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

면 문익점이 들여온 면화는 솜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개량면화였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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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진왜란 때 사손이 끊기게 되고 부조묘는 황폐화되었다 영정조대부터 삼남의 여러 선비와 문중. ·

에서 사손을 세울 수 있도록 거듭 청원을 올렸다 그러하기를 여 년 전 마침내 년 부조묘 제사가. 150 , 1854 ,

끊긴지 년 만에 부조묘가 다시 건립되고 제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부조묘는 사손 문병렬이 살던 보250 .

성군 미력면 도개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토정 이지함은 나라가 문익점의 공덕에 무관심함을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겼다.

베짜는 아낙네들 집집에서 화평가를 부르는데

지금토록 오막집에서 강성군 제사 올린다

아아 어이타 임의 미약한 후손은 다만 평민으로 지내어,

나라에서 작은 영화도 주지 않고 있을까

문익점을 배향한 서원 사우로는 산청군 삼우사와 도천서원서원 철폐 후 노산정사로 바뀜을 비롯하여 장, ( )

흥군 월천사강성서원 황해도 송화현의 삼봉서원 창평의 운산서원 의성현의 봉강서원이 있다 년에는( ), , , . 1928

나주 남평면 풍림리 장자산 기슭의 장연서원에 배향하고 년에 장성 유림들이 장성 만수산 아래의 경현, 1935

사에 배향하였다 고려 말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그런데 일제하 고려 충신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

조선의 멸망이 충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 .

2 전라좌의병대장 임계영,

출처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전남대학교출판부 쪽* : · · , , , 311~315『 』

임계영은 자는 홍보요 호는 삼도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전라좌도 의병장이다 아버지, , . .

는 진사 국담 희중이요 어머니는 김해김씨로 진사 규의 딸이다 장흥에서 보성으로 이사하여 보성 대곡에서, .

태어났다.

삼도는 어려서부터 자품이나 재기가 비범하였고 글을 한 번만 봐도 문득 외우고 그 대의를 생각하지도 않

고 문득 깨우치는지라 신동이라 지목하였다 형 만영 천영 백영 정영 그리고 동생 말령 등 형제가 모두. , , , 6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문장 가운데서도 특히 변려문에 특장이 있었다. .

삼도는 문장뿐 아니라 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나 어머,

니 상을 당했을 때는 년 여묘를 살면서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라도 유생들이 보3 .

성군의 선비 안중홍 정길 등과 함께 삼도의 효행을 당시 전라도 감사였던 정철에게 알려 정철이 장문을 올,

렸다고 한다 그러나 포전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공명을 급히 여기지 않고 집안 자제를 훈도하는 일로 지. .

냈다 년 세에 비로소 문과 별시에 합격하였으며 진보현감을 지내다가 임기가 차자 이내 고향으로. 1577 49

돌아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년 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의병장 고경명이 금산에서 패했다는 말을 듣고 임계영은 국사가 이1592 64 ‘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을 곳을 얻었다고 말하고는 왕자사부 박광전 전정자 정사제 장흥 진사 문위세 능성’ , , ,



삼보향 보성, _57

현감 김익복 등과 더불어 동년 월 일에 보성 관문에 모여 격문을 각 고을에 보내어 의병 수백명을 모집7 20

하였다 박광전이 병으로 군사를 거느릴 수 없어 임계영을 대장으로 삼았다 그는 박광전의 아들 근효를 참. .

모로 삼고 정사제를 종사관으로 문위세를 양향관으로 삼았고 순천에 이르러서는 순천부 수성장 장윤을 부, ,

장으로 삼았고 남원에 이르러서는 남원부사 윤안성이 군비를 힘껏 도와 병사 여 명을 얻어 군세를 크, 1,000

게 떨쳤다 이에 호자를 장표로 삼고 좌의병장이라 칭하였다. .

이때 마침 우의병장 최경회가 군사를 이끌고 남원에 이르자 두 군사는 합세한 후 장수에 진군하여 금산,

무주 진안으로 쳐들어오는 왜적을 막았다 당시 왜적은 장수를 거점으로 하여 개령 금산 등으로 통하기도, . ,

하고 거창을 통하여 침략하거나 퇴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라좌우 의병은 전면전을 펼치지 못하고. ·

지형지세에 의한 작전 매복을 통한 기습공격으로 무주 금산 일대에서 수차레에 걸쳐 전승을 올렸다 그 결, , .

과 왜적은 금산성에서 성주 개령 방면으로 퇴군하였고 무주에 있던 왜병 역시 같은 방향으로 퇴군하게 되, ,

었다.

이와 같은 전황에 따라 전라도의 적세는 약화된 반면 경상도는 더욱 치성하게 되었다 그러자 동년 월. 10

에 정상우감사 김성일이 공조정랑 박성을 보내 진주성이 포위되어 위급하니 와서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 이.

에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전라좌우 의병은 출병을 결의하는 한편 행재소에 글을 올려 호종하지 못하는·

불충을 아뢰기도 하였다 월 하순부터 월 중순까지 전라좌우 의병은 경상도 의병 김면군과 연합하여. 10 11 ·

개령 공격전을 전개하였고 월 중순 이후에는 좌우 의병이 나뉘어 우의병은 김면군과 개령에서 좌의병은, 11 · ,

정인홍군과 더불어 성주에서 수복전을 펴기 시작했다.

월 중순부터 계속된 성주 싸움에서 왜장촌상경친이 중상을 당하면서부터 적세가 크게 꺾였다 이때 전11 .

라좌의병은 정인홍군 및 그 밖의 관군과 함께 총공세를 펴기로 하였으나 정인홍을 비롯한 여타 경상도 군사

들이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좌우 의병만은 공격을 감행하여 왜적을 대비하는 큰 공을. ·

세웠다 그 결과 왜장 계원강은 성주에서 모리휘원은 개령에서 각각 몇 기의 잔여병만을 거느리고 철병하지. ,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좌의병의 별장인 소상진 남응길 등은 추격전을 펴다 전사하고 말았다. , .

이때 조정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고자 여러 의병을 모집하여 철군토록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곽재우최경. ·

회임계영 군이 가장 뛰어난 의병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급히 근왕토록 하자는 비변사의 결의도 있었다 그리· .

하여 당시 전라도 체찰사 정철은 좌우 의병장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향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 특히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의 반대로 중지하게 되었다 어떻든 전라도 의, .

병이 경상도 지방에서 물러가리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방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여기저기 숨는 자들이 잇

달았다 이러한 사실은 전라도 의병이 영남지방 방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

년 월 일에 왜적의 진주성 공격이 시작되었다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의 목표로 삼은 것은 지난해1593 6 19 .

의 패전을 설욕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주가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라는 점에 있었

다 즉 진주를 함락시킴으로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차지한다면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

다 전황이 이렇게 되자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권율 의병장 곽재우 등이 이끄는 영남의 의병과 관병은 대. , ,

부분 방관하거나 퇴군의 자세를 보이거나 하였다 그러나 전라 의병장 김천일과 최경회 그리고 충청병사 황. ,

진 등은 이에 반대하고 결사고수를 주장하였다.

이때 전라좌의병은 의령에 주둔하였다가 곧바로 진주성으로 향하였는데 임계영은 부장 장윤으로 하여금

병사 백여 명을 이끌고 진주성에 들어가 사수하게 하고 그 자신은 군량과 군비를 조달한 후에 입성하고자3 ,

하였다 그러나 임계영이 진주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왜적이 이미 성을 포위한 이후인지라 그는 결국 입성하.

지 못하였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그는 같이 참전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원한으로 여겼다. .

임계영은 잔병을 수습하고 다시 훈련봉사 최억남을 부장으로 삼아 요새처에서 왜적을 지켰다 월에 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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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서울에 돌아오자 그는 의병과 왜병의 군정 진주성 함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

진주성 사움에 신은 부장 장윤으로 하여금 군사 백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신은 밖에서 병사와 군량을“ 3

조달하여 돕고자 하였으나 불행히 진주성이 함락되어 정병이 모두 죽었으니 통탄스럽습 다 신은 부득이.ㄴ

같이 죽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고 남은 힘이나마 바치고자 하동에 있으면서 호남의 경계를 막고 있습니

다.”

년 세자 광해군이 전주에 머물자 박광전은 보성과 장흥에서 의병을 일으킨 자는 모두 좌의 병에 소1594 “ ㅏ

속시키도록 하고 군량을 도와주도록 상언하였다 이때 왜적은 거제로 들어가 웅거하였고 임계영은 부장 최” . ,

억남과 하동에 있었는데 그는 기병을 내어 고성거제에 매복시켜 왜적을 소탕하였다 월에 여러 도의 의병· . 4

을 모두 김덕령에게 소속토록 하는 명이 내리자 모든 군사를 귀의토록 하였다 월에 양주목사에 제수되고. 9

년 정월에 정주목사로 옮겼다가 바로 장단부사가 되었다 이후 해주목사를 거쳐 순창양주군수를 역임1596 . ·

하였다.

정유재란 때에 임계영은 늙고 병이 들어 거의하지는 못하고 시를 지어 자신의 회포를 술회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다음과 같이 답답한 울분을 펴보였다.

젊은 시절 태평하더니 늘그막에 전쟁이로다 창강의 백조야 너와 더불어 지낼 수밖에/ / /

임계영의 전후 행적이나 교명 기타 저술은 병란에 모두 잃어버리고 구전되어 오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

후 년 조경남의 난중잡록 과 김성일의 집에서 임계영에 대한 유적 수편을 뽑아 삼도실기 라는 제1974 『 』 『 』

호의 책을 간행하였다.

3 안방준 절의를 나라의 원기로 삼은 진유, 眞儒

출처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쪽* : , , , 248~252『 』

안방준의 자는 사언 호는 빙호자우산은봉매환옹 본관은 죽산으로 보성군 오아리현 보성읍 우산리에, · · · , ( )

서 태어났다 생부 안중관은 진사로서 초야에 묻혀 세상을 마쳤고 생모는 진원박씨로 박이경의 딸이다 꿈. , .

에 옷을 잘 차려입은 장자가 세 번이나 찾아와 아이를 낳았는가 하고 물은 이채로운 징조가 있어 처음에는

삼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세 되던 해에 안중돈의 양자로 들어갔으나 그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에 생부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8 ,

서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였다 세에 이황의 제자 박광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세에는 파주로 성혼을. 11 , 19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성혼은 손수 쓴 구방심이라는 글자와 손수 추려 만든 위학지빙 이라는 책. ‘ ’ 『 』

을 주면서 학업을 격려했고 경연의 기사 및 당시의 시사를 기록한 이이의 석담일지 를 잘 보관하도록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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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기도 했다.

세에 임진왜란을 당해 스승 박광전을 따라 의병을 일으켰으며 체찰사 정철을 찾아가 국가의 기무를 사20 ,

리에 타당하게 논란하였다 그는 왜란이 진행 중이던 세에 진주서사 를 기술한 것을 필두로 말년에 이. 24 「 」

르도록 심혈을 쏟아 호남의록 과 임진기사 등 많은 사적을 기록하였다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 「 」

과 같다.

진주서사 년 세 계사년에 왜적이 호남을 곧장 공격할 계략으로 수만 대군을 동원하여 진(1596 , 24 );① 「 」

주성을 공격해오자 창의사 김천일 병사 최경회 등이 혈전을 벌이다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고 군이, ,

함몰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임정충절사적 년 세 임진정유년에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및 김여물유극량이종인이잠(1615 , 43 ); · · · · ·②「 」

고득뢰신호 등 인 충절사적을 수록하고 있다· 8 .

삼원기사 년 세 이진왜란 때 김덕령 장군 김응회 별좌 김대인 의장이 무고를 당하여 원(1615 , 43 ); , ,③「 」

통하게 죽은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호남의록 년 세 호남의 충절 최경회정운백광인소상진황진장윤김경노안영유팽로양산(1616 , 44 ); · · · · · · · · ·④「 」

숙문홍헌최희립강회열오비김인혼 등 명의 의병기록을 실은 것이다· · · · · 16 .

백사논임진제장사변 년 세 백사 이항복이 왜란 중의 전과나 전황을 기록하면서 그 공죄(1633 , 61 ); ·⑤「 」

시비우열에 대한 평이 명확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논변을 붙인 것으로 매우 주목· ,

되는 글이다.

부산기사 년 세 좌수사 이충무공의 전공과 녹도만호 정운이 부산해전에서 순절한 사실을(1644 , 72 );⑥「 」

기록한 글이다.

노량기사 년 세 무술년(1645 , 73 );⑦「 」 1596에 통제사 이충무공이 노량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임진기사 연대 미상 이이의 양병론 조헌의 절왜론 김천일의 방어책 등이 채택되지 못하여 마침( ); , ,⑧「 」

내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는 원론적인 배경을 정리한 글이다.

그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충절들의 사적을 발굴하여 후세에 전하려 한 것은 아마도 충신절사의 열·

렬한 행적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이 세교를 세우는 커다란 밑거름임을 자각한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이귀.

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국가에 절의가 있음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원기가 있으면 비록 심한 병에 걸“ .

리더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국가에 절의가 있으면 비록 크게 어지럽더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망은 오직 절의를 붙잡아 세우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

세 되던 년에 가족을 이끌고 서울 낙산의 매계동으로 이사하여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조헌의 유문39 1611 ,

을 모아 항의신편 을 편찬하였다 이 글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식견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직접적.『 』

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광해조를 혼란으로 몰고 간 이이첨 등이 자주 관직으로 유혹하며 출사를 종용하.

였으므로 빙호추월의 청렴결백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세 되던 해 가을에 우산으로 낙향하여 은둔‘ ’ 42

하였다.

세에 인조반정이 성공한 뒤 조정에서 동몽교관사포서 별제오수도 찰방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53 , · ·

지 않고 반정공신 김환에게 몇 가지 충고가 담긴 시급한 서신을 보냈다 충신과 현인에게 포상하는 은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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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호헌상의하는 기풍을 진작할 것 온힘을 다해 편당을 조정할 것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공을 앞세우, ,

고 사를 뒤로 할 것 인심을 수습하고 군병을 훈련시켜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할 것 수령의 탐학을 금하여, ,

민생을 살찌울 것 등등.

세에 그토록 경계했던 오랑캐의 침략정묘호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의병을 일으켜 근왕의 의기를 높이55 ( ) ,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주화론이 채택되어 청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즉각 의병을 파할 것을 명하니 해.

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세 되던 년63 1635 봄에는 능주 쌍봉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혼정편록 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선조대의.『 』

동서분당 이후 사론이 갈라져 올바름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이이와 성혼 두 선생을 비방하여 헐뜯음이 끝이

없었는데 그는 시비는 한 때 혼잡하나 공론은 백세에 저절로 정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년부터, , 1575 1650

년까지 약 여 년간에 걸친 조야의 시시비비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모아 편집하고 여기에 시비사정의 대략70

을 정리하고 있다.

세 월에 청태종이 병자호란을 일으키자 동지들과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격문을64 12 ,

띄웠다.

국운이 불행하여 오랑캐가 돌진하여 오니 대가는 남한산성 한 모퉁이로 피난하였으나 포위를 당하게 되“

었다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통탄을 차마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주군이 욕을 당하니 신하가 죽어야 할. .

때를 당해 누군들 분의하여 국난에 임할 뜻이 없으리오 이에 장차 의병을 일으켜 성세에 만의 하나라도 돕.

고자 하니 힘을 모을지어다!”

이듬해 정월에 의병대장이 되어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여산에 이르렀을 때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렸다

는 소식을 듣고 통공하며 돌아왔다 척화파 김상현 등의 주장이 꺾이고 주화파 최명길 등의 주장이 채택되.

어 마침내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는 여 년 뒤 자신을 찾아온 송시열에게 당시 괴로. 10

웠던 심정을 시로 들려줬다 통곡하노라 그때 그 일을 내 장차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한 평생 강개한 눈. “ !

물을 오늘 그대를 위해 뿌리네.”

세에 동복에 새로운 집터를 잡고 기묘유적 이라는 중요한 저술을 집필하였다 기묘유적 은 기묘사69 .『 』 『 』

화 때 조광조 등 현이 간흉의 모함으로 참혹한 화를 당한 사실의 전말을 밝힌 것으로 중종 년8 , 10 1515 김정

과 박상이 단경왕후 신비의 복위를 상소하여 청한 일로부터 광해군 년3 1611 조광조가 문묘에 배향될 때까지

근 백년에 걸쳐 대의를 밝힌 글이다.

세에 우산문답 을 저술하여 자신의 진유관을 피력하였다71 .「 」

옛날 사람들은 절의가 학문 가운데에 있었으니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의가 학문 밖에 있다 우리 동“ , . ……

방의 학문은 정포은과 권양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학문을 논한다면 양촌이 포은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

그 절의를 논하자면 양촌은 볼만한 것이 없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도 그 폐단이 아직 남아있어 학문과 절.

의를 나누어 둘로 여긴다 그리하여 명현이 비록 많아도 진유는 적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능히 분별하.

지 못한다.”

학문이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 있는 학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역사적 관계 속에서 윤리·

적 당위인 절의를 적절하게 실행해야만 하며 그래야만 배운 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유학자 즉 진유,

의 명성을 얻게 됨을 밝혔다.

세 되던 해 월에 다시 쌍봉동으로 돌아와 두어 칸 띠집을 지어 은봉정사라 불렀다 포은 정몽주와74 11 .

중봉 조헌 두 선생의 충효절의를 지극히 사모하여 그들의 호에서 끝 자를 한 자씩 따서 편액으로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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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이곳에서 서봉령양주남이위정염김여용 등 많은 제자들과 성리학을 강론했으며 예학을 실천했. · · · ·

다.

진유의 삶을 희구했던 그는 세를 일기로 은봉정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처음에 보성 죽방동에 묻혔다가82 .

나중에 동복현 갈학동현 화순군 남면 복교리에 이장되어 영면하고 있다 그의 부음을 들은 효종은 예조에( ) .

특명하여 부의를 보내도록 했으며 숙종은 사제문을 내렸다 저서로는 은봉전서 가 있으며 보성의 대계서. 『 』

원 능주의 도산사 동복의 도원서원에 배향되었다 년에 문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 1821 .

4 최대성 도망군관이 되어버린 모의장군,

출처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쪽* : , , , 242~247『 』

최대성은 보성군 사곡리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이고 첨정 한손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

훈련원정에 이르고 정유재란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또한 의병을 일으킨 공이 있었다 영조.

때에 참의로 추증되었다.

모친이 사곡촌 주산인 초암의 토굴 아래 샘에서 물을 떠서 먹고 그를 낳아다고 하여 어릴 때 이름을 수

득이라 하였다 후일 사람들은 그 샘을 장군정이라 불렀다. .

어릴 때 천자문사략소학 등을 익혔지만 무인의 기질이 두드러져 조죽위궁하는 놀이를 하곤 하였다 죽· · ‘ ’ .

천 박광전에게 배웠다 죽천은 이 퇴계의 제자로 보성에 살면서 안방준 장사제 등의 많은 제자를 키운 당대. ,

명유였다.

세에 덕산군수를 지낸 박이성의 딸과 혼인하였다 부인은 죽천의 종매이다17 . .

그는 문창후 최치원의 후예가 됨을 자부하였던 듯하다 세 도던 해에는 병으로 중도에 돌아오고 말았지. 19

만 문창후의 진영을 보러 경주로 떠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년 세 때에는 서울을 다녀오는 길에 경. 1578 26

주로 가서 부운촌에 있는 선조묘에 참배하였다고 한다.

그는 여행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로 보성의 벗들과 관광을 하였으며 광주 서석산무. , (

등산에 올라 풍일대 규봉암을 여 일 간이나 다녔으며 도중에 김덕령 집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이때가) , 10 .

년 나이 세였다1579 27 .

그는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였다 노불을 적멸공공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 · ’ .

그는 마을에 사곡정사를 세우고 과업을 준비하고 또한 뜻 있는 명사들과 어울렸으며 신의계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훗날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송용호나 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전라병사를 지내다가. 1578

경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선거이 등이 사곡정사를 찾았다 보성군수도 정사를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모친의. .

상에 군수가 예물을 가지고 부의한 것으로 보면 그의 가문이 보성의 현족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는 세가 되던 년33 1585 무과에 합격하였다 병과 제 인이었다 그는 귀향 길에 금강에서 다음과 같은. 4 .

시를 지었다.

붓을 던진 서생이 출신하니

청천 대도에 연붉은 먼지로다

장부가 어찌 시골 밭의 노인으로 머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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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코 바람을 타고 일어서서 낭인을 파하리라.

나이 세가 되던 년 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에 참전할 수 없었다 그의 부친이40 1592 4 . .

위독하여 마침내 그 해 월에 별세하였기 때문이었다 임진년에 보성에서는 선거이나 손옹호 외에도 그와8 .

교유하던 별장 소상진과 좌의장 임계영은 호남좌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성주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때.

그는 더욱 무릎을 치며 탄식하였다‘ ’ .

이듬해인 년에 연사 즉 군대훈련의 일을 보았다1593 ‘ ’ ‘ ’ .

년 월 일본이 재차 전면공격을 하였다 전라도 땅을 일본군이 휩쓸었고 관군은 힘없이 무너졌다 그1597 2 . .

는 향병을 모아 대항하여 광양순천낙안흥양 등지에서 전투를 하였다· · · .

이순신은 그에게 모의장군의 기호를 내리고 군관으로 대동하였다 한산전투에서는 한후장으로 삼았다 이. .

때 참퇴장 배응록 이언 김효성과 함께 힘을 합하여 왜병의 큰 배 두 척을 부수고 불태우는 전공을 쌓았다, , .

그리고 흥양의 망저포와 첨산에서도 싸웠다.

년 월에는 아들 언립과 후립으로 더불어 안치기러기재에서 싸웠는데 용기를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1697 6 ( )

지 않고 전진을 하여 칼날을 휘둘러 거의 적의 우두머리를 베려는 순간에 날아온 탄환이 가슴을 뚫어 목숨

을 잃었다 그의 나이 세였다. 45 .

그의 두 아들 언립과 후립은 이후에도 전투에 참가하여 년1605 선조38에 각각 선무원종훈을 받았다 그런데.

도 그의 충절을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년 월에 호남 당대의 거유인 은봉 안방준을 소두로 한 상서가 올라갔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의1646 11 .

충절에 대하여 벼슬을 더하고 정려를 세워야 한다는 사림의 청원이 이어졌다 그러기를 백여 년 년. 1752 월4

에 들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증직하는 교지가 내려졌다 그리고 정충사에 배향하였‘ ’ .

다.

최대성의 충절은 왜 늦게 인정되었을까?

앞서 정리했듯이 모의장군최공창절록 의 연보 를 비롯한 안방준의 상서 호남의록 등에는 최대,『 』 「 」 「 」「 」

성이 임진년에는 부친상으로 참전하지 않았으며 정유년에 들어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대성이 이순신의 막하에 활동한 것도 모두 정유년의 일로 정리하였다 한산대첩에서 공을. .

세운 일도 정유년 사실로 보고 있다.

그런데 창절록 의 부록에 있는 두 아들의 사적을 보면 임진란을 당하여 대인공최대성이 의려를 불러“ ( )『 』

모아 이충무공 막하에 들어가 한후장이 되어 적을 무찌르다 울에 참정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병으로9…

임종하였다 고 하며 년을 전장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정유년에 대인공의 귀향” 5 . . “

하여 의려를 모아 변방의 적을 막았다 월에 이르러 안치에서 별세하였다 월에 이충무공이 다. 6 . 8… … …

시 통제사가 되어 진주에서 순천을 지나 보성에 이르러 모의공이 순절하였다는 소식에 내가 다시 호남에‘

와서 믿을 자 누구인가 하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고 적혀 있다’ ” .…

이에 의하면 최대성은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최대성에 내렸다고 하는 모의장군의 기호도 이때 내렸다 이 또한 연보 등에는 정유년의. 「 」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바로 의병을 일으켰다면 그때 이순신은 모함으로 감옥.

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 직책이 없는 백의장군으로 지내고 있어 기호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통제사가.

되었을 때에는 최대성은 순절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모의장군의 기호는 전라좌수사 때 이순신이 의병을 많.

이 모집할 수 있도록 내린 기호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왜 안방준상서 나 연보 등에는 최대성의 전공이 정유년에 한정되었는가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그의?「 」 「 」

두 아들의 사적에서 임진년 일이 언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다름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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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598 선조31 월 일의 사헌부가 아뢰는 말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4 20 .

신들이 통제사의 군관 현응신윤사충진몽일오대기최대성 등의 도피 공사를 취고하였더니 병조가 지난“ · · · · ,

해 월에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다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10

이순신에게로 압송하여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계하받아 행이하였는데 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4

지나도록 잡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병으로서는 마땅히 감사를 추고하도록 청하고 독촉해서 잡아.

내어 그들을 군문으로 계송하여 대중 앞에 효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 1

가 지금으로서는 꼭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

는 것으로 다시 아뢰어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를 못하게 만들었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종전 공사대로 그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 .

로 계송하여 그 중 정범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법대로 처단하게 하소서.”

이를 정리하면 병조에서 통제사 휘하의 도망 군관 인을 통제사 진영에서 처단할 수 있도록 잡아들이5①

라는 공문을 각도에 내린 것이 년 월이었으며 이 공문은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한 것이고1597 10 , ,② ③

그런데 각 도가 이들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년 월에 병조는 선조에게 도망간 죄의 정상을 참작하여1598 1 ‘ ’

처리할 것을 주장하여 윤허를 받았고 이에 년 월에 사헌부가 도망자 처리 방침을 바꾼 병조 당상과, 1598 4④

낭청을 추고할 것을 임금에게 상언한 내용이었다.

이에 의하면 최대성은 도망 군관 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통제사 이순신은 년 월에 죽은 최대성을5 . 1597 6

군무이탈자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보고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주지하듯이 통제사 이순신은 년 월 파직을 당하여 서울로 압? 1597 1

송되었다가 무고의 혐의를 벗고 월 일 석방되어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다4 1 .

시 통제사가 된 것이 월 일이었다 그리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이 월 일이었다8 3 . 8 15 .

이후 이순신은 전열을 정비하고 전함을 새로 짓고 군사를 모으며 고하도 고금도 등지로 통제사영을 옮기,

면서 수군의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단숨에 한산도 시절의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

위에서 인용한 인의 도망 군관에 대한 이순신의 장계는 이때에 올라갔을 것인데 이순신은 한 때의 자신5

의 군관인 최대성이 나타나지 않자 그의 사망을 모르고 이를 도망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순신이, .

수군통제영을 복구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보성을 순시하다가 최대성의

사망 소식을 듣기 이전이면 당연히 그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조정에서는 충무공의 징계에 의하여.

최대성을 도망자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공을 제시하면서 왜 구태여 정유년간에 한정하였을까 이?

충무공의 장계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해가고자 함이었는가 아니면 통제사 이순신의 휘?

하에서 도망가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는가 이 문제느 다른 자료와 면밀히 검토할 일이다? .

충무공이공순신동순제공사실 에도 최대성에 대하여 기유에 무과하고 정유에 이충무공막을 따라 한후‘「 」

장이 되고 한산에서 대첩을 하였다 또한 송대림김덕방황우복과 더불어 예교 첨산 등에서 싸워 이기고 또. · ·

한 두 아들 언립 후립을 데리고 향병 수천을 모아 본군의 안치에서 싸워 수백 명을 참수하였으나 총알에, ,

맞아 죽었다 두 아들도 서로 따라 죽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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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정씨 가문의 한 많은 가족사

정해룡 중도 민족주의와 혁신계1. _

출처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중원문화* : · · · , (1) , , 128~333『 』

년 전남 보성 출생1913

년 근로인민당여운형 중앙위원1947 ( )

년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1960

년 쿠데타 직후 특수반국가행위라는 죄목으로 구속됨1961 5·16 ‘ ’

년 대중당서민호 전당대회 의장 겸 정치훈련원장1967 ( )

년 사망1969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현실은 단지 통일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용공분자로 낙인찍힐 정도로 중도세력이 존

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왜곡된 현실에서 평생 중도 민족주의노선만을 추구하다가 한 번.

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사라져 간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전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봉강 정. 崗
해룡 이다 그는 일제하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도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으며 해방 후에는 몽양 여운형. , ,丁海
을 존경하며 따르는 정치인으로 통일운동의 맥을 잇고자 노력한 혁신계 인사였다.

그는 년 월 일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서 정종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봉강리에서만1913 7 2 .

대를 이어 내려온 영광 정씨 문중의 종가로 할아버지 대에 가산을 일으켜 년에 석을 수확했다는13 , 1 3000

천석지기 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했다 완고한 할. 7 .

아버지는 집에 독선생을 모셔 놓고 그에게 한학을 가르치면서도 신학문을 접할 기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 .

러나 그에게도 당시 성행하기 시작한 서양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결국 년부터 와세다 대학 강의록, 1929

을 통해 그것을 배우기 시작해 소정의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그의 동생인 정해진에게 신학문을 익히게 하.

여 경성제대를 거쳐 동경제대 대학원까지 수료철학 전공하게 했다( ) .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그는 민족의 현실과 인간에게 눈을 뜬 것 같다 그는 세. 17

이던 년 대흉년이 들어 인근에 아사자가 속출하자 조부 명의로 곡식 수백 석을 면민에게 희사했다 이1929 .

와 같은 궁민에 대한 구휼활동은 이후 년의 대흉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년대 초반 인촌 김성1943 . 1930

수가 방문해 보성전문에 기부금을 부탁하자 조부 명의로 논 두락을 희사하기도 했다200 .

정해룡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이었다 이 무렵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1930 .

람은 이미 서울에서 공산주의운동에 뛰어들었던 그의 동생과 회천면 인근에 훌륭한 선생으로 인망이 높던

윤승원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후원자로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직접 항일운동가로. ,

나서기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최초의 사회운동은 년 향리에 설립한 양정원현 회천서교이었다 평소 민족1938 ( ) .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그는 윤승원과의 만남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계기를 만난 것이다 그는 자.

신의 소유인 향리 어귀의 땅 평에 사비를 들여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 무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200 ,

했다 당시 양정원은 그가 원장을 맡아 운영을 전담했고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윤승원이 책임지는. ,

구조였다 또한 그는 년 무렵부터는 항일운동가들과도 자주 회합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으며.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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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생을 통해 국제공산당에도 자금을 기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후.

일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그가 최초로 만든 사업체는 보성인쇄소이다. .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년 판에 따르면 년 월 일에 설립된 보성인쇄소는 자본금이 만1941 1934 12 28 2「 」

원으로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대표취체역이 정해룡이었다 또한 년에5000 , . 1942

는 울산에서 철광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년대 초반 정해룡은 총독부 개척 단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만주를 방문하고 그곳 활동가들과 연결을1940

시도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성과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년 봄 귀향. , 1943~1944

하는 도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개월 동안 서대문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 여운형이 주도한 건4 .

국동맹에 가담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 건국동맹은 만여 명의 맹원이 있었고 그가. 7 ,

만주를 방문한 때가 건국동맹이 연안의 독립동맹과 연결을 모색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다.

이 무렵 그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년 해방 직전에 그는 대지 일부와 전답 대부분을. 1945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했다 또한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그들에게 일정 정도의 농지를 나누어 주면서 나가 살. ,

게 했다 당시만 해도 생경했던 이런 일들은 인간평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년 해방이 되자 정해룡의 주변에도 커다란 변화가 다가왔다 그는 해방 직후 열린 면민대회에서 건준1945 .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해 가을에는 상경해 여운형의 영향 하에서 정계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다가 여, .

운형이 당 합당조선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좌익 당을 거친 후 신당 결성을 준비하던 년 월 그는3 ( · · 3 ) 1947 3 ,

명으로 구성된 중앙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신당의 명칭인 근로인민당이하 근민당으로 결정되38 . ( )

어 년 월 일 근민당 창당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근민당의 중앙위원으로 당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1947 5 24

다 이후 그는 죽는 날까지 여운형노선을 고수하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좌우익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운형의 중도민족주의 노선은 점차 설 땅을 잃어

가고 있었다 결국 년 월 일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근민당의 정치적 지향도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 1947 7 19 .

에 염증을 느낀 그는 여운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버렸다 하지만 장건상 김성숙을 중심으로. ,

당이 재건되자 그도 이에 참여하고 서울과 보성을 오가면서 당 업무에 몰두했다 그러나 여운형이 없는 근, .

민당은 계속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년 월 일 정부가 남로당 등 개 정당과 사회단체, 1949 10 19 133

의 등록을 취소할 때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말았다, .

남북한 단일정부를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던 여운형과 근민당의 영향 때문인지 정해룡은 분단의 상징인 제

헌의회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그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붙들려 가 달 동안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2~3

했다 또한 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를 용공주의로 규정한 경찰의 불법적인 방해공작으. 1950 5·30

로 낙선의 쓴맛을 봐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동안의 덕행에 힘입어서인지 한국전쟁 때의 학살극에서.

는 무사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승만의 폭압정치 계속되는 찬바람을 은둔으로 피해 내던 그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

것은 년이었다 그해도 마무리되어 가던 월 일 그가 장건상 김성숙 등과 함께 근민당 재건을 도모1967 . 11 16 ,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진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암암리에 성장해 온 혁신계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형까지 당한 진보당과 달리 근민당 관련자들은 재판에.

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로 혁신계의 정치활동이 해빙기를 맞이했던 년이었다 당4·19 1960 .

시 중앙의 혁신계 정치인들은 사회대중당을 결성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활동가들과 연쇄적인 회의를 계속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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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두고 그곳에서 사회대중당에 성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

년 월 일에 창당된 사회대중당에 참여했으며 년 선거에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의 자1960 5 13 , 1960 7·29

격으로 보성에서 출마했다 그러나 아직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에는 무리였을까 그는 또다시 낙선의. ?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혁신계의 참패로 종결된 선거 이후 사회대중당이 통일사회당과 사회당으로 분열. 7·29

된 후 그는 김성숙과의 교분 때문에 통일사회당에 입당했다, .

그러나 쿠데타로 혁신계 인산들은 또다시 된서리를 맞아야만 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전국5·16 .

적으로 검거선풍이 몰아치던 월 일 보성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당시5 18 .

그의 죄목은 통일사회당 활동을 근거로 특수반국가행위라는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사후 입법이었기 때‘ ’ ,

문에 그의 구속은 불법이었다 그는 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962 .

출옥 후 집에서 은신하던 그는 생에 마지막으로 다시 정계에 뛰어들었다 년도 대선을 앞두고 서민호. 1967

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창당한 대중당민사당의 후신에 전당대회 의장 겸 정치훈련원장으로 참여한( )

것이다 당시 보수파인 서민호에 가담한 이유를 묻는 한 후배에게 그는 월파 같은 골수 보수정객이 아니고. “

서는 군사파쇼 치하에서 혁신정당의 기치를 내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혁신계 동지들은 년의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주장했고 결국 서민호는 선거 직전에. 1967 ,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향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는 년 월 일음력 세상을 하직했다 그가 죽은 지 주년이 되던1969 9 17 ( ) . 2

년 그와 뜻을 같이했던 장건상 등 동지들과 그를 존경하는 향리 유지들이 모여서 기념비를 건립하고자1971

했다 기념비에는 우국지사 봉강 정해룡 선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그가 용공분. , .

자이기 때문에 우국지사라는 말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결국 그 기념비는 세워지지 못하고 아직까.

지 보성군 어딘가에 묻혀 있다 그는 두 번 죽은 것이다 당시 작성된 발기문. .( )

그는 몽양 추모일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상경해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해룡과 함께 혁신정당 활동을.

했으며 년 선거 때 그의 찬조연설을 담당했던 김세원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1960 7·29 .

그는 수천 석을 수확하는 지주였지만 일제 때에는 독립군 군자금으로 재산을 바쳤고 그 자신도 독립운“ ,

동을 한 애국자이다 그는 대중연설은 잘 못했지만 품성이나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다. .

아부하고 고개 숙여 정승 판서 나오면 뭐하냐 영광 정 씨 고택지킴이 정길상2. _ ( )丁

출처 한겨레신문* : (2016.9.23)

참 희한한 집안 얘길 들었다 선대로부터 당대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서 쪽짜리 병풍에 모. “ 8

셔두었다 는 것이었는데 그것뿐이라면 그다지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몇 대조 할아버지가 높은 벼” , .

슬을 하고 몇 분이 공신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족보 자랑은 어느 집안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가문의 전‘

설이니까’ .

이 집안의 가계도 병풍이 남다른 이유는 그것이 가문의 영광과 출세의 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멸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손들로 하여금 선대의 족적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폐“ , ” .

족의 위기를 맞아 뿔뿔이 흩어지는 자식들 손에 황급히 쥐여주는 가문의 증표처럼 항일운동과 혁신계 정.…

치운동 통일운동으로 문중의 수십명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사살당하고 사형당한 내력을 촘촘히 기록해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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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는 그 어떤 대하소설보다도 비장하고 파란만장하다 그것은 가문의 성취와 과시가 아니라 패배와 상처, . ,

의 처연한 기록이다.

남도에서 손꼽히는 천석지기 부농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에 거액을 희사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토지를 무상분배하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에게 수백석의 구휼미를 풀어서 스스로 빈한한 가구, ,

가 되었던 덕망 높은 가문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파 친미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맞서다가 급기야 년. , 1980

보성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명이 체포되고 사형과 징역을 받아 풍비박산이 난 집안 전남 보‘ ’ 32 .

성의 영광 정丁씨네 이야기다 종가 고택을 지키고 있는 정길상 선생은 년생으로 해방 이후 수난의. (70) 1946 ,

가족사 속에서 살아남은 증인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년 월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1980 11

되어 년간 징역살이를 했다 같은 사건으로 형 춘상씨는 사형을 당했고 어머니와 두 형은 감당하기 힘든7 . ,

정신적 충격에 마음을 다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교도소 출소 뒤 생계를 위해 외지에 머물던 그가 폐가가 된 고향집으로 다시 돌?

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오욕과 상처로 얼룩진 가족사 속에서 그가 끝내 지키고자 하는 것 되찾고자 하는? ,

것은 무엇일까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일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정씨 고택으로 그를 찾아갔다? 6 , .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는 가훈“ ”

바다가 지척인데 마을 제일 안쪽에 위치한 고택은 산사처럼 고즈넉했다 매처럼 날개를 펼친 매봉산 자락.

아래 년 전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정씨 고택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호로 지정이 될 만큼 유서, 400 15 261

깊은 가옥이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정갈한 약수가 사랑채 앞 연못으로 낙수하며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었다. .

연못은 한반도 모양으로 생겼는데 정길상의 부친인 봉강 정해룡 선생이 직접 설계해 만든 것이라 했다, .

그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거로군요- .

그래요 한반도 모양으로 이 연못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 ?

두만강처럼 수로를 가리키며 여기서 쏟아지면 이게 한반도 모양으로 흐르는데 연못 가운데 세워진 돌들( ) , (

을 가리키며 이게 민족의 고도 평양 여기가 서울 여기가 광주입니다 이 아래 제주도도 만들고 그 밑으로) , , .

물이 빠지게 해놨어요.”

그냥 인부들한테 맡겨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겠네요- .

직접 일일이 감독을 하셨겠죠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완만한데 연못 바닥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 . ,

았지 않았습니까 동쪽은 깊고 서쪽 바닥은 완만하게? .”…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으니 연못 너머로 푸른 남도바다가 내려다보였다 연못 주변엔 오군자. 五君子를 뜻하는

매화 난초 국화 소나무 대나무가 골고루 심어져 있는데 나무둥치가 심하게 휘었다가 다시 위로 뻗어나간, , , , ,

소나무 한 그루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저 소나무는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

이걸 알아보시네 나무 아래 바위를 가리키며 여기 뿌리를 보세요 이 큰 바위틈에서 어린 묘목이 났단“ . ( ) .

말입니다 살 넘은 우리 누님 얘기론 이 소나무 묘목을 아버님이 어찌나 아끼셨는지 소나무 꺾인다고 이. 90 ,

근처엔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묘목이 다칠까봐서요- ?

그렇죠 소나무가 자라면서 이 바위를 두 동강 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가 우리 민족의 끈기 바위를 뚫고“ . ? ,

생명을 틔울 만큼 천년 외세에 버티고 살아나온 지구력 그걸 닮지 않았나요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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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사랑채에 들어서는데 머리 위로 큼지막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

액자 속의 한자를 읽으며 물위역사죄인-( ) ( )?勿爲歷史 人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봉강 선생부친이 누누이 이르던 우리 집 가훈입니다 아무리 험한“‘ ’ . ( ) .

세상이라도 역사에 죄짓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런 유서 깊은 집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

아이고 역적 집에 오셔가지고 웃음 역적 집이죠“ , ( ) .”…

그가 껄껄 웃으며 예사로이 말했다 시대의 풍랑은 그들을 역적 으로 낙인찍었지만 역사에 죄를 짓지 말. “ ” , “

라 는 가훈을 거스르진 않았다는 당당함이 배어 있는 웃음이었다” .

남도의 천석지기 부농 집안3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몸담아

노비문서 태우고 토지 나눠주며

빈한한 삶 택한 덕망 높은 가문

쪽짜리 병풍에 새긴 가계도는8

가문의 출세 이력 자랑이 아닌

멸문 에 대비한 가문의 증표( )滅
수십명 투옥 내력 등 촘촘히 기록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친일을 하나?

정길상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보좌했던 정경

달의 대손이다 조선대 사학과 김경숙 교수14 .

에 따르면 정경달은 문과에 급제해서 경북 선산 부사로 부임한 뒤 임진왜란을 맞아 선산이 함락되자 인근, ,

금오산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아 일본군 수백명을 참수한 인물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정경달을 종사.

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순신이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을 때는 유능한 장군을 죽이면 국운이 위태롭다 고 선, “ ”

조에게 직간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훗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에서 정경달을 지방 수령의 모. < > “

범 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정경달의 유훈이 가풍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

이 동네 애들은 세살 먹어서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하늘 천 따 지를 배우는데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 ,

게 듣는 얘기지 너는 정경달의 몇 대 손이냐 정경달은 무엇을 했느냐 충무공하곤 어떤 관계냐 아버님. ? ? ?…

도 충무공 탄신기념일이 되면 꼭 집안에서 탄신기념을 하고 식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길 하셨어요, .”

아 충무공 탄신기념일도 집안 의례로 치르셨다고요- , ?

네 월 일이지요 식사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길 하시는데 병자호란 때 삼학사청나라에 결사“ , 4 28 . , (

항전을 주장하다가 참형당한 홍익한윤집오달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화파가 옳으냐 주전파가 옳으냐 너· · ) , ‘ ? ?

희 생각은 어떠냐 묻기도 하시고?’ .”

자녀들한테 역사논쟁을 시키셨네요- .

선대로부터 당대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서 8

쪽짜리 병풍 멸문 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손들로. “ ( ) ,滅門

하여금 선대의 족적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정길상 선생은 설명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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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지 웃음“ .( )”

정길상에게 정해룡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사상적 스승이자 삶의 모범이다 봉강 정해룡은 살 때. 7

부친을 여의고 조부인 정각수 아래서 성장했다 그에겐 살 터울의 동생 정해진이 있었다 종손인 정해룡은. 2 .

조부의 가르침에 따라 한학을 배우며 집안을 지켰지만 동생에게는 할아버지의 반대를 피해 신학문을 익히,

게 했다 총명한 동생은 광주고보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경성제대 예과를 거쳐 동경제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

형 해룡도 틈틈이 와세다대학 강의록으로 공부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다.

증조부정각수 대까지도 천석지기 부농집안이었는데 그 뒤로 가산이 계속 줄어든 거죠- ( ) 3 , ?

증조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책임자인 문창범한테 거금을 건네거나 민립대학 건립운“

동을 하던 인촌 김성수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곤 했어요 노쇠해진 증조부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님이.

실제로 결정하신 일이라고 봐야지.”

그럼 정해룡 선생도 인촌과 같은 우파 민족주의자였나요- ?

중간에 인촌하고는 결별한 셈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민족교육기관으로 년에 양정원을 설립한 거“ . 1937

예요 한글하고 역사 가르치도록 땅 내놓고 선생 모시고 해서. .”…

김성수가 년 보성전문학교오늘날 고려대 인수할 때까지도 거액을 지원하셨는데- 1932 ( ) .

그땐 뜻이 같았으니까 그 뒤로 교류가 없어졌지“ . .”

실제로 년대 후반쯤 되면 민족주의 계열이 친일로 많이 돌아서고 그랬잖아요- 30 .

이 집안에선 그럴 수가 없어 저 가훈 이 집안의 전통과 정경달 정명열 정남일 그리고 정각수가 유훈으“ . , , , …

로 남긴 삼의당의 정신 마땅히 해야 할 세가지 선비의 도리까지‘ ’( ) .”…

이 땅에서 백성에게서 찾은 해답,

주전자 물이 끓고 있었다 녹차 잎을 우리는 동안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학술자료며 년대 신문기사. 1930~1940

의 복사본 오래된 흑백 사진 등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앉은 사랑채와 연못을 배경으로 내, . ,

로라하는 당대 지식인들과 우국지사들이 찍은 기념사진도 적지 않았다 거북정을 다녀간 많은 이들 가운데. ,

어떤 이는 대한민국 원로 정치인 우파의 거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월북해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어떤 이는, ,

빨치산으로 입산해 죽었다 집안 대소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던 문중 사람 중에도 체포되거나 사살된 이.

가 수십명이다.

문중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접하게 된 건 숙부 정해진을 통해서인가요- ?

그 양반이 동경제대 다닐 때 방학이 돼서 고향에 온다고 기별이 오면 보성역에 군수 경찰서장이 미리 사“ , ,

열해 있다가 깍듯이 절을 했대요.”

하긴 그 시절에 동경제대에 다닌다는 건 이미 고위 관료가 된다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겠지요- .

근데 그 양반들이 여기 오면 그냥 앉아서 술 먹고 바둑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뒷산에 지게 지고 올라가서“

풀을 베는 거예요.”

그 귀한 도련님들이- ?

풀 베어서 지게 지고 가요 그래서 앞 논에다가 부리고 논둑 고치고 못줄 잡고 작두 해서 퇴비 썰고 일“ . , , , ,

꾼들하고 같이 말이여 그런 거를 우리 아버지는 다 알지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하는 걸 후원했다고. . 100% .

광주학생 사건의 주모자인 정해두도 우리 집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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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다 알고 이 근방 주민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집안 노비도 다 풀어준 건가요- ?

해방 직전에 여명 노비를 바로 이 자리에 다 앉혀놓고 봉강이 선언을 했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 20 . ‘

당신들도 자유롭게 떠나라고 중농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토지를 챙겨주고 호적에 입적시켜서 법적으로도 조’ .

치를 다 취해주고 되도록 노비 내력을 모르는 먼 고장으로 떠나 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노속들이 통, ( ) .

곡을 했답니다 서방님 우리를 버리실랍니까 하고 간첩사건 나기 전까지도 명절 무렵만 되면 그분들이. ‘ , ?’ . ( )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곤 했어요.”

아버지는 선영을 지키고 한학을 하신 분이고 숙부는 동경제대생으로 사회주의 물 먹은 사람인데 이런 일- , ,

들을 의논할 때 형제간에 갈등은 없었어요?

아니야 두 분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버님은 몽양 여운형 계열이고 그 동생은“ , .

동경에서 국제공산당에 입당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이 민족을 구해야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엔 차,

이가 없었어요.”

단순한 형제 관계를 넘어서서- .…

동지적 형제지“ .”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둘 친일로 훼절하는 걸 보면서 두 분은 다른 돌파구로 좌파운동을 보게 된 걸까요- ?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해버리시네 웃음 삼촌이 자기 동문들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 찾“ .( ) ‘ ?’

겠다고 여러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답니다 도산 안창호 이광수 안재홍 서재필 그런데 청년들이. , , , …

보기에 그 어른들도 정확한 좌표를 못 찾고 있더래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서 여기 율포 앞바다에서, . ,

배를 타고 떠납니다 다도해로 해서 여수 부산으로 우리가 갈 좌표는 우리 국토에서 찾자 선현들 우리. , ‘ . ,…

유적 이 땅에서 찾자 이 백성들에게서 찾자 하고, , ’ .”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찾았나요- . ?

다도해 다 거치고 육상을 거쳐 만주까지 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항일유격대 모습을 본“ .

거지 아 이제 답을 찾았다 그랬다는군 정해진이 돌아와서 그 얘길 형에게 한 거예요. ‘ , ’ . .”

그래서 정해룡도 개량주의 노선을 버리고 무장투쟁 노선으로- .…

어디 숨어서 삐라나 뿌려쌓고 그래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겠냐고 전투를 해야지 일본의 심장에 총을 겨“ , .

눠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 거지.”

아버지가 꿈꾼 미래

그 뒤로는 험난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해방 이후 정해룡은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근로인민당 중.

앙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줄곧 혁신계 정당운동에 몸담다가 두 차례나 옥고를 겪었고 정해진은 동경제대를,

그만둔 뒤 노동자가 되어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월북했다 문중에서 여덟명은 빨치산 활동.

을 하다가 사살되었고 연좌제에 걸린 가족들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데도 큰 좌절을 겪어야 했

다.

정씨 고택도 경찰의 습격에 불타 모두 소실될 뻔했다 안채 마당의 감나무는 시커멓게 타다 남은 밑둥치를.

그대로 드러낸 채 용케 살아남았다 청년 정길상의 삶도 그 감나무처럼 신산했다 천석지기 옥답은 독립운동. .

자금과 사회운동자금으로 모두 처분하고 그가 중학에 입학할 무렵엔 학비는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



삼보향 보성, _71

가 되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아버님은 감옥에 계셨지요- ?

몽양 여운형의 뜻을 이어 중도민족주의 혁신계 정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년 투옥되었다가“ 57 ,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혁신계 일제검거로 다시 수감되었지요 내가 보성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인데 석.

달을 못 다녔어 납부금을 못 내 가지고. .”

그래서 목포 해양고등학교에 진학하신 거예요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데라서- ? ?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관비로 공부시키니까“ . .”

그땐 그럼 꿈이 뭐였어요- ?

목포 해양고등학교로 가니까 아버님이 장하다고 하셨어요 너는 배는 못 타니까 졸업장만 받아오라고“ ‘ ’ . .”

배를 왜 못 타요- ?

집안 연좌제 때문에 여권이 안 나오지 배 몰고 이북 올라갈까봐 웃음“ . .( )”…

학교는 졸업했지만 취업할 길이 막막해서 다시 교원양성소 시험을 보고 들어갔다가 년 초등학교 교사가74

되었다 그러나 그의 교사생활은 길지 못했다 년 보성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그의 형 정춘상 친척 정종희. . 80 ,

등과 함께 구속된 것이다 월북했던 숙부 정해진이 년과 년 두 차례 고향집을 찾아와 정해룡과 정춘상. 65 67 ,

정종희를 만나고 고정간첩의 임무를 맡겼다는 이유였다 아버지 정해룡은 년 작고했고 정길상은 북에서. 67 ,

숙부가 내려왔었단 사실을 한참 뒤인 년에 알았다75 .

숙부는 내려와서 뭘 부탁하고 간 거죠- ?

그건 자기 형정해룡밖에 모르지 두 사람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니 그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 ) . , .”

정춘상은 사형이 확정되어 년 불귀의 객이 되었고 정종희는 년이후 년으로 감형 정길상은 년형을85 , 12 ( 8 ), 7

언도받았다 만기 출소 뒤 정길상은 다시 교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 .

집안의 웃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사상운동을 하면 그 자손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게 우리 현실입니-

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 자식으로 사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 “ , .”

런 원망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서 교육비도 못 대주고 끝내 간첩 멍에까지 지워. ,

주고 떠난 아버님이 원망스러웠던 적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그 양반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보겠다 그랬던 거 같아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 ‘ ’ .

구하려고 별 약을 다 써봤지 않습니까 동생을 통해서도 써봤고 몽양 계열을 통해서도 써봤고 그다음에 몽? , ,

양 작고하신 뒤에 혁신계 김성숙 이동화를 통해서도 힘을 써봤고 혁신계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도 말할 사, .

람이 없어지니깐 보수 우익하고 손잡고 대중당도 해보고 백방의 약을 다 써본 거야, . .”

아버님이 꿈꾸었던 미래는 뭘까요- ?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

아버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 ?

아버님 사상의 핵심은 홍익인간의 정신 같아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라 그런 정신에서 노비들을 해방하고“ . ‘ ’

빈민 구제하고 그건 우파 좌파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죽을 고비에 처할 때에도. , .

우파 사람들이 도와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좌우파 폭넓게 교유하고 덕을 베푸셨어요. · .”

아버님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요- ?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결국에는 용돈이 없고 집에 먹을 식량까지 떨어져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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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 내가 교편 잡고 조금 더 사셨더라면 용돈 드리고 했을 건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불. ,

행한 상태에서 돈 없이 돌아가시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지 천석 재산을 들었다 놨다 하던 분이 밥을 굶는. 3

상태가 되어도 그 누가 돈 한 닢 써보시라고 손에 못 쥐여준 거 그게 한이 되죠, .”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년 정길상은 징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지만 간첩 전과자를 써주는 직장은 없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87 , .

는 항타기말뚝박는 중장비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다 기름 덩어리를 뒤집어쓰고 흙 범벅이( ) .

되어 하루 시간씩 일을 하다가 못 견디게 힘들 때는 통곡을 하고 운 적도 있다 그렇게 여년을 일했다21 , . 20 .

다행히 집안의 풍파 속에서도 용케 견뎌준 아내 덕에 슬하의 세 딸도 잘 자라서 각자 제자리를 찾았다 그.

는 다시 정씨 고택으로 돌아왔다.

그사이에 집은 누가 관리했나요- ?

년간 비어 있었지 마당에도 지붕에도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풀이 자라고 자려고 안채에 누웠는데 천“20 . …

장이 뻥 뚫려서 하늘이 보이고 흙덩이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처음엔 아주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흉가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

간첩 집이라고 하니까 도둑도 얼씬을 안 했다니까 우리 집에 선대로부터 내려온 고서적이 여권이 있고“ . 500

고문서도 천 천개가 있었는데 간첩이라니까 도벌꾼도 얼씬하지 않은 거요 웃음 문서고 집기고 그대로3 ~4 , .( )

있더라고 덕분에 고서적은 전남대 도서관에 무사히 위탁할 수 있었지. .”

근데 왜 이 폐가에 돌아오셨어요- ?

역사에 남겨야 하니까 지난 년간 이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 400 , .”

여기 부친이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서 연못을 내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

내가 좀 되물읍시다 당신이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 ?”

에고 좀 편히 살걸 웃음- , .( )…

예끼 거짓말하지 말고 웃음 부친은 저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분이 났겠어 남북은 막혀 있고“ ! .( ) . .”

인생 잘못 산 것 같다 후회한 적은 정말 없으세요- , ?

펄쩍 뛰며 아유 왜 잘못 살아요“( ) , ?”

좀 편안히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

남산 취조실에서 고문당할 때 경관들이 그럽디다 저놈들은 생물 이 아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늘 속“ . ‘ ( ) ,生物
에만 있어도 장관 국회의원 다 할 놈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스스로 쥐구멍에 기어들어 가냐 고 그래, , ?’ . ‘

서 사람 죽고 집안 망하고 재산 없어지니 어떠냐 고 내게 물어봅디다?’ .”

뭐라고 하셨어요- ?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이니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라고 했지“ .”

그러느라고 가족들한테는 어쩜 무책임한 가장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족이란 뭡니까- . ?

대만 사법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정치란 무엇인지 간단히 쓰라고 정치란 무엇인가 경제를 위한 것이“ . . ?

다 경제먹고사는 일는 내 가족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족을 위해서 최고 상위 가치는 정치예. ( ) ?

요.”

이런 파란만장한 가문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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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담스러워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 옳지 우리 선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정경달부터“ ? . . .”…

저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가문에 정승판서 몇 나오고 이런 족보 자랑 하는 거 별로 안 좋- , ‘ · ’…

아하는데 오늘 선생님 가문 얘기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웃음, .( )

외세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고개 숙여서 정승판서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 · ?

을 했는지 그걸 자랑해야지 민 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자랑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현실. ( ) .民
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지 죽은 송장 치켜들고 뭘 할 것이여 허허허. . .”

6 민족의 교사 학산 윤윤기,

출처 황광우 민족의 교사 학산 윤윤기 호남학산책 한국학호남진흥원 년 월 일* : , , , ( ), 2020 9 17「 」『 』

학산 윤윤기 기념비

위대하다 학산이여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주와 품격이 단아하였고 학식 또한 고명하였다 갑술년“ . . 1934

봄 학교를 세우는 일을 맡아 홀로 계책을 다하였다 몸을 다하여 수고하였고 이슬 맞으며 나무 밑에서 행한.

풍교 가 순박하였는데 학교를 준공하여 교실에 들어가서는 촌음을 아껴 가르쳤다 병자년( ) .敎 1936 태풍에 교

실이 무너졌는데 다음날 또 나무 아래에서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산 윤윤기는 년 월 일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서 부친 윤병남과 모친 김삼송의 장남으로 태어났1900 7 9

다 조부는 유교의 전통에 따라 엄하고 굳센 가풍을 세웠다 학산의 부친 역시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친. .

한학자였다 학산은 덕암서원과 기산서원에서 사서 를 열심히 공부했다. ( ) .四書
년 의병들이 학산이 살던 평주 부락에 숨어들었다 일본 헌병들은 의병을 잡기 위해 마을을 포위하고1908 .

불을 질렀다 마을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학산은 어린 동생을 업고 마을 뒷산을 타고 겸백면으로 도망갔. .

다 겸백면은 고개를 세 개나 넘어야 하는 외딴 곳이었다 학산은 이때 겪은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잊을 수. .

없었다.

크면서 학산은 부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다 사서를 끼고 앉던 자리방석을 털고 일어났다 신학문을 하. .

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학산은 자신의 댕기머리를 잘랐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를 잘랐으니 이보다 더. .

큰 불효는 없었다 그리고 학산은 집을 떠났다. .

년 학산은 전남공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듬해 월 학산은 전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가1924 . 3

되었다 그러니까 학산은 현 광주교육대학교의 모체인 전남공립사범학교의 제 회 졸업생이었던 것이다 지난. 1 .

년 월 일 광주교육대학교는 학산 윤윤기 선생의 흉상 제막식을 개최한 적이 있다2013 10 22 .

첫 발령지는 장흥이었다 학산은 년 장흥군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훈도로 부임하였고 이곳에서 년까. 1925 , 34

지 재직하였다 그는 열정적인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진 학교 건물을 고치는 일을. .

도맡아 하였으며 야학을 열어 마을의 문맹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방학이 되면 학산은 영농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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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명분하에 마을 청년들을 불러내어 민족교육을 시켰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연필과. ,

공책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별도의 학비를 받지 않았다 제자들은 회고한다. . .

 

학교가 일본인 교장과 경찰들의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놓고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습“

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 .

해서는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년 월 학산은 천포간이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간이학교는 년제 단기과정의 초등교육기관이다 그런1934 3 . 2 .

데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에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校 가 없었다 일본인 교장은 민족사를 가르친.

학산을 밉게 본 것이었다 교사도 없는 곳에 발령을 내면 사표를 던지리라고 계산했을까 이무 것도 없는. ?

마을에 전보를 낸 것은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었다 천포는 척박한 땅 갯벌밖에 없는 오지였다 학교를 설립. , .

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마을이었다.

천포에 온 학산 지체 없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흑판을 걸어놓을 교실도 없는데 어찌 가르쳤을까 동네, . ?

어른이 빌려준 문중 제각에 학생들을 모았다 당산나무 밑 널찍한 바위에 아이들을 모았다 교재도 학용품도. .

없지만 교사와 학생이 있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밤이면 농삿일을. .

마친 청소년들을 모아 가르쳤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농촌의 주된 교육 현장 그것이 야학이었다. , .

마을 유지들을 만나 학교 건립을 호소하였다 임상현이 내놓은 땅을 학교 부지로 삼기로 하였다 득량만. .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명당이었다 마침내 천포간이학교가 문을 열었다 운동장을 다지고 울타리를. .

만드는 일은 학산과 학생들의 몫이었다.

학생 수의 정원 이 없었다 연령의 제한도 없었다 사실상 무상교육이었다 오직 요구되는 것은 배움( ) . . .定員
의 열정이었다 밤낮이 없는 강행군이었다 학년과 학년을 동시에 수업하였다 학년을 가르칠 때 학년은. . 1 2 . 1 2

자습을 하였고 학년을 가르칠 때 학년은 자습을 하였다 학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수업하였, 2 1 . 1,2 9 2

고 학년은 오후 시부터 시까지 수업하였으며 학년은 오후 시부터 시까지 수업하였다 몸이 열, 3,4 2 5 , 5,6 5 8 .

개라도 부족할 상황 학산은 단신으로 천포간이학교를 이끌어 나갔다, .

전 학년이 글짓기와 산술 한문과 서예를 배웠다 수신, . 修 도 배웠고 풍금에 맞춰 노래도 배웠다 학산의, .

풍금 연주는 수준급이었다 시조도 배웠고 주산도 배웠다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학산. , . .

은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흑판에 조선어를 써가면서 몰래 가르쳤다 감찰이 오면 망을 보는 학생이 미리. .

알려주었고 몇몇 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쓸어 담아 뒷산으로 달아나곤 했다, .

학산이 천포간이학교에서 실행한 조선어 교육과 민족사 교육은 그 소문이 금세 널리 퍼져나갔다 시학관과.

주재소 순사들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였다 학산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한글 교재를 없앴고 한글 공책.

도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철저히 칠판에만 의존하였다. .

년 월 학산은 보성보통학교로 전보가 났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학산의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해 기1939 3

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학산 윤윤기의 기념비 말이다. .

그런데 보성보통학교에서 학산이 복무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학산은 부임한 지 년이 채 안 된 년. 1 1940 1

월 돌연 학교에 사표를 냈다 학산은 교육공무원이라는 특권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다 훈도직만 그만 둔 것. .

이 아니었다 그는 천황이 주는 은급. 恩 마저 포기하였다 은급은 일본 정부가 퇴직자에게 주는 연금이었다. .

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었는데 학산은 교직 년 차에 퇴직함으로써 스스로 연금을15 , 14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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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사퇴하고 연금까지 포기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사 일이 아니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음에 분명. .

하다 학산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소중한 가보로 전해져온 몇 편의 한시를 읽어 본다 그. ? .

중에는 눈에 띄는 특이한 시 한 편이 있다 억보초병. 億步哨兵 보초병을 생각하며 쓴 시이다 도대체 학산은 언, .

제 어디에서 보초병을 목격했을까?

 

보초병을 생각하며億步哨兵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을 보고 서 있네   朝 夕入向山
세찬 비바람 기한에 떨고 있네    ,冒 暴 寒
멀리 거친 하늘 눈보라 몰아치고   望 天吹
다시 광야를 보니 황혼이 지는구나   更看曠 睧
사방을 경계하느라 목은 뻣뻣하고   眼 四方勁 疲
발은 한 곳에 있으니 다리는 한가하더라    印一步 如
조국의 흥망이 그대 두 어깨에 걸려 있으니    家 敗 在
어찌 생각하리 살아서 고국에 돌아갈 날을    億生前故國環

 

학산의 큰 아들 윤성식은 군사 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 구금된 적이 있다 징역 년형을5·16 . 6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윤성식은 그곳에서 김성숙을 감옥에서 조우하였다 김성숙은 김원봉과 함.

께 조선의용대를 이끌어간 독립투사였다 윤성식은 자신의 부친의 함자가 윤윤기임을 고하였는데 그때 김성.

숙이 깜짝 놀라며 윤성식을 두 손을 덥석 잡더라는 것이다 김성숙은 일제 치하에서 윤윤기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시대의 고뇌를 공유한 동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성숙은 년 충칭 임시정부 시절 학산이. 1940

임시정부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전하더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들 윤성식의 증언이다.  .

잠시 조선의용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등이 연.

합하여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것이 년 월 일이었다 조선의용군의 전신 조선의용대의 대장은 김원1938 10 10 .

봉이었고 정치부장이 김성숙이었다 조선의용대는 년 월 후난성, . 1940 5 湖南省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한편. ,

조선의용대 본부는 충칭 慶으로 옮겼고 년 월 일 화북 이동을 결정하였다1940 11 4 .

아들 윤성식의 증언과 조선의용대의 이동 경로를 종합하여 고찰하건대 학산이 충칭의 임시정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동지 김성숙의 소개로 가능한 일이었다 학산이 목격한 보초병은 조선의용대의 대원이었을.

것이며 이 역시 김성숙의 안내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

년 제 차 조선교육 개정령이 발포되었고 황국신민화 교육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국민정신총동1938 3 , .

원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조선은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시체제로 편제되었다 남자는 지원병으로 징병. .

되었고 여자는 정신대로 동원되었다 숨이 막히는 시국이었다 일제는 황국신민서사를 열창하도록 강제했다, . . .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쳐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총을 들고“ . .”

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의 시대였다.

년 월 올 것이 왔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창씨개명을1940 2 . .

따르지 않은 조선인은 불령선인으로 간주하여 갖가지 불이익을 강제했다 취업 기회를 박탈했고 식량 배급. ,

에서 차등을 두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 학산의 두 아들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인. .

교사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년 학산이 왜 교직을 사퇴했는지 왜 은급을 포기했는지 이제 그 내면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1940 , ,

같다 그도 총을 들고 전선에 서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를 찾아간 것이다 조국의 흥망이. . . “



76 남도역사기행__ ③

그대 두 어깨에 걸려 있으니 어찌 생각하리 살아서 고국에 돌아갈 날을 억보초병” 億步哨兵은 그냥 쓴 시가 아

니었다 학산 역시 저 보초병처럼 나라 위해 싸우다 죽길 바랐을 것이다. .

그런데 학산이 서야 할 전선은 충칭이 아니라 고향 보성에 있었고 학산이 들어야 할 무기는 총이 아닌,

분필이었다 추측건대 밤을 세워 김성숙과 고뇌어린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돌아온 학산이 치켜든 일은 일본. .

의 관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학교였다 학산이 세운 양정원. 正 은 요즘의 대안학교였다.

년 월 일 양정원에는 기 입학생 명이 몰려왔다 보성군 전역에서 학생이 왔으며 장흥과 영1940 4 12 1 500 . ,

암 완도와 강진에서도 학생들이 왔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교문을 열어주었다 일체의 경제적 부담, . .

이 없는 무상교육이었다 양정원의 무상 교육 하나만으로도 학산은 한국의 교육사에 신기원을 연 교육자였.

다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잠시 학산의 교실을 탐방하자. ? .

 

조문도야석사가야“ 朝 冶夕死可也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칠판에 쓰시며 학생들에‘ ’

게 조선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민족혼을 심어주었습니다. .”

 

양정원 교실에는 밤에도 남포등 아래에 몰려든 대 만학도들과 부녀자들이 글을 읽었다 책상과 의자30-40 .

가 부족하여 선 채로 강의를 받았다 양정원엔 글을 깨우치기 위한 배움의 열기가 타올랐다 학생들이 지붕. .

위로까지 올라가 가갸거겨 한글을 배웠다는 소설 상록수 의 현장이 양정원이었던 셈이다 조선은 독립‘ ’ . “《 》

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민족임을 알아야 한다 게 학산이 아이들에게 준 가르침이었다.” .

이제 우리는 학산의 최후를 확인할 때이다 년 월 일 보성군 미력면의 예재 고갯길 학산의 아들. 1950 7 22 .

윤호철과 학산의 동생 윤점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길을 올라왔다 그들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계곡으.

로 향했다 계곡 주변은 난자당한 주검들로 즐비했다 죽창에 찔려 죽은 사람 입에 말뚝이 박힌 사람 차마. . , ,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현장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학산의 시신은 굵은 철사로, . .

상체와 두 팔이 묶여 있었고 하체도 발목이 결박당해 있었다 예리한 총검으로 찌른 듯 몸통에는 깊은 자, . ,

상 이 여러 곳에 나 있었다 입은 양쪽으로 귀밑까지 찢어졌고 코도 찢겨나갔다 이는 모두 부서진 상( ) . .刺傷
태였다 학산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보성경찰서에서 불과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보성경찰. 6 .

서 경찰들이 학산을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월 일 오후였다7 21 .

해방 후 학산이 걸은 정치적 행보는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지지한 것뿐이었다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산의 신념이었다 그날 후배 정해필과 한가하게 바둑을 두고 있던 학산을 잡아간 보.

성경찰서 서장은 이봉하였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고등계 형사를 지낸 전형적인 민족반역자였다 학산의 원. .

혼을 우리는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학산이 남긴 시 한 수를 함께 읽자 학산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 ‘ ’先天下之憂 憂한 시대

의 지식인이요 선비였다, .

 

새벽 피리 소리를 들으며曉
    更深 抱愁懷 깊은 밤 근심으로 뒤척이다

성북 새벽을 재촉하는 피리 소리를 듣네     ,城北我 曉 催
흘러간 년 외로운 침상     20 ,卄年孤枕上
봉창은 어제처럼 밝은 날 맞이하네    窓依 明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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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율마다 조국애가 용솟음치는 민족음악가 채동선,

출처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쪽* : , , , 291~295『 』

그리워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뵈네 들국화 애처롭고 갈꽃만 바람에 날리고 로 시작하는‘ . ’…

가곡 그리워 는 웬만한 기성세대는 다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이 곡은 원래 정지용의 서정적인.「 」

시 고향 을 그 가사로 하였던 것이 후에 이은상에 의해 개사된 것이다 독일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귀.「 」

국하여 고향에 돌아왔건만 꿈에도 그리던 그곳이 일제에 짓밟히고 있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시에 처,

절한 곡조를 달아 부른 이가 바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요 민족음악가인 채동선이다, .

채동선은 년 월 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채중현씨는 전남1901 6 11 .

지역의 이름난 대농이자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부호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희사한 독지가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채중현의 공덕비가 벌교초등학교의 교문 안에 세워졌다 이렇듯 채동선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벌교에서 떨어진 전남순천의 공립보통학교를 다니며 일찍부터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한 열다섯 살 때 그는 취미로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

리고 당시 장안의 손꼽히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홍난파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채동선.

선생이 음악의 길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국의 학도로서 민족의식을 키워가던 채동선은 년에 일어난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1919 3·1 ,

중학교 학년에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러나 년 그 해 바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4 . 1919 ,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대학생활 중에도 바이올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당시 유명한 바이올.

린교사로 추측되는 다충조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며 실력을 닦아 마침내 야마다 문하에서 교향악단 단원으로

선발되기 이르기까지 한다.

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문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채동선은 미국유학길에 올랐으1924

나 그 학문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독일로 옮겨간다 베를린 수테른쉔음악학교에서 리히할트 하르체 교수로.

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빌헬름 클라헤에게서 작곡을 배운다 이리하여 년 귀국할 때 채동선은 진정한. 1929

음악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귀국 후 그는 당대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고 오랫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정년퇴직한,

누이동생 채선엽의 소개로 년 이소란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부인과 함께 서울 성북동에 터를 내린 채1931 .

동선은 이화여전에 나가 외국어 강의를 하면서 작품 창작과 바이올린 연습에 열중했다.

년까지 서울에서 회에 걸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또한 년에는 현악 중주단을 만들어 동1939 4 . 1932 4

료인 최호영 이해구 등과 함께 실내악을 보급하며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기초를 쌓는데 일조를 한다 뿐만, .

아니라 같은 해 작곡발표회 형식으로 성악곡들을 장곡천 공회당에서 발표하였는데 그의 누이동생인 채선엽‘ ’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 채동선이 발표한 독창곡의 격조는 시를 선택한 심미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정지용의 시를 택하고 이를 소화시킨 점으로 보아서는 그의 작품에 상대적인 평가를 값지게 할 수밖에 없

다.

김상용 김영랑 김동조 등의 서정적인 시들도 그의 창작욕을 자극시켰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노래의 참된, ,

조화는 정지용의 것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다른 가사로 바뀌어져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만들어준 하나의 비극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그 가곡의 예술성을 정지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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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빼어놓고 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이. ‘ ’

렇게 부르던 고향 뒤에 그리워 은 그 노래 중에서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특히 멜로( ) .「 」 「 」

디의 진행이 시의 억양과 조화와 긴밀감 내면적인 서정성과 선율의 반복에서 얻어지는 다이나믹은 그의 예,

술성이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채동선이 년대에 그토록 심도 있는 작품을 쓰고 악단에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1930

다른 음악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소개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성격.

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가 귀국할 당시 악단의 주역은 홍난파였고 같은 무렵 현제명도 귀국. ,

해서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폈는데 년대에는 현재명과 채동선보다 뒤늦게 독일에서 돌1930

아온 계정식 등이 우리나라 악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또한 채동선은 타협을 거부하는 성격.

으로 악단에서는 오히려 외롭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러한 면 때문에 그는 오히려 연주의 향상과

작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년 제 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음악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후생악단 등 일제 전시체제에 순응1941 2

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그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신념으로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거의 은둔생활로 들어갔다, .

한때 재목상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제의 침략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했.

던 창씨개명도 그는 거부하였고 늘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으며 낮에는 농사꾼으로 그리고 밤에는 국악의 채,

보에 열을 올렸다 다만 이 시기에는 실내악을 통해서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 시기가. .

일반적으로 암흑시기였던 것처럼 채동선에게도 이 시기는 은둔의 어두운 시기였다 다만 국악의 채보를 통.

해서 민족음악 수립의 내일을 위한 기초를 이 시기에 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해방이 되어서는 조용하게 들어앉았던 채동선에게 불길 같은 정열이 솟아올랐다 악단의 일선에 나서서.

음악인들의 규합에 나섰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혼란한 음악가들을 모아 당시 좌경되었던 음악가와 미군에 편,

승해서 야합하던 극우세력의 중간에서 민족주의적인 음악가들의 단합을 역설하고 이것이 바로 고려음악협회

의 창설로 연결되었다 년에 고려작곡가 협회 회장이 되어서 해방된 조국 당에서 작곡가들이 해야 할. 1947

일들을 찾았다.

교성곡 조국 한강 독립축전곡 등이 모두 이 무렵에 작곡된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감격, , .「 」「 」「 」

속에서 작곡한 입성가 절 노래 개천절 무궁화노래 한글노래 선열추모가 등은 모두, 3·1 , , , ,「 」「 」「 」「 」「 」「 」

폭발된 해방의 감격과 애국적 정열을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문필가들의 모임인 문필가협회 부회장직도 맡았었고 또 예총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문총의 부회장,

직을 맡아 우익진영 문화인들 속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후로는 문교부 예술위원 국립. ,

극장 운영위원 예술원 초대회원 등 문화계의 중요한 발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영원한 자유인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디에 매어 산 적이 없는.

직업적으로도 독립된 사람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한해 전 피난지 부산에서 생계수단의 방편으로 잠시 서울.

상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경기여고 창덕여고에 출강하여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쳤는데 그 기간을 일 년이 채, ,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채동선의 작품이 오늘날에 살아남은 것은 고인의 치밀하고도 강한 집념의 소산이었다 가 발발했을. 6·25

때 그는 부산으로 피난가기 전에 그의 모든 작품들을 땅속에 묻고 갔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모래와 숯.

을 넣고 배수가 잘 되게 처리하여 거기에 독을 묻고 그것을 다시 철판으로 싼 다음 파묻었다 피난 중 그, , .

는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환도 후 미망인 이소란 여사가 이를 다시 캐내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 .

렇게 세밀하게 배려했지만 악보의 일부는 습기에 차서 판독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악보는 거의 완

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있다 작품의 극소수가 년에 출판이 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악보는 원본. 1930 ,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다.

현재 정리된 작품목록에는 여 곡으로 되어 있지만 누락된 국악채보의 일부까지 합한다면 그의 작품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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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관현악과 합창으로 된 교성곡은 명의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 있어100 , 80~90

서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작곡된 것 중 최대 규모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동선의 활동시기를 요약하면 대략 기로 나눌 수 있다3 .

제 기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활약하던 시대이고 이 기간1 , ,

동안에 회의 독주회를 위한 예술가곡 및 실내악곡 등을 작곡했다4 .

제 기는 은둔기로서 제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현실에서는 이탈함으로써 창작가로서 내적인 충실을 기하2 2

고 국악채보 등을 통해서 장차 활동할 기틀을 잡아놓았던 시기이다, .

제 기는 열정적인 활동가로서 조국해방과 더불어 음악일선에 나서서 창작활동과 음악운동을 통하여 해방3 , ,

이 된 조국의 땅에서 민족음악의 기틀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고 관현악 합창 취주악 등 집단 음악활동을, ,

제창하면서 그의 음악적 사상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떠났지만 우53 .

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다.

8 보성의 사회주의 운동가들

출처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 , ,『 』

김백동1. ( , 1903~?)百東
전남노농협의회 조직부 책임자 남로당 전남도당 위원장( , ) 전남 보성 출신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했다, . 1930

년 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한때 검거되었다 년 월 전남노농협의회 임시사무국 결성에 참여하여3 . 1931 9

목포지방 책임자가 되었고 월 전남노농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부 책임을 맡았다 년 월 목포, 12 . 1932 5

에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년 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화순에서 적색농민조합1934 11 3 .

운동에 종사했다 년 월 조선공산당 목포시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남조선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1945 9

지냈다 년 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 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48 8 1 .

년 월 조선인민군 점령 하에서 전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1950 8 .

김영재2. ( , 1902~?)永才
전남노농협의회 참가자 남로당 중앙위원( , ) 전남 보성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

다 년 서울로 올라와 중동학교에 입학했으나 학기 만에 중퇴했다 이후 고향에서 청년동맹 신간회. 1923 1 . ,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년 월 전남농민조합 결성에 참여하여 보성장흥해남강진영암화순군을 담당했. 1931 10 · · · · ·

다 월 벌교면위원회를 조직하여 소작쟁의를 지도하고 월 전남노농협의회 결성에 참여했다 년. 11 12 . 1934 11

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년 월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조직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여했3 . 1945 8

고 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목포시 대표로 참석했다 년 월 조공 전남도책 월 남조선노, 11 . 1946 6 , 12

동당 중앙위원 및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년 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 기. 1948 8 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년 월 조선인민군 점령 하에서 광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 1950 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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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3. ( , 1912~?)朴基源
광주학생운동 참가자( )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년 월 독서회 중앙부 산하. 1929 6 ‘ ’

광주고보 독서회에 참여하여 조직선전부 위원을 맡았다 월 광주학생운동으로 검거되어 년 월 대구. 12 1931 6

복심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년 월 보성적색농민부에 참여했다 이후 일본경찰에 검거되어1 . 1932 3 .

년 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았다1934 11 1 6 .

박만춘4. ( , 1904~?)朴晩春
전남노농협의회 회원( ) 전남 보성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자동차학. 1925

교에서 개월간 기술을 익힌 후 광주에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했다 년 월부터 전주에서 화물자동차3 . 1928 10

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곧 폐업했다 년 월 다시 자동차연구소를 개설했으나 다음해 월 폐쇄했다. 1930 4 2 .

년 월 적색노동조합건설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책임자가 되었으며 도시 제사공자교통인쇄 노동자 조1931 8 , · ·

직임무를 담당했다 월 전남노농협의회 임시사무국 결성에 참여했고 월 전남노농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여. 9 12

정치부 산하 재정부를 담당했다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년 월 광주집법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1934 11 3 .

이남래5. ( , 1913~?)李南來
경성콤그룹 참가자( ) 전남 보성 출신으로 년 월 조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동광당서점에서, 1929 3 .

점원으로 일했고 연구 독서회 결성에 참여했다 년 월 조선국내공작위원회 사건으로 일본경찰, ‘ML ’ . 1931 3 ‘ ’

에 체포되어 년 월 예심면소 처분을 받았다 출옥 후 서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년 경성콤그룹에1932 8 . 1940

참가하여 가두부 에 배속되었다 해방 후 년 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전남지역 무임소위원으로 선임되. 1946 2

었다.

이유민6. ( , 1914~?)李 民
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 전남 보성 출신으로 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동제대학1932 同濟大學 독어과에서 수학

했다 그 후 의열단의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했다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년 월 남경에서 결성된. . 1935 8

혁명동지회 월회를 지도했다 년 월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10 ) . 1937 12 星子 강릉분교江 分校에 입학하여

년 월 졸업했다 년 연안의 항일군정대학에서 수학했다 년 월 태항산에서 화북조선청년연1938 5 . 1939 . 1941 1

합회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부장에 취임했다 년 월 태항산 팔로군 근거지에서 결성된 화북조선독립동. 1942 7

맹의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년 초 태항산에서 건립된 적구공작반 조. 1944 ( )敵區工作班
직부 책임자가 되었다 월부터 하북성 동북에 위치한 조선인 농장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조직 활동. 6

을 전개했다.

조선신민당 조직부당 노동당 중앙위원( , ) 년 말 선 이북으로 귀국했다 년 월 조선신민당 결성1945 38 . 1946 3

에 참여하고 조직부장이 되었다 년 월 북조선노동당 제 차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월. 1948 3 2 8

제 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년 월 한국전쟁 중 박헌영을 수행하여 북경을 방문했다1 . 1950 10 . 1953

년 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재직했고 년 월 조선노동당 제 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12 1956 4 3

다 년 연안파 숙청에 연루되어 해임되었다.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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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근7. ( , 1906~?)林 根
성진회 회원( )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전남공립사범학교를 다녔다 년 성진회에 가입했다 년 월 사, . 1926 . 1929 3

범학교를 졸업한 후 무안군 비금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월 광주학생운동 관련으로 검거되어. 11

년 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월 출옥하여 전남노농협의회를 재건하기1931 6 1 6 . 12

위해 노력했다 년 월 검거되어 년 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1932 11 1934 12 2 .

최창순8. ( , 1881~?)崔昌淳
조공 당원( )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학을 수학했다 년 이래 보성청년회 회장을, . 1921

지냈고 년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년 전조선노농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조선공산당1924 , 1925 .

에 입당하여 광주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년 월 경기도경찰부에 검거되었고 년 월 동아일보. 1928 8 , 1929 6 『 』

보성지국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년 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46 2 .

9 김선우 전남 빨치산의 총수,

출처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중원문화 쪽* : · · · , (1) , , 248~253『 』

년 전남 보성 출생1918

년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유격대 총사령관1949

년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위원장1954

년 토벌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자폭1954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빨치산 즉 인민유격대에 관련된 내용은 소설이나 영화의 형식을 빌어 부분적,

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현대사 연구의 처녀봉이라 할 수 있다 많, .

은 사람들은 빨치산을 이야기할 때 그 전설적인 총수였던 이현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남한의 빨치산 중 가, .

장 많은 부대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전남 지역의 빨치산 사령관 김선우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다.

과격했을 거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선비 같은 풍채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던 책벌레 그러나 전투,

중에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웃음 띤 얼굴로 전남 유격대를 총지휘했다던 김선우 그는 년 월. 1918 5 2

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서 가난한 농부였던 김성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김선.

봉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 수학을 하다가 아들이 없었던 백부의 양자가 되면서 웅치보통학교. ,

를 마치게 된다 이후 백부와 함께 목포로 이사 온 그는 자격시험을 통해 중등과정을 마치고 연희전문학교.

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만남을 갖게 되었다 같은 보성 출신으로. .

경성제대에 다니면서 이미 공산주의사상을 접하고 있던 정해진을 만난 것이다 이후 그는 정해진의 소개로.

공산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결국 학교까지 중퇴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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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중퇴한 년을 전후한 무렵 그는 평양에 있는 일본 병기제조창에 입사해 처음에는 선반공으로1940 ,

일했다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판임관까지 승진해 총무나 내무 등의 일을 맡았다 또 년에는 그. . 1942

곳에서 간호부로 일하던 김명자와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당시. .

평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수차에 걸쳐 방화와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고 한다.

해방을 전후한 무렵 그는 처와 세 된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서울로 왔다 그 후 그는 인천시 민청 위원3 .

장 조선공산당 경기도당 선전부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경기도당이 김삼룡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 .

때문인지 현재 생존해 있는 그의 동료들은 그를 김삼룡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당시 그가 벌였던 여러 활동.

이 발각되면서 그는 년경에 체포되어 부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1947 .

년에 출옥한 그는 또다시 경기도당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때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기가 찾아왔1948 .

다 그것은 년의 여순사건과 그 파장으로 남로당 전남도당이 와해되고 년 월경 전남도당이 긴급. 1948 , 1949 1

비상체제로 변경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인 전인수와 부위원장인 김선우가 그 수습을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년 월경 전남도당으로 배치되었다 그 무렵 도당 본부는 장흥 유치에 있었으나 김. 1949 1 . ,

선우는 광주 동명동에 있던 도당 연락과장 이남현의 집에 숨어서 당 조직의 재건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찰에 있던 고향 친구를 만나자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장흥 유치지구로 옮겨 갔다 당시, .

유치지구는 유격대의 기념 대공세 후 국군의 반격으로 월경에는 유격사령관이었던 최현충청도까지9·18 11 ( )

전사해 유격대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도당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채로 호남지.

구 유격사령관에 임명되어 그 뒷수습까지 담당하게 된다 당시 유격대 부사령관은 오금일이었다. .

전남 지역에 빨치산이라고 불리던 인민유격대가 처음 생겨난 것은 년 월사건 이후다 그러나 그때1946 10 .

는 작대기 부대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경찰의 추격을 피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 정도였다‘ ’ .

그러다가 여순사건으로 정규군의 무장력이 가세하고 극심해진 좌익탄압으로 입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

나면서 유격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는 남쪽의 무장봉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북한의.

대남정책이 한몫 거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한 양쪽에 단독저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년. 1949

북한에서는 이승엽을 중심으로 인민유격대의 남파가 실시되었다 이들은 태백산 병단 이호제 지리산 병. (1 , ), (2

단 이현상 오대산 병단 김달삼 등에 유격기지를 건설하고 유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남한의 각, ), (3 , ) .

지역에는 각 도당을 중심으로 지구별 유격사령부가 따로 꾸려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된 전남유격대 조직은 년 말경 최고지휘부로 유격대 총사령부가 있고1949 ,

그 예하에 화순 백아산지구일명 광주지구 사령관 김용길 장성 노령지구김병억 영광 불갑지구박정현( , ), ( ), ( ),

장흥유치지구윤기남 보성지구김종채 등 개의 지구사령부가 있었다 그 외에도 전남도당의 지도를 받으( ), ( ) 5 .

면서도 유격투쟁에 관한 사항은 지리산병단이현상의 지휘를 받는 구례 곡성 등의 백운산특각박종하이( ) , ( )

있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시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그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고 한국전쟁 때까. ,

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군경의 계속된 토벌 작전과 열악한 환경은 김선우의 고군분투를 무위로 만들었다 전남 인민유격.

대는 년 월경이 되면 거의 궤멸당하고 흩어진 소수 인원들에 의해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이들을 회1950 4 , .

생시킨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여일이 지난 년 월 일 전남도당에는. 10 1950 7 8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까지 도당을 이끌어 오던 전인수가 풍기문란 도덕성 타락 등의 이유로 숙청되. ,

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김선우는 그의 숙청을 적극 만류하면서 인민군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당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당시 전인수는 김선우 동지의, . “

손으로 처형당하고 싶다 는 최후의 말을 남겼으나 그가 차마 총을 쏘지 못하고 다른 동료가 총살했다고 전”

해지고 있다 이후 김선우가 도당위원장서리가 되었다. .

한국전쟁 때 광주에 인민군이 들어온 것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월 일이었다 이와 함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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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무등산까지 진출해 있던 조선노동당 전남도당은 광주로 내려와 중앙당에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파견된

박영발 일행과 합류했다.

박영발 김선우 등 전남도당의 간부들은 그날 오후 사동에 있는 최상현의 집에 모여 당과 행정기구를 조,

직하고 다음날인 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도당위원장에는 박영발 부위원장은 김선우와 김철인 도 인민24 . , ,

위원장은 주재백이 맡았다가 곧바로 김백동보성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 외 도당 간부진들은 조직부장에 김( ) .

홍배해남 선전부장에 선동기구례 노동부장에 오금일유격대 부사령관 간부부장에 정규석 농림부장에( ), ( ), ( ), ,

이방휴 광주시당 위원장 김영재 등이었다 또한 인민위원회 간부진으로는 내무부장에 조형표완도 상공부, . ( ),

장에 김계석 보건부장에 박춘근이 있었다 최초 도당 사무실은 광주법원 건물이었으나 그 후 전남여고 건물, .

로 옮겼다가 다시 병무청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인민군 세상이 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월 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각하자 전남도당9 28 ,

은 또다시 비합법상태에 놓였다 이때 김선우는 당 간부들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백아산으로의 후퇴를 성공.

적으로 지휘했다 입산한 후의 조직체계는 도당은 그대로 박영발이 위원장을 맡고 유격대는 총사령관 김선. ,

우 부사령관 오금일 참모장 김병추 그리고 그 밑에 연대와 민청연대가 편성되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 , 1·5·7 .

그 전에 입산한 구빨치와 그 후에 입산한 신빨치를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간부들은 구빨치가 담당하고 있었,

다.

이들 유격대는 인민군이 후퇴한 지 년이 지나도록 험준한 산악을 배경으로 이른바 해방지구를 형성하1 ‘ ’

며 나름대로의 통치체계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 유격대는 년 월 일에는 전남의 심장부인 광주. 1951 4 3

시내까지 진출하여 토벌대를 습격하기도 했다 즉 그때까지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던 육군 사단이 사단으. 11 8

로 교체되면서 서석초등학교 오락회를 하고 있던 사이에 이들을 포위공격해 대단한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한반도는 유격대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분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속에서 빨치산의 운명,

도 결정되었다 결국 년 월에서 년 월 사이에 비행기와 네이팜탄까지 동원한 수도군단의 대공. 1951 11 1952 2

세로 유격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당이 입은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지리산으로 노약자나 부. .

상자 등 명의 인원을 보내고도 여명이 되었던 인원이 이제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후 전남도2000 1000 300 .

당은 당세의 하락과 엄중한 감시라는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동부는 박영.

발이 서부는 김선우가 책임을 맡는 체제였다 그리고 년 월 일에는 전남도당 전투 병력을 제외한, . 1952 5 15

모든 성원들은 하산해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의 독자성 여부는 현재 논란중인데 전. ,

남도당에서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년 월 일 새벽 시 전남 경찰은 백아산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벌여 전남 인민유격대 총1952 4 3 2

사령부 김선우 등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발표가 오보임이 드러났다 그 후 휴전46 . .

회담 직후인 년 월 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이 뱀사골 비트에서 연대 수색대에 포위되자 권1954 1 35

총으로 자결했다 그 후 김선우가 도당위원장을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김선우마저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 .

다 년 월 도당 조직부부장이던 박춘석의 배신으로 그가 숨어 있던 광양 백운산 아지트가 토벌대에 포. 1954 4

위된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신념아래 이른바 사상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말았다 이것이 남한 유격대 중 최강을 자랑하던 전남 인민유격대의 최후의 순간이었다 물론 그. .

후에도 년 가을 여 명의 잔류 병력으로 조직되어 보성 겸백에서 전멸당한 산성부대대장 강경구가1954 40 , ( )

있었고 최후의 빨치산인 박갑출 장삼례 김병극 명이 무등산에서 활동학도 하지만 이것을 유격투쟁이라고, , , 3 ,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선우가 자폭했을 때 그의 비트에서 많은 책이 나오자 토벌대 사령관까지도 적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며 백운산 능선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한다 년 겨울 그 무덤은 살아남은 그의 동료들과 후손들에 의. 1991

해 그의 고향인 보성군 웅치면에 이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넋은 아직도 그의 동지들이 산화해 간 골짜기와.

능선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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